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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만물이 영글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계

절을 맞아 뜻깊은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에 관한 주제를 나눕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발표를 맡아주신 소대용 교무님, 조덕상 교무님, 정경훈 

교수님, 박병훈 교수님, 염관진 교무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굽이치는 근현대사의 한가운데서 민중의 삶에 적극 함께하며 그 싹을 틔운 원

불교의 근대문화유산은, 한국 종교문화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정신개벽의 기조가 이 유산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

기에, 그 깊은 가치와 학술적 의의를 다시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원불교의 근대문화유산 체계를 총체적으로 확립하고 구체적인 자료

들을 탐구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원불교의 

문화에 깃든 가치와 생명력을 적극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

히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불교의 근대문화유산이 

종교적 · 문화적 · 학문적 원천으로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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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원불교 일원문화연구재단과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원불

교기록유산사업단이 함께 주관합니다.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중심에 둔 이 

연대와 협력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하나의 비전 아래 뜻을 모았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토

대로 미래 일원문화의 융합적 · 실천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이 시대의 다리를 건너오는 동안에도 그 가치를 온

전히 보존하도록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산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오신 발표자 선생님

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111년(2026) 9월 17일

원불교 교정원장

 일원문화연구재단 이사장 

나상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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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반갑습니다.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흔적을 뛰어넘어, 당대의 시대정신과 삶의 

궤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문헌 기록만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

운 사회문화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사상적 기원과 사유의 형태를 규명

하는 핵심적인 실증 자료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확인은 

물론, 선대의 정신적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원불교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는 근현대의 격동기를 거쳐온 한국사회에서 민중

과 호흡하며 성장한 원불교를 사실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

니다. 이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초기 선진님들이 남기신 개교의 정신과 교화 활동

을 여러 사물과 공간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자, 그 유산의 현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원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

고 향후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장입니다. ‘원불교 근대문화유산

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이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아래 진행되는 4

개의 발표 및 종합토론의 성과는 원불교 문화유산 및 성지 연구에 관한 총체적

인 현황 파악뿐 아니라, 학술연구에 있어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및 종교문화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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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실용성과 경제적 효용을 중심에 두는 속도의 시대에,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는 정신개벽의 방향을 일깨우고 인류의 지혜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

다. 오늘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원불교의 정신적 가치와 자산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미래를 밝힐 창조적 자산으로 성실히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여름,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의 발

표를 준비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대

회에 와주신 내외귀빈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께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111년(2026) 9월 17일

원광대학교 총장 

원불교사상연구원 원장 

박성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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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원불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 관련 규정 및 지정 ·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

소병화(대용)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Ⅰ. 서 론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1)’라는 역설적 표현은 과거의 유산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오

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지혜의 열쇠임을 일깨워 준다. 문화유산 역시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음 세

대로 전달하는 역동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원불교 문화유산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과 교단의 창립,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궤적을 온전

히 담고 있는 종교적·역사적 중요 자산이다. 그러나 현행 원불교 문화유산 관리 체계는 공간과 

구조물 중심의 부동산 유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원불교 유물에 해당하는 친필 유

묵, 창립 유품, 의식용구 등 동산유산과 초기 교서, 간행물, 문헌자료 등 기록유산은 공식 문화유

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분산 보존되고 있으며, 의례·의식·선(禪) 문화 등 형태가 없는 무형유

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대외 표준화 명칭

의 미비, 관리 이력의 파편화, 전담 연구 및 행정 전문 인력의 부재는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 

입증과 국가유산 등재 추진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원불교 문화유산에 관한 선행 연구는 특정 유산 영역이나 개별 주제를 중심으로 간헐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성지 분야에서는 성지 보존의 종교학적 정체성과 ‘성속일체(聖俗一體)’적 

지평을 제시한 박광수의 연구2), 영산성지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한 박맹수의 연구3), 성지

1) 헬리나 노르베지 호지의 『오래된 미래 : 세계화에 대한 라다크의 교훈』(1991)에 등장하는 문구로, 책에서는 서
구식 개발과 세계화 속에서 파괴되는 라다크 공동체의 전통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안
을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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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활용과 관련하여 영산성지와 익산성지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원형보존을 최

우선으로 하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방안과 활용 대안을 제시한 김경영의 연구4), 한국 신

종교 성지의 일반적 양상 속에서 원불교 성지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위계적 지정·관리 체계의 

특징을 조명한 허남진의 연구5)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염승준은 원불교 기록유산의 가치를 조명

하며 원불교 교리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교서 정본화(定本化)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

다.6)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지나 기록유산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고찰에 머물러 있어, 

교단 문화유산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학술 논문이나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매우 희소한 실정이

다.

오늘날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단 초기 문화유산 관련 

조치가 특별기구를 통한 성지 보존과 장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과, 원기 60년

(1975년)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제도적 정비를 시도했음에도 이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 및 분류 

체계의 정립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부동산 유산 외의 동산·기록·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교단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 연구 및 인력 

양성이 미흡했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교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서가 국가적·대중적 기준과 시

대 변화에 미치지 못했던 점 역시 제도적 고도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불교 문화유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 그에 따른 지정·분류 체계

의 성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는 원불교 문화유

산의 현황과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단 문화유산 체계 정

비의 의의를 도출하고, 현행 체계의 한계와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한 후, 동산·기록·무형유산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 재정립, 명칭 표준화, DB 기반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가유

산 등재 추진 및 범교단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고도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원불교 문화

유산을 미래세대로 온전히 계승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박광수. 2004. 「‘원불교 성지(聖地)’와 관련한 ‘성스러움’의 인식체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7집. 원
불교사상연구원. 199-225쪽.

3) 박맹수. 2005. 「원불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1집. 원불교사상연구
원. 149-174쪽.

4) 김경영. 2015.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공간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5) 허남진. 2017.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제42집.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73-201

쪽.
6) 염승준. 2025. 「원불교 기록유산의 가치와 원불교 교서 정본화(定本化)를 위한 제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

화』 제103집. 원불교사상연구원. 7-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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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와 현황

1. 원불교 문화유산7) 관련 규정의 성립과 정비

원불교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규정으로 원기 60년(1975) 「사적 및 유물관리법」이 최

초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개정과, 4차 전면 개정을 거쳐 현행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에 이르

고 있다. 원기60년 이전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논의와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로 교단의 특

별기구를 통해 주요 성지의 장엄 및 성역화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시기별로 관련 규정의 역

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규정의 제정 이전 시기 

원기 60년(1975) 이전까지 원불교의 문화유산(성지, 사적, 유물 등)은 소태산 대종사와 교단 

창립기의 선진들을 보본 숭모하기 위한 성역(聖域)8)으로서 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시기는 중앙

총부(교정원)에서 교단의 문화유산을 전문적,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전담 기구 또는 회의체가 미처 

구축되지 못한 시기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이나 종합적인 수호·보존 대책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치를 취하거나, 교화 및 생활공간으로서 활용과 관리를 겸해왔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교사』에 의하면 원기 38년(1953) 제1대 성업봉찬대회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성지에 소

태산 대종사 성탑(원기 34년) 및 성비(원기 38년)를 건립9)하였고, 원기 43년(1958) ‘영산성지 복

구운동’, 원기 45년(1960) ‘영산성지 개척공사 추진위원회’ 등을 발족하여 6·25전쟁으로 황폐해

진 영산성지 일대의 정비와 부지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어 원기 56년(1971) 개교반백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영산성지 대각지에 ‘만고일월비’를, 익

산성지 내에 개교반백년기념관, 영모전, 정산종사성탑 등을 조성10)하였으며, 교화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소태산 대종사 유품전시회11) 등을 개최하였다. 원기 59년(1974)에는 ‘영산성지사업회’12)가 

7)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이나, 통상적으로는 특정 종교나 단체가 보유한 유·무형의 유
산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원불교 교단에서는 성지를 포함한 유형의 유산 전반을 ‘사적 
및 유물’로 칭하며 관련 규정을 운용해 오다가, 원기 98년(2013)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문화재’라는 용어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국가유산 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해당 규정상의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하는 절차가 진
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특정 종교의 유산 전체를 통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한다.

8) 원불교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원불교교사｣편). 원불교출판사. 1116-1118쪽.
9)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2017. 『원불교100년총람』 1권. 원불교출판사. 43쪽.
10) 위의 책. 23쪽. 46쪽.
11)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대종사 진영 52점을 비롯한 의류와 일상수용품, 인장류, 서책류, 친필 등 118점이 처음

으로 공개되었다. (원불교신문. 1971.10.15. 「대종사 추모 유품 전시회」. 《원불교신문》. 58호. 원불교신문사) 
12) 원기 59년(1974) 3월 제19차 정기중앙교의회에서 영산성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한 범 교단적인 협의체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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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되어 약 5년간 대각지 앞 부지 확장 및 영산원 낙성(원기 59년), 정관평 확장공사(원기 60

년), 성지 주변 토지·가옥 매입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진(원기 63~65년), 구간도실 광장 조성(원

기 69년) 등 영산성지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13) 

이처럼 규정 제정 이전에는 범교단적 기념행사가 개최되거나 성지의 수호·장엄의 필요성이 제

기될 때마다 특별기구나 사업회를 조직하여 성지 성역화와 성탑·성비·기념비 등 기념물 축조 위

주의 장엄을 추진해 왔다. 그 외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들은 주로 관할 교당과 기관에서 자

체적인 수호 및 보존 관리를 겸하였으며, 소태산 대종사 이하 선진들이 남긴 유품, 생활용품 등

도 일관된 분류 체계 없이 보관되어 왔다. 

이와 같은 특별기구 또는 사업회 중심의 대응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교단 창립기 이후 해방과 6·25전쟁 등을 겪는 매우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범교단적인 관심과 합력을 바탕으로 교단 유산을 보존하고 유전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사적 및 유물관리법」 최초 제정과 의의

원불교 문화유산을 다루는 공식 제도로서 「사적 및 유물관리법」14)과 이 규정에 근거한 심의 

및 의결 기구인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는 원기 60년(1975)에 비로소 출범한다.  

교헌 제88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사적 및 유물관리법」은 제2조(목적)에서 “대 회상 창립의 얼

이 담겨있는 각종 사적 및 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후 만대에 오손됨이 없이 전하여 줌으로

써 길이 추모의 정을 아로 새기고 창립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

다. 사적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사적 및 유물관리

위원회’를 두고, 문화유산의 지정과 분류, 보호관리 대책 등 주요 안건을 심의15)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적 및 유물에 대한 지정, 분류,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위단회의 결의로 최종 확

정하도록 하였다. 

족하였고, 5개년 계획을 세워 원기63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성과 끝에 종합 청사진도 없이 마
무리되었다. 그러나 교단의 성지 및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단독 협의체가 발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 사업회를 이어받아 원기92년 3월 ‘원불교성지사업회’(총재 : 원불교 종법사)가 교단의 공식 사업회
로 발족되어 원불교 성지의 장엄과 개발 수호, 사적 및 유물 등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여러 사업
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13)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위의 책. 1119쪽.
14) 원불교 수위단회. 「제2대 61회 정기수위단회 회의록」(원기 60년(1975).03.28.). “사적 및 유물관리법 심의의 

건”. 이 회의에서 「제사적 및 유물관리법」(원기60.04.12. 교규 제36호)이 결의 및 공포되며, 이후 네 차례 개
정을 거쳐 현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원기98.7.9. 교규 제229호, 4차 개정)으로 이어진다.

15) 제5조(심의사항)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적 및 유물의 지정과 분류 해제 ② 
사적 및 유물의 보호관리 대책 ③ 사적 및 유물의 역사 조사와 편찬 ④ 사적 및 유물 보호관리의 환경조성과 
대책 수립 ⑤ 다수 사적 및 유물의 분양 ⑥ 사적 및 유물의 수리복구책 심의 ⑦ 사적 및 유물의 매수 및 기
념시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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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기 60년(1975) 8월 20일 제1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이

하 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회 위원회의는 위원 9명16)이 참석하였으며, 초대 위원장 선출의 

건, 구조실(종법실) 보수의 건, 영산성지 ‘ㄱ’자 집 처리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심의·결의하였

다.17)

초대 위원장으로는 숭산 박광전 교무(원광대학교 총장, 수위단원18))가 선출되었으며,19) 회의 

주관 및 위원 위촉 등의 행정은 교정원 교화부(현 교화훈련부)20)에서 주관하였다. 위원회의는 구

조실 보수 안건을 논의하면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향성을 제고하는 한

편, 교단의 권위있는 인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산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회 위원회의 이후 원기 74년(1989) 12월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으로 1차 개정되기 전까지 

12차례 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영산성지 대종사 탄생가(성탄지) 복원의 건,21) 익산성지 보존

구역 건물 설정 및 보수의 건,22) 사적 분류 및 지정의 건 최초 발의23) 등의 핵심 안건들을 심의

하였다.     

「사적 및 유물관리법」의 제정과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은, 원불교 문화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정 및 분류 체계의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와 수위단회 의결이라

는 정식 절차를 통해 교단적 차원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논의 기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

의를 지닌다. 아울러 주관부서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체계 아래 문화유산의 수호·관리·보존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교단 전체가 문화유산을 함께 지키고 계승해야 한다는 인

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현 원불교문화재관리위

원회)의 연도·회수 별 위원장과 주관부서 및 상임위원의 연혁을 정리하였다.

16) 박광전(원광대총장), 정광훈(원광고교장), 이건춘(원광여고 서무관장), 김윤중(부원장), 이광정(교화부장), 유병
덕(원광대문리대학장), 한정석(원광대 교수), 서대인(감찰원장), 김복환(정토회 교무) 등 9인. 

17)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제1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록」(원기60년(1975).08.30.)
18) 원불교 수위단원(首位團員)은 원불교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구성하는 단원이다. 수위단회는 

원불교 종법사(宗法師)를 단장으로 하며, 출가수위단원과 재가수위단원으로 구성된다. 수위단원은 교단의 최상
위 입법 및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교단의 주요 안건을 심의·결의한다.

19) 원불교 문화유산을 다루는 위원회의 권위와 중요도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수위단원을 중심으로 추천 
및 선출하였으며, 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김복환 전 위원장은 제3대 제2회 전기 
수위단회 상임중앙, 김경일 전 위원장은 제3대 제3회 후기 수위단회 중앙, 박중훈 현 위원장은 제3대 제3회 
후기 및 제4대 제1회 전기 수위단회 상임중앙)

20) 1~5회 위원회는 교정원 교화부가 주관하고 교화부장이 상임위원이었다가, 제6회(원기68년(1983).02.21.)부터 
문화부(현 문화사회부)로 주관부서가 바뀐다. 규정 개정 없이 진행되다가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1차 개정 시
(원기74년(1989).12.15.)에 반영된다. 

21)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제4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록」(원기64년(1979).07.02.)
22)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제6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록」(원기68년(1983).02.21.)
23)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제9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록」(원기73년(198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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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의 3차례 개정과 4차 전면 개정(현행)

「사적 및 유물관리법」은 이후, 환경 변화와 교단적 필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원기 74년(1989) 1차 개정25)을 통해 규정명을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주관부

서를 교화부에서 문화부(현 문화사회부)로 이전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성지(聖地)’의 개념을 규정

하여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을 성지 및 특별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러한 1차 개정안

에 근거하여 원기 85년(2000), 교단 최초의 공식 문화유산으로서 ‘사적-성적지’ 1~23호가 지정

되었다.26)

원기 86년(2001) 2차 개정27)에서는 ‘사대성지’와 ‘성지’의 구분을 도입하여 기존 성지를 ‘사대

성지’로 격상하고, 성주를 성지로 새롭게 지정하였다.28) 이후 원기 91년(2006) 사적-성적지 

24~29호, 사적-사적지 1~7호, 사적-유적지 1~23호 등 35개소가 추가 지정29)됨으로써, 사적을 

중심으로 총 58개소가 교단 공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원기 94년(2009) 3차 개정30)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정·분류·해제의 최종 확정 주체를 기존 ‘수

24) 1~8회는 교단 제2대(원기37~72년) 회의에 포함되고, 원기73년(1988)년 교단 제3대가 출범하면서 회수가 다
시 1회부터 명명되었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95회까지 이어왔다. 교단 제4대(109년) 출범 후 
열린 1~3회 위원회는 회수 부여 원칙대로 새롭게 회수를 명명하였다.

25)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5회 정기수위단회 회의록」(원기74년(1989).11.18.).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개정의 건”
26)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109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85년(2000).07.06.). “사적 및 유물의 지정 분류의 건”
27)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118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86년(2001).05.08.).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개정의 건”
28)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119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86년(2001).07.10.). “성주성적지 성지 지정의 건”
29)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151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 91년(2006).05.09.). “사적 및 유물의 분류 지정의 건”

<표 1>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현 원불교문화재관리위원회) 연도·회수 별 위원장·상임위원(주관)

연도(원기) 회수 위원장 상임위원(회수) 비고

60~71 1~8
박광전

(71년 열반)
이광정(교화부장, 1~5)

68년(6회)부터
문화부장

(현 문화사회부장)
상임위원

김은준(문화부장, 6~8)

73~80 9~24 이공전
박달식(9~18)

이성택(19~23)

이선종(24~28)
81~85 25~35 유기현

황인철(29~35)

86~91 36~51 김복환
조원오(36~44)
이명신(45~51)

92~97 52~67 김  현 김대선

98~103 68~79 성도종 정인성

104~106 80~87 김경일 이공현

107~현재
88~95, 

제4대24) 1~3
박중훈 이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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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단회의 결의’에서 ‘원의회의 결의’로 변경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였다. 

원기 98년(2013) 4차 전면 개정31)에서는 규정명을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에서 「원불교문화

재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정의 목적 역시 ‘원불교 문화재의 지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불교 창립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함’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의 용어(사적 및 유물→문화재)와 정의, 지정 및 분류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였다.

최초 제정으로부터 1~4차에 걸쳐 이루어진 문화유산의 정의, 지정 및 분류 체계에 대한 세부

적인 변천 과정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원불교 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정·분류 체계의 정비 과정

원불교 문화유산의 정의(개념) 및 지정·분류 체계는 「사적 및 유물관리법」이 최초 제정된 이

후, 네 차례의 규정 개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개정 단계별 정의 및 분류체계의 

변화 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30)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174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 94년(2009).07.14.).“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개
정의 건”

31)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202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 98년(2013).07.09.).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명칭 변경과 관련규정 개정의 건”

<표 2> 원불교 문화유산 정의와 지정 및 분류 체계의 변화 과정

구분(원기) 60.04.12(제정) 74.12.15(1차) 86.05.08(2차) 94.07.14(3차) 98.07.09(4차)

원불교
문화유산

정의

‘사적 및 유물’이란,

1. 대종사 재세 시 내왕, 거처, 
이룩, 수용하신 일체
2. 역대선진들의 창립얼이
담겨진 곳, 유품, 작품
3. 교단역사작업으로 이룩한
각종 건축, 공예 원작, 사지, 
사진, 유인물, 원고
4. 교단 역사의 한 과정에서 
사용했던 의식주의 물품, 자료

‘사적 및 유물’이란,

1.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 및
교단 창립과 발전과정에서 역사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터와 구조물
2. 교단 창립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초기교서 및 
이에 준하는 문헌자료
3. 대종사의 생애를 기리고 사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세워진 
구조물이나 조형물
4. 대종사 친필, 사진, 의복 등 재세시 생활에 관련된 
일체 수용품
5. 역대 선진(종사이상)들의 탄생, 구도지 및 교단과 관련된 
중요자료와 유품

‘문화재’란,

교단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항(대성지, 성지,
사적, 유물)을 말한다.

성지 -
성지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사대성지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대성지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성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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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및 유물관리법」 최초 제정

원기 60년(1975) 최초 제정된 「사적 및 유물관리법」에서는 문화유산(사적 및 유물)을 크게 4

가지 종류로 정의하였으며, 그 보존가치의 비중에 따라 1~4급 사적 및 유물과 기념지·기념물33) 

등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문화유산의 지정·분류·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위단회의 결의

로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1차 개정

원기 74년(1989)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1차 개정에서는 최초 제정 당시의 정의와 분류 체

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먼저, ‘사적 및 유물’의 정의를 5가지로34) 세분화하였으며, ‘성지(聖地)’35)

32) 실제로는 원기 68년(1983) 제6회 위원회의에서부터 교정원 문화부(현 문화사회부)가 주관하고 김은준 문화
부장(현 문화사회부장)이 상임위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고, 규정상으로는 원기 74년(1989)에 1차 개정 시 
해당 내용이 수정되었다. 

33) 제9조(사적 및 유물의 분류) 보존가치의 비중을 따라 사적 및 유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급 사적 및 유물: 대종사 유적 및 유품 등에서 지정한다.

2. 2급 사적 및 유물: 1급에서 제외된 것과 교단적 작업으로 이룩된 것 중에서 지정한다.
3. 3급 사적 및 유물: 2급에서 제외된 것과 역대 종사위의 유적 및 유품 중에서 지정한다.
4. 4급 사적 및 유물: 3급에서 제외된 것과 교단 역사의 한 과정에서 사용했던 유품이나 유적에서 지정한다.
5. 기념지 및 기념물: 기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사항에서 지정한다.

34) 제3조(정의) 이 규정의 사적 및 유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 및 교단창립과 발전과정에서 역사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터와 구조물
2. 교단창립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초기교서 및 이에 준하는 문헌자료
3. 대종사의 생애를 기리고 사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세워진 구조물이나 조형물
4. 대종사 친필, 사진, 의복등 재세 시 생활에 관련된 일체 수용품
5. 역대 선진(종사이상)들의 탄생, 구도지 및 교단과 관련된 중요자료와 유품

사적
및

유물

사적 및 유물
(1~4급)

사적

성적지
성적

사적지

교적
유적지

유물
(원보)

성보
성보

사보

교보기념지 및 기념물 유물

지정, 분류, 
해제의 권한

수위단회
수위단회(대성지 및 성지)

원의회(사적 및 유물)

주관 교화부 문화사회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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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제화하여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4개소를 성지 및 특별보호구역으로 공

식 지정하였다. 여기서 ‘성지’는 ‘사적 및 유물’의 정의에 부합하되, ‘사적 및 유물’의 하위 개념

이라기보다 사적과 유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특별보호구역)로서 별도의 공간적 개념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기존에 ‘사적 및 유물’을 단일 개념으로 묶어 중요도에 따라 1~4급 및 기념지·기념물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적’과 ‘유물’을 명확히 분리하여 체계화하였다. 사적은 교단적 가치

와 성격에 따라 성적지(聖蹟趾), 사적지(史蹟趾), 유적지(遺蹟趾)의 3가지36)로 구별하였고, 유물은 

‘원불교보물(圓寶)’37)이라 명명하여 보존가치와 비중에 따라 성보(聖寶), 사보(史寶), 유물(遺物)의 

3가지38)로 나눔으로써, 총 6종류의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이 개정에서는 사적

은 ‘터(址)’ 중심의 공간 유산으로 정의하고, 유물은 구조물, 조형물, 사진, 유품, 문헌자료, 기념

물 등 동산·건축물 중심의 유형 유산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2차 개정

  원기 86년(2001) 2차 개정에서는 1차 개정에서 도입된 ‘성지’의 개념과 위계가 재정립되

35) 제9조(성지) 사적 및 유물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 창
립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라 하며 특별보호 
구역으로 정한다.

36) 제10조(사적) 사적은 교단적 가치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한다.
1. 성적지(聖蹟趾)

가.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터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터 로 교단적 역사가 깊고 

가치가 큰 터
2. 사적지(史蹟趾)

가. 교단의 창립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큰 사업이 이루어진 터
나. 역대 선진(종사이상)탄생, 구도 터 및 제중사업을 전개한 곳으로 교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터.

3. 유적지(遺蹟趾)
가. 교단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사업이 이루어진 터
나. 성적지나 사적지에서 제외된 것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터

37) 원불교만의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원보(원불교의 보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원기 98년(2013) 4차 개
정 때 해당 단어는 삭제되고 ‘유물’로만 규정하게 된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용어를 채택하고자 했던 조치로 
보인다.

38) 제11조(유물) 유물은 원불교보물(圓寶)이라 하며 보존가치와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한다.
1. 성보(聖寶)
가.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에 관련된 중요 구조물과 조형물
나. 대종사의 친필과 교단 창립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진 및 생활 수용품 중 역사상 가치가 있는 것
다. 교단 초기교서 및 교단 창립과정의 문헌사료 역사상 가치가 큰 것
2. 사보(史寶)
가. 대종사의 생애를 기리고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조형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나. 역대 선진(종사 이상)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3. 유물(遺物)
가. 교단 발전과정에서 이룩된 기념물이나 조형물 및 문헌사료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나. 역대 선진(종사 이상)의 친필과 유품 중 교단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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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존의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등 4개 성지를 ‘사대성지(四大聖地)’39)로 격상하고, 

‘성지’40)를 그 하위 범주로 재규정하였다. 이는 새롭게 ‘성주성지’41)를 교단 성지 체계에 포

함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아울러 성지의 지정 권한과 관련하여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지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4)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3차 개정

원기 94년(2009) 3차 개정에서는 이전에 사적 및 유물의 지정·보존·해제의 권한을 ‘수위단회

의 결의’로 확정하던 것을 ‘원의회의 의결’로 개정하였다.42) 단, 대성지와 성지의 지정 권한은 수

위단회의 결의로 종법사가 확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였다. 3차 개정에서는 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 체계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 4차 전면 개정(현행)

원기 98년(2013)에 이루어진 4차 전면 개정은 문화유산 체계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먼저 규정명을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에서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에 3조

(정의), 9조(사대성지, 성지), 10조(사적), 11조(유물) 등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던 문화유산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제3조(정의) 한 조항으로 통합·정리하였다.

현행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에 따르면 원불교의 ‘문화재’43)는 “교단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대성지(大聖地)44), 성지(聖地)45), 사적(史蹟)46), 유물(遺物)47)의 4개 

39) 제9조(사대성지)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창립과정에 관련 된터와 구조물이 밀 집되
어 있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특정지역 일대를 사대성지(四大聖地)로 한다.

40) 제9조의 2(성지)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사적 의미가 있는 터와 구
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성지의 지정은 수위단회 결의를 얻어 종
법사가 지정한다. 

41) 정산 송규, 주산 송도성의 법계가 ‘대원정사’(원불교 법위등급 ‘대각여래위’에 승급한 열반인을 호칭하는 법
계)에 해당한다.

42) 제12조(지정 및 해제) 사적 및 유물의 지정, 분류 및 해제는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의회
의 결의로 확정한다.

43) 해당 안건인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명칭 변경과 관련규정 개정의 건”의 제안설명에는 ‘보편적인 문화재 
관리기준에 적합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원불교 내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적 및 유물’이라는 복합 용어 대신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등 대외적 기준 및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일 용어인 ‘문화재’로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202회 임
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 98년(2013).07.09.).) 

44) 제3조(정의) ① 대성지(大聖地):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 창립과정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현재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대성지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45) ② 성지(聖地):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사적 의미가 있는 터와 구
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성주성지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46) ③ 사적(史蹟): 사적은 교단적 가치가 큰 터로, 비중에 따라 성적과 교적 2종류로 분류한다. 
47) ④ 유물(遺物): 교단적 가치가 큰 구조물, 조형물, 유품, 자료 등을 말하며, 비중에 따라 성보와 교보 2종류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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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사적은 성적(聖蹟)48)과 교적(敎蹟)49)의 2종으로, 유물(遺物)은 성보

(聖寶)50)와 교보(敎寶)51) 2종으로 각각 하위 분류된다. 

4차 전면 개정은 교단의 문화유산을 통칭하던 ‘사적 및 유물’이라는 복합 용어를 ‘문화재’라는 

단일 용어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관계가 모호했던 ‘대성지’와 ‘성지’를 공식 ‘문화재’ 범주에 포함

시킴으로써 대성지-성지-사적-유물로 이어지는 4대 분류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조항 간 중복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규정의 명료성과 행정적 효율

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원불교 문화유산 지정·분류의 역사와 변천 분석

원기 60년(1975) 관련 규정이 제정되고, 문화유산의 정의 및 지정·분류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전국에 산재한 사적 및 유물에 대한 지정·분류 작업이 추진되

었다. 그러나 초기 분류 체계가 아직 미비하고, 교단 내부의 합의 도출이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

인 지정은 상당 기간 보류되었다. 

이후 원기 85년(2000)에 이르러서야 1차 개정안에 근거하여 ‘사적-성적지’ 23개소가 최초의 공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원기 91년(2006) 사적 35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원기 98년(2013) 4

차 전면 개정 시에는 전면 개편된 분류 체계에 따라 성적 14개소, 교적 11개소, 성보 16개소, 교보 

15개소 등 총 56개소로 재분류·지정되었다. 이후 3개소(성적 2개소, 교적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원기 111년(2026) 현재 총 59개소가 교단의 공식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1)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1차 개정안)에 근거한 지정·분류

최초 제정된 「사적 및 유물관리법」에 따라 문화유산을 분류·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규정 

조항의 포괄성으로 인해 분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기 74년(1989) 1차 개정 시까지도 실질적

48) 1. 성적(聖蹟):
   가.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큰 터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 곳으로 교단적으로 역사적 가
치가 큰 터

49) 2. 교적(敎蹟): 교단 창립 또는 발전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터
50) 1. 성보(聖寶):

가. 소태산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에 관련된 중요 구조물 또는 조형물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 곳 으로 교단적으로 역사

적 가치있는 중요 구조물 또는 조형물
다. 소태산대종사의 친필 유묵과 교단 창립과 관련된 문헌사료 및 생활용품 중 가치가 높은 것
라. 교단 초기교서 및 교단 창립과정의 문헌사료 중 가치가 높은 것

51) 2. 교보(敎寶): 교단적 가치가 있는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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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52)

이러한 난항 속에서, 원기 76년(1991) 7월 2차 전문위원회의53)에서는 1차 개정안의 사적 3종, 

유물 3종의 분류 체계 역시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선 사적에 한하여 지정 호

수를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기 77년(1992) 3월 제16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에서는 사

적의 분류 기준을 1급·2급·3급으로 구분하여 총 31곳을 지정하는 시안54)을 마련하였으나, 이 역

시 수년 간 보류된다. 

이후, 원기 85년(2000) 3월 제33회 위원회의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류작업을 재개

하였다. 동년 5월 제35회 위원회의에서 확정된 1차 시안55)이 7월 제109회 임시수위단회에 상

정·의결됨으로써, 사적-성적지 1~23호가 최초로 지정되었다. 비록, 사적-성적지에 국한된 지정이

었으나, 교단 역사상 최초로 문화유산의 공식 명칭과 지정 호수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제도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어 원기 91년(2006) 4월 제50회 위원회의에서 결의한 2차 시안이 제151회 임시수위단회에

서 상정·확정됨으로써, 사적-성적지 6개소(24~29호), 사적-사적지 7개소(1~7호), 사적-유적지 

23개소(1~23호)가 추가 지정되어 총 58개소의 사적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58개소 모두 ‘터(址)’ 

중심의 공간 유산에 한정된 것으로, 여전히 건물(구조물), 유품, 문헌자료 등 유물에 대한 지정·

분류는 과제로 남았다. 이후 원기 97년(2012) 1월 상산 박장식 종사 탄생가(몽심재) 1개소가 성

적지 29호로 추가 지정되었다.56)

1차 개정안 분류 체계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52) ‘사적 및 유물관리법이 제정 당시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적 및 유물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직까지 사적 및 유물의 지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화부장 박달식). (원불교 수위단회. 
「제3대 5회 정기수위단회 회의록」(원기 74년(1989).11.18.)) 

53) 원기 76년(1991) 2월4일 개최된 제1차 사적 및 유물관리 전문위원회의(이하 전문위원회의)는 ‘사적지 호수 
지정’ 등을 안건으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원기76년(1991) 07.09. 제2차 전문위원회의에서는 “특별히 중요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소위
원회)를 두어 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물을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의”하게 하였다. 

54) 해당 시안에서는 사적을 1차 개정안의 분류 기준인 성적지, 사적지, 유적지의 3종류로 분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만 분류하였다. 당시 시안은 아래와 같다.(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
부. 「제16회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록」(원기 76년(1991).07.09.))
① 1급 : 대종사께서 내왕, 거처, 이룩하신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큰 것(23개소) - 대종사 탄생가, 구호동 집
터, 삼밭재 마당바위, 선진포입정터, 노루목 대각터, 귀영바위집터, 범현동제각, 정관평제명바위, 구간도실터, 
영산원, 대각전, 구인봉(이상 영산 12개소), 실상사초당터, 봉래정사터(이상 변산 2개소), 본원실(도치원), 세탁
부, 금강원, 공회당, 대각전, 종법실(구조실), 종각, 송대(이상 익산 8개소), 만덕산초선터(만덕산 1개소)
② 2급 : 1급에서 제외된 것과 교단적 작업으로 이룩된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큰 것(8개소) - 연화봉 초당터, 
화해 김해운의 집, 노루목대각비, 월명암, 보광사, 대종사성탑 및 성비, 청하원, 미륵암 
③ 3급 : 2급에서 제외된 것과 역대 종사의 유적(2개소) - 정산종사 탄생가, 소성구도지  

55) 1차 시안에는 사적-성적지 23건(1~23호), 유물-성보 11건(호수 없이), 소태산 대종사 수장품(원불교중앙박물
관 보관) 212점이 함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성적지 1~23호만 통과되었다.

56) 상산 박장식 종사의 법계가 제3대 185회 임시 수위단회(원기 96년(2011).05.11)에서 대원정사로 결의됨에 따
라 규정에 근거하여 몽심재(상산 종사 탄생가)를 성적지 제29호로 지정할 것을 결의 및 확정함.(원불교 수위
단회, 「제3대 제190회 임시수위단회 회의록」(원기 97년(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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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개정안에 근거한 지정·분류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호 병기(倂記) 기준 :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지, 성탑, 성비에는 ‘대종사’를 병기하고, 이외 

선진들(대원정사) 관련 유산에는 ‘정산’, ‘주산’, ‘대산’, ‘상산’ 등 법호를 명시하였다. 

나. 지정 호수 부여 순서 : 원기 85년(2000) 1차 지정 당시 성적지(1~23호)의 호수 부여는, 

영산 ➔ 변산 ➔ 익산 ➔ 만덕산 ➔ 기타장소 순을 따랐다. 원기 91년(2006) 2차 지정에

서는 원기 86년(2001) ‘성주성지’ 지정을 반영하여 영산 ➔ 변산 ➔ 익산 ➔ 만덕산 ➔ 성

주 ➔ 기타장소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되, 추가 지정분에 한하여 해당 순서를 적용하였다. 

<표 3>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1차 개정안에 근거한 지정·분류

호수 사적 - 성적지(지역) 사적 - 사적지(지역) 사적 - 유적지(지역)

1 노루목대각터

영산

영산학원실터 영산 방언사무소터 영산

2 대종사탄생지 세탁실터

익산

최초정기훈련터

익산

3 삼밭재마당바위 청하원터 구정원터

4 선진포입정터 공덕원터 반백년기념관터

5 구간도실터 정신원터 소태산기념관터

6 법인기도봉 만석평 익산영모전터

7 정관평 거북바위터 성주 정산종사사가터

8 구호동집터 영모묘원

9 영산대각전터 동산선원터

10 석두암터
변산

상사원터
(비닐하우스터포함)

11 실상초당터 이리보화당터

12 익산대각전터

익산

종각집터(하섬)

변산13 본원실터 정화대터(하섬)

14 금강원터 은생수터(하섬)

15 종법실터 소야성장지 성주

16 공회당터 하단교당터

기타

17 송대터 수계교당터

18 만덕산초선터 만덕산 산동교당터

19 연화봉초당터

기타

용암교당터

20 화해제우지 수계농원

21 정산·주산탄생가터 장수교당옛터

22 박실구도지 신흥교당터

23 대산종사탄생가터 서울보화원터

24 제명바위터
영산

 <지정 경과>

 - 원기 85년(2000) 7월 성적지 1~23호 최초 지정

 - 원기 91년(2006) 5월 성적지 24~28호, 사적지 1~7호, 유적지 

   1~23호 추가지정

 - 원기 97년(2012) 1월 성적지29호 추가지정

25 영산원터

26 대종사성탑터
익산

27 대종사성비터

28 정산종사성탑터 성주

29 상산종사탄생가
(몽심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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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칭의 불일치 : ‘대종사탄생지’, ‘화해제우지’, ‘박실구도지’, ‘소야성장지’ 4곳은 한자 표현

인 ‘址(터 지)’를 사용한 반면, 타 유산은 한글 ‘터’를 사용하는 등 명칭 기준이 통일되지 못

했다. 이는 당시 교단 구성원들의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와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판

단된다. 

라. 구조물 지정·분류의 배제 : ‘지’ 또는 ‘터’ 위에 건립된 구조물(건물, 조형물, 기념비 등)은 

유물 지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터와 구조물을 통합 또는 분리하는 기준이 성립되

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한계이다. 

마. 소재지 표기 미비 : 유산의 소재지(지역 또는 성지명)가 명칭에 일괄 병기되지 않아, 일반 

대중이 공간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만, 

영산대각전터와 익산대각전터, 영산학원실터, 익산영모전터 등 구별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

여 제한적으로 병기하였다.

2)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4차 전면 개정안) 분류 체계에 근거한 지정·분류 

원기 95년(2010) 2월 제59회 위원회의에서는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사

적의 재지정, 유물의 최초 지정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약 2년간의 연구를 거

쳐, 원기 97년(2012) 5월, 제66회 위원회의에서 성적 1~13호, 교적 1~14호, 성보 1~16호, 교보 

1~15호를 지정하는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공간(터)과 건축물(구조물)을 따로 분리하

여 지정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원기 98년(2013) 5월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4차 전면 개정안)이 공포된 후, 새롭게 정의된 

사적(성적·교적)과 유물(성보·교보)의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최종 지정·재분류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 4>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4차 전면 개정안)의 분류 체계에 근거한 지정·분류 현황

호수 사적 – 성적(지역) 지정일
(원기) 호수 사적 - 교적(지역) 지정일

(원기)

1 소태산 대종사 노루목 대각터

영산
98.07.09

1 정관평 방언사무소터 영산

98.07.09

2 삼밭재 마당바위 2 익산성지 정기훈련터

익산3 소태산 대종사 구호동 집터 3 익산성지 식당터

4 소태산 대종사 선진포 입정터 4 익산 만석평

5 소태산 대종사 최초법어터 5 정산종사 소야성장터 성주

6 영산 정관평 6 이리보화당터

기타
7 영산 구간도실터 7 왕궁영모묘원

8 영산 법인기도봉 8 동산선원터

9 변산 실상초당터 변산 9 원불교 수계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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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고창 연화봉 초당터’에서 ‘소태산 연화삼매지’로 명칭 변경을 결의 및 확
정하였다.(원불교홈페이지. 「제314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원기105년(2020).09.23). 《원불교교보》. “성적 제12
호 ‘고창 연화봉 초당터’ 명칭변경의 건”.) 

58) ‘교보 제11호 원불교 하단교당’에서 ‘성적 제17호 원불교 옛 하단교당’으로 사적지정 변경을 결의 및 확정하
였다.(원불교홈페이지. 「제360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원기109년(2024).06.24). 《원불교교보》. “교보 제11호 원
불교 하단교당 문화재 지정 변경의 건”.) 

59) ‘원불교 옛 장수교당’의 해체복원과 함께 문화재 명칭 기준에 따라 ‘장수 옛 정화사’로 명칭 변경을 결의 및 
확정하였다.(원불교홈페이지. 「제319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원기106년(2021).03.15). 《원불교교보》. “교보 제15

10 변산 석두암터 10 서울 남산 정각사터
(서울보화원터)

11 만덕산 초선터 만덕산 11 하섬 교서 편수터

12 소태산 연화삼매지57)

(고창 연화봉 초당터) 기타
12 소태산 대종사 종곡유숙터 101.02.16

13 정읍 화해제우터 13

14 정산종사 박실구도터 성주 14

15 원불교 서울교당 창신동 터

기타

108.02.28 15

16 원불교 서울교당 돈암동 터 108.02.28 16

17 원불교 옛 하단교당58) 109.06.24 17

구분 유물 – 성보(지역) 지정일
(원기) 구분 유물 - 교보(지역) 지정일

(원기)

1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영산

98.07.09

1 영산성지 학원실 영산

98.07.09

2 영산성지 대각전 2 익산성지 청하원

익산

3 영산성지 영산원 3 익산성지 정신원

4 옥녀봉 제명바위 4 익산성지 구정원

5 익산성지 대각전

익산

5 익산성지 숭산원

6 익산성지 도치원 6 개교반백년기념관

7 익산성지 금강원 7 익산성지 영모전

8 익산성지 종법실 8 원불교역사박물관

9 익산성지 공회당 9 왕궁 대산종사 상사원

기타

10 익산성지 송대 10 원불교 신흥교당

11 소태산 대종사 성탑 11 원불교 하단교당(성적 제17호)

12 소태산 대종사 성비 12 원불교 수계교당

13 정산종사 성탑
성주

13 원불교 산동교당 백우암

14 정산종사 주산종사 탄생가 14 원불교 용암교당

15 대산 종사 탄생가
기타

15 장수 옛 정화사59)

(원불교 옛 장수교당)

16 상산 종사 탄생가(몽심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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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전면 개정안 지정·분류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적과 유물의 분리 고도화 : 공간 중심의 사적과 구조물·조형물 중심의 유물을 명확히 분

리하여 지정하였으며, 교단 최초로 유물 31개소(성보 16개소, 교보 15개소)를 공식 지정하

였다. 한자 표현인 ‘지(址)’는 모두 한글 ‘터’로 일원화되었다. 

나. 유물 지정 범주의 한계 : 최초 지정된 유물이 부동산 건축물 및 석조 조형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친필 유묵, 초기 교서, 필사본, 문헌자료, 생활용품 등 동산유산 및 

기록유산에 대한 조사 및 분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다. 터와 구조물의 재분류 기준 마련 : 터만 존재하는 공간은 ‘사적’으로, 터 위에 구조물, 조형

물이 현존하는 경우 ‘유물’로 재분류하였다. (예 : 성적지 제2호 대종사탄생지 ➔ 성보 제1

호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사적지 제3호 청하원터 ➔ 교보 제2호 익산성지 청하원)

라. 복원·개조 구조물의 사적 분류 : 터 위에 구조물이 존재하더라도 당대의 원형이 아니거나 

고증과 다르게 개조·복원된 경우에는 유물이 아닌 사적으로 분류하였다.(예 : 성적 제9호 

변산 실상초당터, 교적 제2호 익산성지 정기훈련터, 교적 제3호 익산성지 식당터 등).

마. 존칭 표기 기준 정립 : 기존의 약칭 ‘대종사’를 공식 명칭인 ‘소태산 대종사’로 전면 정립

하였다.60)

바. 소재지 병기의 표준화 : 타 지역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산, 영산성지, 익산, 익산

성지, 정읍, 왕궁, 장수 등 소재지 명칭을 공식 유산명 앞에 표준적으로 병기하였다.61)

사. 독자적 유산의 지역명 생략 : 원불교 유일의 유산이거나 선진의 법호가 명시되어 타지역과 

혼동될 여지가 없는 유산은 소재지 병기를 생략하였다.(예 : 소태산 대종사 성탑, 정산종사 

소야성장터, 개교반백년기념관 등)

아. 지정 순번의 표준화 : 역사적 순서를 고려하여 지정 호수를 부여하였으며, 개정 이후 추가 

지정되는 유산은 중간에 삽입하지 않고 직전 호수의 다음 순번을 부여하는 행정적 원칙을 

확립하였다.

자. 교당 명칭의 표준화 : 지역 교당 유산의 경우 명칭 앞에 ‘원불교’를 병기함으로써 교단의 

공식 교당 명칭과 일치시켰다.(예 : 용암교당터 ➔ 원불교 용암교당, 신흥교당터 ➔ 원불교 

신흥교당)

차. 대외적·지자체 연계 명칭 개정 : ‘고창 연화봉 초당터’의 경우, 원기 105년(2020) 고창군 

호 ‘원불교 옛 장수교당’ 명칭변경의 건”.) 
60) 당시 전문위원었던 서문성 교무에 의하면 원불교에서 ‘대종사(大宗師)’는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을 존칭하는 

고유명사이나, 일반사회나 불교, 대종교 등 타종단에서의 ‘대종사’는 ‘크고 으뜸이 되는 스승’이라는 보통명사
로 쓰이기 때문에 ‘소태산’을 앞에 병기하였다고 한다. 

61) 서문성 교무에 의하면 우리 문화유산의 명칭이 계속 교단 내부적 언어로만 부여되고 인식될 것이 아니라, 일
반인들에게도 쉽게 공감되고 인식될 수 있는 안을 준비하였으나 당시 일부의 반대로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웠
다고 하며, 앞으로 사회·국가적 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명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당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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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 추진 과정에서 대중적 인지도와 지역적 학술 가치를 고려하여 ‘소태산 연화삼

매지’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이는 향후 교단 유산의 국가유산 등재 추진 시 명칭 표준화의 

주요 선례가 된다.

3) 원불교 문화유산의 지정 호수 및 명칭의 변화 비교·대조

원기 76년(1991) 7월 최초 시안부터 1차 개정안(원기 85~98년) 및 현행 4차 전면 개정안(원

기 98년~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문화유산의 지정 호수와 명칭 변경 과정을 대조·정리하면 

아래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원불교 문화유산 비교대조표 1(현행 사적-호수를 기준으로)

호수
최초시안

(76.07.09)
호수

1차 개정안
(85.07.06 ~ 98.07.08)

호수
4차 전면개정안

(98.07.09 ~ 현재)

1급 노루목대각터 성적지 1호 노루목대각터 성적 1호 소태산 대종사 노루목 대각터

1급 삼밭재마당바위 성적지 3호 삼밭재마당바위 성적 2호 삼밭재 마당바위 

1급 구호동집터 성적지 8호 구호동집터 성적 3호 소태산 대종사 구호동 집터

1급 선진포입정터 성적지 4호 선진포입정터 성적 4호 소태산 대종사 선진포 입정터

1급 범현동제각 - 이씨재각터 성적 5호 소태산 대종사 최초법어터

성적지 7호 정관평 성적 6호 영산 정관평

1급 구간도실터 성적지 5호 구간도실터 성적 7호 영산 구간도실터

1급 구인봉 성적지 6호 법인기도봉 성적 8호 영산 법인기도봉

1급 실상사초당터 성적지 11호 실상초당터 성적 9호 변산 실상초당터

1급 봉래정사터 성적지 10호 석두암터 성적 10호 변산 석두암터

1급 만덕산초선터 성적지 18호 만덕산초선터 성적 11호 만덕산 초선터

2급 연화봉초당터 성적지 19호 연화봉초당터 성적 12호
소태산 연화삼매지

(고창 연화봉 초당터)

2급 화해 김해운의 집 성적지 20호 화해제우지 성적 13호 정읍 화해제우터

3급 소성구도지
성적지 22호 박실구도지

성적 14호 정산종사 박실구도터
사적지 7호 거북바위터

성적 15호 원불교 서울교당 창신동 터

성적 16호 원불교 서울교당 돈암동 터

유적지 16호 하단교당터 성적 17호 원불교 옛 하단교당

유적지 1호 방언사무소터 교적 1호 정관평 방언사무소터

유적지 2호 최초정기훈련터 교적 2호 익산성지 정기훈련터

사적지 4호 공덕원터 교적 3호 익산성지 식당터

사적지 6호 만석평 교적 4호 익산 만석평

유적지 15호 소야성장지 교적 5호 정산종사 소야 성장터

유적지 11호 이리보화당터 교적 6호 이리보화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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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불교 문화유산 비교대조표 2(현행 유물-호수를 기준으로)

호수
최초시안

(76.07.09)
호수

1차 개정안
(85.07.06 ~ 98.07.08)

호수
4차 전면개정안

(98.07.09 ~ 현재)

1급 대종사탄생가 성적지 2호 대종사탄생지 성보1호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1급 대각전(영산) 성적지 9호 영산대각전터 성보2호 영산성지 대각전

1급 영산원 성적지 25호 영산원터 성보3호 영산성지 영산원

1급 정관평 제명바위 성적지 24호 제명바위터 성보4호 옥녀봉 제명바위

1급 대각전(익산) 성적지 12호 익산대각전터 성보5호 익산성지 대각전

1급 본원실(도치원) 성적지 13호 본원실터
성보6호 익산성지 도치원

1급 세탁부 사적지 2호 세탁실터

1급 금강원 성적지 14호 금강원터 성보7호 익산성지 금강원

1급 종법실(구조실) 성적지 15호 종법실터 성보8호 익산성지 종법실

1급 공회당(상주선원) 성적지 16호 공회당터 성보9호 익산성지 공회당

1급 송대 성적지 17호 송대터 성보10호 익산성지 송대

2급 대종사성탑 성적지 26호 대종사성탑터 성보11호 소태산 대종사 성탑

2급 대종사성비 성적지 27호 대종사성비터 성보12호 소태산 대종사 성비

성적지 28호 정산종사성탑터 성보13호 정산종사 성탑

3급 정산종사탄생가 성적지 21호 정산·주산탄생가터 성보14호 정산종사 주산종사 탄생가

성적지 23호 대산종사탄생가터 성보15호 대산 종사 탄생가

성적지 29호 상산종사탄생가(몽심재) 성보16호 상산 종사 탄생가(몽심재)

사적지 1호 영산학원실터 교보1호 영산성지 학원실

2급 청하원 사적지 3호 청하원터 교보2호 익산성지 청하원

사적지 5호 정신원터 교보3호 익산성지 정신원

유적지 3호 구정원터 교보4호 익산성지 구정원

- 숭산원터 교보5호 익산성지 숭산원

유적지 4호 반백년기념관터 교보6호 개교반백년기념관

유적지 6호 익산영모전터 교보7호 익산성지 영모전

유적지 8호 영모묘원 교적 7호 왕궁영모묘원

유적지 9호 동산선원터 교적 8호 동산선원터

유적지 20호 수계농원 교적 9호 원불교 수계농원

유적지 23호 서울보화원터 교적 10호 서울 남산 정각사터

유적지 12호 종각집터(하섬)

교적 11호 하섬 교서 편수터유적지 13호 정화대터(하섬)

유적지 14호 은생수터(하섬)

교적 12호 소태산 대종사 종곡유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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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산으로서의 원불교 문화유산 현황

1) 국가유산의 지정·분류 체계 현황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62)은 크게 문화유산(유형유산)63), 자연유산64), 무형

유산65)으로 구별되며, 이 가운데 문화유산(유형유산)은 다시 유형문화유산66)과 기념물67), 민속문

화유산68)으로 세분된다. 현재 원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18개소가 국가 관리 체계상의 문화유산

(유형유산)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향후 교단의 타 문화유산들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추진이 지

속될 예정이므로, 현행 국가유산 분류 체계 및 관련 법령, 학술 용어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체계

적인 관련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62)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
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시행 2026.05.17.), 
제3조 제1호.(이하 「국가유산법」이라 함.))

63)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법」. 제3조 2호.)

64)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을 말한다.  (「국가유산법」. 제3조 3호.)

65)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으로,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무예, 의식, 놀이 등을 말한다. (「국가유산법」. 제3조 2호.)

66)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06.24.). 제2조① 제1호.(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67)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유산법」. 제2조① 제3호.)

68)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
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문화유산법」. 제2조① 제4호.)

유적지 5호 소태산기념관터 교보8호 원불교역사박물관

유적지 10호
상사원터

(비닐하우스터포함)
교보9호 왕궁 대산종사 상사원

유적지 22호 신흥교당터 교보10호 원불교 신흥교당

교보11호 원불교 하단교당(성적 제17호)

유적지 17호 수계교당터 교보12호 원불교 수계교당

유적지 18호 산동교당터 교보13호 원불교 산동교당 백우암

유적지 19호 용암교당터 교보14호 원불교 용암교당

유적지 21호 장수교당옛터 교보15호
장수 옛 정화사

(원불교 옛 장수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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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
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고창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전북특별자
치도고창군조례 제2793호, 시행 2024.05.16.), 제2조.) 향토유산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 별로 여건에 따라 구
성 및 내용이 상이하나 그 대강의 의미는 유사하다.

70)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
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
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
구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85호, 시행 2026.05.17.). 제2조 제1호.(이하 

<표 7> 국가유산의 지정 및 분류 체계

국가유산

문화유산
(유형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서적,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기념물(절터, 성터 등의 사적지, 시설물 등)

민속문화유산(의복, 기구, 가옥 등)

자연유산

무형유산

<표 8> 국가유산 - 문화유산(유형유산)의 지정 및 분류 체계

문화유산
(유형유산)

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유형문화유산 (1)

시ㆍ도기념물

시ㆍ도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향토문화유산69) (2)

근현대문화유산70)

(개항기~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71) (13)

시ㆍ도등록문화유산72) (1)

예비문화유산

※()의 숫자는 원불교 문화유산 중 해당 범주에 지정·등록된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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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불교 문화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현황

원불교 창립 110여 년의 역사가 축적됨에 따라, 교단의 문화유산 역시 최근 근현대 종교문화

유산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원기 90년(2005) 원불교 익산성지 내 대각전을 비롯한 건물 8동과 소태산 대종사 성탑, 

성비 등 석물 2기가 교단 최초로 국가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179호73))에 지정되었다.74) 이를 계

기로 익산성지는 익산시가 주관하는 ‘4대 종교 성지혜윰길 다이로운 익산여행’75)과 ‘익산시 시티

투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전북성지혜윰길’76) 등 공식 순례 코스에 포함됨으로써 원불교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지정학적·문화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원기 96년(2011) 영산성지 대각전, 원기 102년(2017) 원불교 신흥교당(대각전), 원기 

104년(2019) 이리보화당터(구 건조창고)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아울러 원

기 101년(2016) 대산종사 탄생가가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원기 105년(2020) 소태산 연화삼

매지가 고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각각 지정 고시되었다. 

이어, 원기 106년(2021) 익산성지 송대가 전라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원기 110년(2025) 영광 

융문당·융무당77)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원기 111년(2026) 현재 총 18개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함.))
71)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근현대문화유산법」.제2조 제2호 가항) 문

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보
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근현
대문화유산법」. 제6조 제1항.)

7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 제2호 나항.)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근현대문화유산법」. 제39조 제1항.)

73) 이는 제정 당시 부여된 호수로, 2021년 11월19일 정부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의 지정번호가 서열로 오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보·보물 등 지정번호 표기를 공식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74) 남원 몽심재는 원기 97년(2012) 원불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 원기 69년(1984년)에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익산성지의 성격과 달리 종교문화유산이 아닌 전통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단 문화유산이 ‘종교문화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원기 90년(2005) 
원불교 익산성지가 최초라고 봐야 할 것이다.

75) 원불교·불교·기독교·천주교 4대 종교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체류형 힐링 순례 프로그램
으로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2026년 현재 5회째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0여 명이 익
산성지를 방문하고 있다. 

76) 전북(전주, 익산, 완주 등) 지역의 5대 종교(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성지와 문화 자원을 연결
해 걷기와 사색을 통해 치유를 얻는 순례길 및 관광 프로그램이다. 순우리말인 ‘혜윰(생각·사색)’과 ‘성지’가 
만나 일상을 비우고 마음을 돌아보는 여정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각 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그램 개
발 및 시범운영을 진행하였고, 2026년 공식 출범하였다. 

77) 융문당·융무당은 원기 31년(1946) 원불교가 정부로부터 용광사 부지를 불하받으면서 두 건물을 확보했고, 융
문당은 옛 서울교당 대각전(법당), 융무당은 대각사(생활관)로 60여 년 사용되었다. 원기 91년(2006) 서울교
당 신축에 따라 원기 92년(2007) 이건, 복원하여 현재 융문당(원불교창립관)은 영산성지(영산선학대학교)에, 



2026 제1차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 32

소의 원불교 문화유산이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체계상의 국가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융무당은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에 위치하고 있다. 융문당, 융무당은 1868년 조선 후기 경복궁 후원에 지어진 
건물로서 군사들의 열병과 과거시험장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으로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교단 문화유산으로서의 분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 아직 사적 및 유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는 차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양자훈. 2025.04.23.「융문당·융무당,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원
불교신문》 제2210호. 원불교신문사.)

7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상에는 ‘원불교 익산성지’라는 단일 표제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적으로는 건물 8동 및 석물 2기를 각각 개별 유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 만약, 익산성지 일대 전체가 보
존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유산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지 내 모든 시설물의 설치, 변형, 수리 및 제거 등에 제약

<표 9> 원불교 문화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 현황(지정일 순)

구분 교단지정번호 교단지정명칭 국가지정명칭 분류 지정일(서기)

1 성보 제16호
상산종사 탄생가
(남원 몽심재)

남원 몽심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49호)
1984.01.14 

2 성보 제5호 익산성지 대각전

원불교
익산성지78)

대각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79호)

2005.06.18

3 성보 제6호 익산성지 도치원 본원실

4 성보 제7호 익산성지 금강원 금강원

5 성보 제8호 익산성지 종법실 종법실

6 성보 제9호 익산성지 공회당 공회당

7 성보 제11호 소태산 대종사 성탑 대종사성탑

8 성보 제12호 소태산 대종사 성비 대종사성비

9 교보 제2호 익산성지 청하원 청하원

10 교보 제3호 익산성지 정신원 정신원

11 교보 제4호 익산성지 구정원 구정원

12 성보 제2호 영산성지 대각전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81호)
2011.10.19

13 성보 제15호 대산종사 탄생가 김대거 종법사 생가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제19호)
2016.12.28

14 교보 제10호 원불교 신흥교당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693호)
2017.10.23 

15 교적 제6호 이리보화당터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63-8호)
2019.11.04

16 성적 제12호 소태산 연화삼매지 소태산 연화삼매지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13호)
2020.06.23

17 성보 제10호 익산성지 송대 익산성지 송대 전북도등록문화유산 2021.10.08

18 미지정 융문당 융무당 영광 융문당 융무당 전남도지정문화유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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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 정비의 의의와 과제

1.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 정비의 의의와 성과

1) 문화유산 체계의 법제화와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는 원기 60년(1975) 「사적 및 유물관리법」의 제정과 전담 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이전까지 교단의 행사나 특별기구를 통한 성지 확보와 장엄 등 단편적인 수호 관리 체계

에서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갖춘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사적 및 유물관리위

원회’의 전문적 심의와 교단 최고 의결기관인 ‘수위단회’의 결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교단적 

정통성을 살리고, 행정적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3차 개정을 통해 대성지와 성지를 제외한 

사적과 유물의 최종 권한을 실무 의결기구인 '원의회'로 이관하고, 4차 전면 개정에서 대외적 기

준에 발맞춰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을 정립하는 등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며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왔다. 이러한 법제화 과정은 문화유산의 임의적인 변형이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교

단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수호·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문화유산 지정·분류의 정교화와 사적·유물의 이원화

규정의 최초 제정 당시 단일 개념으로 묶여 존재하던 ‘사적 및 유물’은 4차례 개정을 거치며 

공간 개념인 사적(성적·교적)과 구조물·조형물 중심의 유물(성보·교보)로 정교하게 이원화되었다. 

특히, 1차 개정안에 근거한 분류에서 ‘터(址)’ 중심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물과 구

조물을 유물의 영역으로 독립시켜 재분류하는 고도화된 체계를 완성하였다. 특히, 터만 존재하는 

공간은 사적으로, 당대의 원형을 유지한 구조물과 터가 공존할 경우 이를 유물로 분류하되 고증

과 다르게 개조·복원된 곳은 사적으로 분류하는 등 터와 구조물의 구체적인 재분류 기준을 확립

하였다. 이처럼 정밀한 지정·분류 기준의 정립은 문화유산의 물리적·객관적 특성에 부합하는 체

계적인 관리와 보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용어와 명칭 표준화 및 대외적 확장을 위한 노력

지정·분류 체계의 변천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다뤄지던 명칭과 용어들이 학술적·대외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4차 전면 개정에서는 한자 표현인 ‘지(址)’를 한글 ‘터’로 일

원화하고, 약칭으로 쓰이던 ‘대종사’를 공식 존칭인 ‘소태산 대종사’로 표기하였으며, 교당의 경우 

이 따르므로 개별 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gl=N&ccbaAsno=0001790000000&
ccbaCpno=4413501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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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앞에 '원불교'를 병기하여 교단 내 공식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였다. 아울러 ‘고창 연화봉 

초당터’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과정에서 ‘소태산 연화삼매지’로 명칭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교단 

내부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적 인지도와 학술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용어

의 표준화와 명칭 정립은 내부적으로 문화유산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원불교 문화유산을 

교단 고유의 자산을 넘어서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지닌 보편적 문화유산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4)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원불교 창립 1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유산들은 교단적 차원의 수호·보존 노력을 

넘어 국가유산 관리 체계로 진입함으로써,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입증

하고 있다. 원기 90년(2005) 익산성지 내 대각전을 비롯한 10곳의 유산이 교단 최초로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지정된 이후 영산성지 대각전, 신흥교당, 이리보화당터 등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진안

군·고창군의 향토문화유산과 전북·전남의 도지정·등록문화유산 등재가 이어져 총 18개소가 공공

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익산성지가 ‘익산 4대 종교 성지혜윰길’, ‘전북성지혜윰길’ 

등 지자체 주관 공식 순례 코스에 포함되면서 일반 대중과 지정학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

외적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가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 보존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근현대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다른 교단 유산들의 국가유산 지정·

등록 추진을 위한 체계적 조사·연구의 당위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갖는다.

2. 현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한계와 실태

1) 부동산(공간, 구조물) 중심 분류 체계의 편중성

현재 원불교 문화유산 지정 및 분류 체계는 성지를 포함한 사적과 건물·구조물 등이 대다수로, 

‘공간, 구조물’ 중심의 부동산 유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원불교 ‘유물’로 정

의된 소태산 대종사의 친필 유묵, 교단 창립 관련 유품, 생활 수용품 등 민속유산(동산유산)에 대

한 체계적인 지정과 보존 관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단의 창립 역사를 입증하는 초

기 교서, 필사본, 행정 기록, 인쇄물 등의 기록유산 역시 독립된 관리 대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

고 원불교역사박물관79)이나 원불교기록관리소80) 내 소장품으로 분산 보존되고 있다. 아울러 원

79) 원기 75년(1990) ‘원불교중앙박물관’(개교반백년기념관 3층)을 개관하고, 원기 79년(1994) 「중앙박물관규칙」
(79.11.30.교령 제58호)을 제정하여 소태산 대종사 이하 선진들의 유품, 교단 관계자료, 종교 일반자료 및 민
속자료 등을 소장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으로 원기 76년(1991) ‘소태산(대종사)기념관’(현 원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 35

불교 고유의 의례, 의식, 독경, 장례문화(천도재), 법회, 성가, 선(禪) 문화 등 형태가 없는 무형유

산에 대한 조사·발굴과 체계적 연구 역시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2) 명칭 체계 표준화를 위한 단계적 정비의 필요성

 원불교 교단은 4차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관습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학술적·대외적 기준에 부

합하는 명칭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창립기부터 오랜 기간 관행적

으로 사용되어 온 고유명사적 명칭과 교도들의 신앙적·감정적 정서가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

어, 대외적·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명칭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

고 있다. 교단 내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고유 명칭은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국가유산 지정 추진이나 관계기관과의 행정적 연계를 진행할 때는 자칫 

불명확하거나 어색한 표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단 구성원

들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 내부적 정체성과 대외적 표준화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밀

한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3) 파편화된 이력 관리 및 학술·행정 전담 역량의 한계

그동안 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과 보존 작업은 원불교역사박물관과 원불교기록관리소를 중심

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연혁, 행정, 수리·보수 및 중요 특이사항 기록 등 이력·대장 관리는 중앙

부처(문화사회부)에서 별도로 담당하여 자료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수집·보관되는 한

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실무 역량에 따라 중요한 기록이 누락·소실될 우

려가 크다. 나아가 영산, 변산, 서울성적지 등 가치가 높은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인

된 학술지 등재나 지속적인 고증 연구가 희소하여, 국가유산 지정 추진 및 국가 행정 시스템·유

관기관과의 소통을 전담할 전문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불교역사박물관 구관)을 신축하고 개관함에 따라 원불교중앙박물관은 소태산기념관으로 이전된다. 원기87년
(2002) 정산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으로 신관을 증축함에 따라 구관과 신관을 합쳐 ‘원불교역사박물관’으로서 
재개관하고, 이해 새로 개정된 「원불교역사박물관규칙」(104.10.17.교령 제206호(3차개정))을 근거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원기 109년(2024)까지 원불교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유물로는 소태산 대종사 385
점, 정산종사 296점, 대산종사 190점, 기타유물 5,600여 점이 있으며, 이후에도 유물 기증 및 수집이 계속되
고 있어 체계적인 분류 및 지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80) 원기 98년(2013) 2월 교정원 문화사회부 도서자료실이 기록관리실로 개편되면서 총무부 문서고와의 통합 작
업을 통해 ‘원불교기록관리실’이 출범하였다. 조직개편과 함께 ‘원불교기록물관리규칙’(98.10.17.교령 제177호)
이 제정되어 교단기록물 수집, 분류, 정리, 보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원기 108년(2023) ‘원불교기록
관리소’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원불교기록관’ 및 ‘기록관리소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통해 원불교 교단의 자
료 전반을 수집, 보존,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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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추진 과제

1) 분류 범주의 다변화 및 단계적 명칭 표준화

향후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구조물’ 중심에서 벗어나 동산·기

록·무형유산을 포괄하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류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

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분류 및 명칭 부여 기준을 참조하여 교단 고유의 ‘명칭 부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앙적 정체성이 담긴 명칭을 일률적으로 폐기하기보다 ‘국가유산 표

준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설정하고 ‘교단 고유 명칭’을 병기하거나 부제로 활용하는 단계적 대

안을 도입함으로써, 내부적 신앙 정서를 존중하는 동시에 대외적 공공성과 학술적 객관성을 확보

해야 한다.

2)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이원화된 기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불교기록관리소의 아카이브 및 DB 시스템81)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자료 생산·처리·분류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국가유산청의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82)을 적극 참고하여, 단순한 자료 저장을 넘

어 전국의 부동산유산(성지, 사적 등)과 동산유산(유품, 기록물 등)을 하나의 고유번호(ID)로 연결

하는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산의 지정부터 점검, 수리·보수, 이

동 및 대여에 이르는 전체 관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중앙과 지역 실무자를 연결하는 협력형 업

무 절차를 정비하고, 현장 담당자의 관리 역량을 다각도로 높여야 한다. 나아가 학술적·문헌적 

고증을 전담하여 연구 성과를 높일 학술 연구 전문가와, 관련 법률 및 국가 행정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행정·보존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

어야 한다.

3) 범교단적 인식 제고 및 대중적 문화 향유 확대

81) ‘아카이브화’는 데이터를 원형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DB화’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빠
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신속한 검색, 실시간 수정, 데이터분
석 및 활용이 목적이다. 

82) 국가유산청이 2025년 1월 정식 개시한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행
정업무 전반을 디지털로 통합·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환경 구축과 민원 처리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내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부 클라우드 
기반 운영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와 행정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였다. (국가유산청. 2025.01.17. “국가유산청,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정식 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 
pressReleaseView.do?newsId=1566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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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도들의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일반 대

중에게도 그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지역사회와 대중이 함께 지키고 이어가는 보편적 문화

유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유산 관련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

단 안팎의 학술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표준화된 ‘성지 및 문화유산 순례 가

이드라인’83)을 제정·보급하여 성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체득하게 하며, 셋째, 대

중적 굿즈(문화상품)를 개발84)하여 원불교의 전통과 상징을 일상 속 소품으로 친숙하게 경험하도

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 국가유산, 전통산사 활용 

등)’85) 등과 연계한 관·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공모·추진함으로써, 원불교 유산을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종교적 심리 문턱을 낮

추어 교도와 일반 대중 모두가 원불교 문화유산을 함께 수호하고 미래 세대로 온전히 전승해 나

가는 자발적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다.

4) 종교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성속일체’의 교단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 관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순한 물적 관리나 과거의 추모를 넘어, 교단 고유의 종교

적 정체성에 근간을 두고 ‘성속일체(聖俗一體)’의 종교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다.86) 이를 위해 현

행 전문 성지해설사 제도87)를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스토리텔링형 오디오가이드(모바일 앱, QR

코드) 및 초창기 역사의 현장을 상상력 높게 복원해 주는 증강현실(AR) 콘텐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불교계에서는 제주 선덕사가 ‘전통산사 활용사업’을 통해 불

교 교리를 AR 미디어아트(‘찾아라 묘법연화경, 실감 법화경’)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의 직관적 이

83) 실례로, 천주교에서 제작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이용훈. 20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와 같이, 원불교 
문화유산 지도를 제시하고 성지 및 유산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순례 책자 등을 제작한다면,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스로 순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84)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브랜드 '뮷즈(MU:DS)'나 불교박람회의 불교 굿즈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방식이 '보존하고 관람하는 대상'에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대전환했음을 보여주며, 과거에는 ‘인증
용’ 단순 기념물로서 인식되었다면, 현재는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생활용품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더불어 문화유산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친밀감과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기제로 작용한다.

85) 국가유산청 주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은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08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2016년 ‘국가유산 야행’, 2017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2020년에는 ‘고택·종
갓집 활용’까지 세부사업을 확대하여 왔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347건 선정” 참고)

86) 박광수. 위의 논문. 200-201쪽.
87) 원기 91년(2006) 9월 교정원 문화사회부 주관으로 익산성지를 소개하는 ‘원불교 익산성지해설사’를 양성 및 

배출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후, 원기94년(2009) ‘영산성지해설사’를 추가로 양성하여 활동하였으
나 현재는 중단되었고, 원불교 100주년을 계기로 결성되어 서울 소재 성적지를 안내하는 ‘서울원문화해설단’이 
현재 활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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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대중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88) 이처럼 원불교 역시 다채로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상적 삶과 구도적 정진으로 이어지

게 함으로써 교단 고유의 독창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

시키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원기 60년(1975) 「사적 및 유물관리법」의 최초 제정 이후 현행 「원불교문화재관리

규정」(4차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원불교 문화유산의 정의, 지정·분류 체계, 그리고 국가유산 

등재 현황의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초기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는 법적 정의의 포괄성과 교단 내 합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

정 및 분류에 난항을 겪었으나, 네 차례의 규정 개정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

어냈다. 특히 원기 74년(1989) 1차 개정을 통해 교단의 공간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성지’의 개념

이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원기 98년(2013) 4차 전면 개정에 이르러 기존의 ‘사적 및 유물’이라

는 분리형 복합 용어를 ‘문화재’라는 단일 법정 용어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현행 대성지-성지-사

적(성적·교적)-유물(성보·교보)로 이어지는 4대 분류 체계의 정립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 

개정 시기에 드러났던 ‘터’ 중심의 편중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유산인 ‘사적’과 구조물·

조형물 중심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분리·지정하는 정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기 

111년(2026) 10월 현재까지 총 59개소가 교단의 공식 문화유산으로 지정·분류되는 성과를 거두

었다. 나아가 원기 90년(2005) 원불교 익산성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영산성지 대각전, 원불교 신흥교당, 이리보화당터, 익산성지 송대, 융문당·융무당 등에 이르기까

지 총 18개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됨으로써 원불교 문화유산이 지닌 

근현대 종교문화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구조적 한

계와 현주소가 드러난다. 우선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주로 공간 유산이나 석조 및 목조 건축물 

등 부동산 중심의 유형유산에 치중되어 있다. 소태산 대종사의 친필 유묵을 비롯한 초기 교서, 

문헌자료, 간행물, 생활용품 등 동산유산(유형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유물 지정 작업은 여

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나아가 원불교 고유의 의식, 의례, 법회, 선(禪)문화 등 교단의 

정신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무형유산 역시 제도적 보존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간

88) 이기문. 2022.04.22. “제주 선덕사, 이달부터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 ≪불교저널≫.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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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단 고유의 신앙적 정서와 대외적 표준화 사이의 간극이 존재

하며, 아카이브와 행정 대장의 이원화로 인한 문화유산 이력 관리의 파편화 및 전문 인력 인프라

의 부족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적·학술적 

추진 과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동산·기록·무형유산을 포괄하는 종합적 분류 기준을 수

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표준 명칭을 공식화하되 교단 고유 명칭을 병기하는 ‘단계적 

명칭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신앙적 정체성과 대외적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원불교기록관리소 DB를 기반으로 부동산과 동산 유산을 고유번호로 연계하는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편화된 정보를 일원화하고, 유산 관리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

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증 연구를 전담할 학술 전문가와 국가 행정 및 유관기관 소통을 

담당할 행정·보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 표준화된 ‘성지 및 문화유산 순례 가이드라인’ 보급, 대중적 문

화상품(굿즈) 개발, 국가유산 활용사업 연계 등을 통해 교도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아우르는 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수호하고 전승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전문 성지해설사 제도 강화와 더불어 스토리텔링형 오디오가이드, 증강현실(AR) 등 디지

털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리의 궁극적 지향점인 '성속일체'의 교단 정

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가 원불교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제도적 변천사와 지정·분류 체계의 현황

을 파악하는 거시적 고찰에 집중된 만큼, 향후에는 개별 유산들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과 함

께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궤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가 지속 과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학술 성과와 고도화된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분류 체계 및 관련 

법령과의 법적·학술적 정합성을 밀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교단 내 주요 유산들이 향후 국가 및 

지자체 문화유산, 나아가 세계유산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고증 자료 체계를 구축하

고 대외적 입증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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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원불교 성지(聖地)의 현황과 과제 
- 원불교인에게 성지란 무엇인가? - 

  

조성훈(덕상)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Ⅰ. 서론: 성지, 삶의 공간과 성스러움이 만나는 곳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

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1)고 한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1891-1943, 이하 ‘소태산’)는 대

각을 통해 우주와 인생의 근본 진리를 깨닫고, 이를 교법으로 정립하여 제자들과 세상에 전하고

자 하였다. 그 가르침은 『불교정전』(1943)의 편찬으로 집약되었으며, 오늘날 원불교는 『정전』

(1962)을 통해 그 교법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삶과 가르침은 문자로 기록된 경전에만 남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태어나고 구

도하며 깨닫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법을 펼친 삶의 현장에도 그 정신과 역사가 남는다. 

이러한 장소는 후대의 공동체에 의해 기억되고 보존되면서 ‘성지(聖地)’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지를 교법과 역사를 계승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오늘날 원불교에서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을 대성지로, 성주를 성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들 장소는 소태산과 교단 선진의 삶과 교단 창립의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성지의 명칭과 구분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1)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2장.
2)  원불교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계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아. 2026. ｢법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길｣. 원

불교 중앙총부 예회 설교.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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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자료에서는 소태산 재세 당시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聖地)’라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교단의 역사 속에서 성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그 범위와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특정한 장소를 ‘성지’라고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의미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 또한 오늘날 원불교인에게 성지는 단지 과

거의 역사와 유적을 보존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그곳에 담긴 정신을 현재의 삶과 수행 속에서 다

시 해석하고 실천하는 공간인가. 나아가 원불교의 개교정신에 비추어 볼 때 성지의 의미와 범위

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원불교 성지의 형성과 현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능한 한 원불교의 경전과 법문, 초기 기록 및 교단 자

료에 나타난 ‘성지’의 용례와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태산, 정산 송규 종사

(1900-1962, 이하 ‘정산’), 대산 김대거 종사(1914-1998, 이하 ‘대산’)의 법문과 초기 교서, 교

단의 사업보고서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원불교에서 성지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나타나고, 어떠

한 과정을 거쳐 형성·확장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원불교 성지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성지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거나 성지순례와 교화를 

위한 단행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서문 성과 방길튼은 원불교 성지와 소태산의 행적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순례와 교화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3) 다만 

본 연구는 개별 성지에 대한 접근보다는 ‘성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형성과 관련 규정의 변화, 

그리고 그 의미가 현재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태산의 삶을 설명하는 십상(十相)을 통해 오늘날 성지의 역사적 원형을 살펴

보고, 이어 영산을 중심으로 나타난 초기의 ‘성지’ 인식과 관련 규정의 변화를 통해 성지 개념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각 성지가 지닌 장소성과 고유한 의미를 살펴보고, 순

례와 참배, 보존과 해석, 그리고 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성지의 의미가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의 개교정신에 비추어 성지의 의미가 과거의 특정한 역사

적 장소를 넘어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서문성. 1996. 『대종사님을 찾아 떠나는 성지여행』. 삼동윤리; 서문성. 1999. 『원불교 성지』. 원불교출판사; 
서문성. 2008. 『원불교 경성 교화』 1·2.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6. 『원불교 영산성지 순례기도집: 소태산 
대종사 숨결 따라』.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6. 『원불교 변산성지 순례기도집: 소태산 대종사 마음 따라』.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6. 『원불교 익산성지 순례기도집: 소태산 대종사 발길 따라』.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6. 『소태산, 서울京城을 품다』.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21.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원불교출판사; 방길
튼. 2021. 『명상과 법문으로 순례하는 영산성지 사용법』.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24. 『소태산 법문 따라 익
산총부를 걷다』. 원불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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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불교 성지의 형성과 현황

1. 소태산의 삶과 성지의 원형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의 깨달음으로 시작되며, 원불교의 문화유산은 소태산의 삶

과 교단 창립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에 소태산을 시봉하고 그의 뒤를 이어 종법사 위에 

오른 정산종사는 소태산의 삶을 ‘십상(十相)’으로 표현했다.

과거 부처님의 일대(一代)는 팔상(八相)으로 기록하였거니와 대종사의 일대는 십상(十相)으로 

기록하리니, 대종사의 십상은 첫째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觀天起疑相), 둘째 삼밭재에서 기

원 하신 상(蔘嶺祈願相), 세째 스승 찾아 고행하신 상(求師苦行相), 네째 강변에서 입정하신 상

(江邊入定相), 다섯째 노루목에서 대각하신 상(獐項大覺相), 여섯째 영산 앞에 방언하신 상(靈

山防堰相), 일곱째 혈인으로 법인 받은 상(血印法認相), 여덟째 봉래산에서 제법하신 상(蓬萊制

法相), 아홉째 신룡리에서 전법하신 상(新龍轉法相), 열째 계미년에 열반하신 상(癸未涅槃相)이

시니라.4)

이러한 십상은 성불제중(成佛濟衆)의 삶을 표현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발심, 구도, 대

각, 전법, 열반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장소와도 연결된다. 

첫 번째인 관천기의상에서부터 일곱 번째인 혈인법인상까지는 모두 전남 영광의 영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 봉래제법상은 변산에서의 제법 과정을 나타내며, 신룡전법상과 계미열반상

은 총부를 건설하고 교단을 이끌었던 익산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현행 원불교 대

성지 가운데 영산·변산·익산의 세 지역과 직접 연결된다.

4)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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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종사 십상(十相)과 성지의 구분5)

구분 과정 대종사 십상 원불교 성지

성불

발심 ①관천기의상

영산성지

구도

②삼령기원상

③구사고행상

④강변입정상

대각 ⑤장항대각상

제중
전법

⑥영산방언상

⑦혈인법인상

⑧봉래제법상 변산성지

⑨신룡전법상
익산성지

열반 ⑩계미열반상

다만 십상 자체가 당시의 ‘성지’를 구분하기 위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를 오늘날의 성지와 

연결하여 바라보는 것은 정산과 대산으로 이어지는 후대의 성지 인식 속에서 가능해진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는 소태산 재세 당시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聖地)’라

는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종경』과 『대종경선외록』에도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의 언급이 

없으며, 초기 교서인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서도 같은 의미의 ‘성지’ 용례는 확인되지 않

는다.6)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특정 장소를 ‘성지’라고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원불교인에게 성지란 무엇인가?’라는 본 연구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 원불교에서 성

지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나타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원기 43년(1958)을 전후하여 영산을 중심으로 장소를 의

미하는 ‘성지’라는 명칭과 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5) 조성훈, 「원불교 ｢일원상 법어｣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7, 12쪽 <표 1>을 참
조하여 성불·제중 및 발심·구도(수행)·대각·전법·열반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6) 『회보』 제38호(1937년 9·10월호) ｢나옹화상 참선곡｣에는 ‘성지종자(聖智種子)’, ‘성지위(聖地位)’의 표현이 
나타나며, 『회보』 제48호(1938년 10월) ｢몽환같은 인생｣에서는 ‘성지(聖旨)’를 의미하는 “높으신 성지를 이제
야 깨달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원불교정화사. 1994. 『원불교교고총간』 제3권. 원불교출판사. 130쪽,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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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산에서 시작된 ‘성지’ 인식

원기 111년(2026) 현재 원불교인들은 ‘성지’라고 하면 대체로 영산(전남 영광군), 익산(전북 익

산시), 변산(전북 부안군), 만덕산(전북 진안군), 성주(경북 성주군)의 다섯 지역을 떠올린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태산 재세 당시의 문헌에서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라는 용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라는 표현은 정산 시대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특정 장소를 ‘성지’라고 부르고, 이를 복구·보존하거나 순례하는 인식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교단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불교교고총간』 제5권에 수록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원기 

43년(1958)을 전후하여 ‘성지’라는 표현과 함께 성지를 복구·보존하고 개발·정비하려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표 2> 원기 43~57년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성지’ 인식

원기(서기) 사업보고서의 ‘성지’ 언급 활동의 성격

원기 43년(1958) 총부 각기관 및 영산지부와의 합력하에 성지복구 운동도 전개
중에 있다.7) 복구·보존

원기 43년(1958) 교무연합회 의원일동 성지참배8) 방문·답사

원기 43년(1958) 관하교도 二十여인이 영산성지를 답사하였으며9)

원기 44년(1959)
성지복구 추진위원회 발족 ~ 영산성지 미화 ~ 성지개척 사업

의 추진 ~ ① 성지터 구득 ~ ② 성지도로 확대 보수 ~ ③ 성
지녹화사업착수10)

부지 확보·도로 정
비·녹화

원기 55년(1970)
방학중 육영생 봉사활동실시 ~ 원대교학과 ~ 2학년 10명은 

영산선원에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성지도로 보수공
사를 하였고11)

성역화

원기 55년(1970) 성지(聖地) 개발 협의회 발족12) 조직적 개발

원기 56년(1971)
성역도로 700m 신설, 유적지 안내판 등을 세워 성지 장엄을 

하였다.13) 장엄·기념·안내

원기 57년(1972)
최덕신 교령 총부방문 ~ ② 두 종단의 친선을 더욱 증진시키

는 한 방안으로 우선 양측 간부진과 청년 단원등으로 합동 성지 
순례단을 구성, 경주 및 영광성지를 공동순례한다.14)

순례·종교간 교류

원기 57년(1972)
(영산선원 성축제) 특히 체육 행사에 있어서는 원기 백년대의 

세계 인류의 성지 순례의 모습을 가장 행열로 보여주어 영산 성
지의 미래상을 그려 보는데 큰 의의가 되었다.15)

성지의 미래 구상

7) 원불교정화사, 『원불교교고총간』 5권, 원불교출판사, 1994, 269쪽.
8) 위의 책. 269쪽.
9) 위의 책. 273쪽.
10) 위의 책. 279-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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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원기 43년(1958)의 ‘성지복구 운동’, ‘성지참배’, ‘영산성지 답

사’이다. 이어 원기 44년(1959)에는 ‘영산 성지 개척공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영산성지 미화

와 성지개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지터의 구득, 성지도로의 확대 보수, 성지녹화사업 등을 진

행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 성지를 복구하고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그 일대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일이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원기 55년(1970)에 이르면 ‘성지 개발 협의회’가 발족하고 ‘성지성역사업’에 노력봉사를 하였다

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후 원기 56년(1971)에는 성역도로를 신설하고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성지 장엄’을 하였으며, 원기 57년(1972)에는 성지순례와 관련된 기록까지 확인된다. 즉 초기의 

복구와 보존에서 시작된 활동은 점차 개발·정비, 성역화·장엄, 그리고 순례로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기 기록에서 ‘영산성지’ 또는 ‘영산 성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다가, 

이후에는 ‘성지 개발 협의회’와 같이 지역명을 생략한 채 ‘성지’라고만 표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는 점이다. 이러한 용례가 모두 같은 「사업보고서」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

시 ‘성지’라는 표현은 우선적으로 영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소태산의 여러 행적지 가운데 영산이 가장 먼저 ‘성지’로 인식되었을까. 영산은 단

순히 소태산이 태어난 고향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소태산의 탄생과 발심, 구도와 입정, 대

각이 이루어진 곳이며, 대각 이후에는 방언공사와 법인성사 등 초기 교단 창립의 핵심 사건들이 

전개된 장소이다. 정산이 소태산의 일생을 십상으로 정리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관천기의상에서 

혈인법인상에 이르는 상당 부분이 영산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영산은 소태산의 생애 가운데 

‘성불’의 과정과 새 회상의 출발이 가장 밀도 있게 중첩된 장소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만으로 곧바로 ‘성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소태산 재세 당시 

영산은 그의 삶과 교단 창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던 생활의 현장이었다. 앞서 살펴본 사업보

고서에서 확인되듯이, 정산 시대에는 영산을 복구·보존하고 다시 찾아 참배하고 답사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성지터를 확보하고 정비하는 사업과 성역화·장엄, 

순례 등의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산은 소태산의 주요 행적이 남아 있

는 장소를 넘어, 교단이 함께 보존하고 찾아가는 ‘성지’로 점차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단의 중심이 익산으로 이동한 뒤, 특히 소태산이 열반한 이후에는 영산이 창립기의 역사와 기

억을 보존하고 되새기는 장소로서 보다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지 인식의 확장은 원기 57년(1972) 영산선원 성축제에서도 확인된다. 당시에는 ‘원기 

11) 위의 책. 375쪽.
12) 위의 책. 377쪽.
13) 위의 책. 388쪽.
14) 위의 책. 부록 3쪽.
15) 위의 책. 부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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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의 세계 인류의 성지 순례의 모습’을 가장행렬로 표현하며 ‘영산 성지의 미래상’을 그려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성지 인식이 과거의 유적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데에만 머

물지 않고, 앞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순례의 공간으로 영산의 미래를 구상하는 단계에까지 나아

가고 있었다.

3. 원불교 성지의 유형과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기 43년(1958) 이후 영산을 중심으로 ‘성지’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성지

복구, 개발, 성역화, 장엄, 순례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기 

60년(1975) 4월 12일 「史蹟 및 遺物管理法」이 처음 제정되었다.16) 이로써 성지를 비롯한 교단

의 사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조 목적에

서는 “대 회상 창립의 얼이 담겨있는 각종 사적 및 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후 만대에 오손

됨이 없이 전하여 줌으로써 길이 추모의 정을 아로 새기고 창립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3조에서 사적 및 유물을 “① 대종사께서 재세시 내

왕, 거처 이룩, 수용하신 일체, ② 역대 선진들의 창립얼이 담겨진 곳. 유품. 작품, ③ 교단 역사 

작업으로 이룩한 각종 건축. 공예 원작. 사지. 사진. 유인물. 원고, ④ 교단 역사의 한 과정에서 

사용했던 의식주의 물품이나 자료”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기 60년 단계에서는 ‘영산성지’라는 현실적 인식과 ‘사적 및 유물’이라는 제도적 관리 

개념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영산은 이미 ‘성지’로 불리고 있었지만, 규정상 ‘성지’는 아직 

별도의 공간적 범주나 유형으로 개념화되지 않았으며, 넓게는 ‘사적 및 유물’이라는 범주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지’ 개념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14년이 지난 뒤였다. 원기 74년(1989) 12월 

15일에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17) 이때 제9조에 “사적 및 유물을 원

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 창립에 관련된 터와 구

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라 하며 특별보호 구역으

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교단의 규정에 ‘성지’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되고, 영

산·변산·익산·만덕산의 네 지역이 성지로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사적

을 ‘교단적 가치와 성격’에 따라 성적지, 사적지, 유적지로 구분하고 제14조에서는 특정지역을 원

16) ｢사적 및 유물관리법｣. 교규 제36호. 원기 60년(1975) 4월 12일 제정.
17) 엄밀하게는 ｢사적 및 유물관리법｣에서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적 및 유물관리규

정｣. 교규 제88호. 원기 74년(1989) 12월 15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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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존지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조(사적) 사적은 교단적 가치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한다.

1. 성적지(聖蹟趾)

가.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터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 터로 교단적 역

사가 깊고 가치가 큰 터

2. 사적지(史蹟趾)

가. 교단의 창립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큰 사업이 이루어진 터

나. 역대 선진(종사이상)탄생, 구도 터 및 제중사업을 전개한 곳으로 교단과 깊은 관련이 있

는 터.

3. 유적지(遺蹟趾)

가. 교단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사업이 이루어진 터

나. 성적지나 사적지에서 제외된 것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터

제14조(사적의 보호구역) 사적 및 유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원형보존지역 및 보

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산․변산․익산․만덕산 등 교단 초기의 사적 밀집지역과 교단발전 과정에서 교단적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을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사적과 원보의 구조물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ｍ내지 50ｍ이내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성보의 구조물을 중심으로부터 반경 10ｍ내지 20ｍ이내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기 43년 이후 ‘성지’가 주로 영산을 지칭하는 관행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면, 원

기 74년의 개정에서는 그 범위가 영산·변산·익산·만덕산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소태산의 탄생, 

구도, 대각, 제중사업 및 교단 창립과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한 ‘특정지역’이라는 제도적 개

념으로 정립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원기 86년(2001) 5월 8일에 이루어진 본 규정의 2차 개정18)이다. 1차 

개정에서는 제9조가 ‘성지’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제9조를 ‘사대성지’로 변경하여 “대종사의 탄

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창립과정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특정지역 일대를 사대성지(四大聖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기존의 네 성지가 

이때 ‘사대성지’로 재규정된 것이다.

또한 소태산의 사대성지와 구분하여, 제9조의 2에서는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의 탄생, 구도, 

18)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교규 제164호. 원기 86년(2001) 5월 8일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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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사적 의미가 있는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성지의 지정은 수위단회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지정한다”라고 하여, 법

계가 ‘대원정사’인 선진과 관련된 특정지역을 별도의 ‘성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

을 근거로 원기 86년 7월 10일 제11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성주 성적지를 ‘성지’로 지정하였

다.19) 

이러한 변화는 ‘사대성지’와 ‘성지’라는 개념적 구분을 만들었다. 이후 원기 94년(2009) 7월 

14일의 3차 개정20)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정·분류·해제에 관한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성지의 

정의와 분류체계에는 별도의 변화를 두지 않고 기존의 ‘사대성지’와 ‘성지’ 구분을 유지하였다.

이후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은 원기 98년(2013) 7월 9일 4차 전면 개정을 통해 「원불교문화

재관리규정」21)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마련된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제2조

와 제3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2조에서는 “이 규정은 원불교 문화재의 지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불교 창립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하여 이전 규정에서 ‘사적 및 유물’로 언급되던 대상을 ‘원불교 문화재’라는 보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문화재를 ‘교단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

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①대성지(大聖地), ②성지(聖地), ③사적(史蹟), ④유물(遺

物)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문화재라 함은 교단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의 각 항을 말한다.

①대성지(大聖地):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 창립과정에 관련

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②성지(聖地):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사적 의미가 

있는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를 성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적(史蹟): 교단적 가치가 큰 터로, 비중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분류한다.

1. 성적(聖蹟):

가.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큰 터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 곳으로 교단적

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터

2. 교적(敎蹟): 교단 창립 또는 발전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터

④유물(遺物): 교단적 가치가 큰 구조물, 조형물, 유품, 자료 등을 말하며, 비중에 따라 다음 

19) ｢‘성주 성적지’ 성지 지정｣. 《원불교신문》. 2001년 7월 20일.
20)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원기 94년(2009) 7월 14일 3차 개정.
21)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 교규 제229호. 원기 98년(2013) 7월 9일 4차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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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로 분류한다.

1. 성보(聖寶):

가. 소태산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에 관련된 중요 구조물 또는 조형물

나. 법계(法階)가 대원정사(大圓正師)인 선진의 탄생, 구도, 제중사업을 이룬 곳으로 교단적

으로 역사적 가치있는 중요 구조물 또는 조형물

다. 소태산대종사의 친필 유묵과 교단 창립과 관련된 문헌사료 및 생활용품 중 가치가 높은 것

라. 교단 초기교서 및 교단 창립과정의 문헌사료 중 가치가 높은 것

2. 교보(敎寶): 교단적 가치가 있는 유물

 

특히 이전의 ‘사대성지’는 ‘대성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태산 대종사와 관련된 특정지역은 

‘대성지’로,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과 관련된 특정지역은 ‘성지’로 구분되면서 오늘날의 성지 분

류체계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 변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원불교 성지 관련 규정과 분류체계의 변화

시기 규정상의 변화 의미

원기 60년(1975) 「사적및유물관리법」 제정. 아직 ‘성지’라는 별도 범
주가 없음

유적과 유물의 제도적 관리 
시작

원기 74년(1989) 영산·변산·익산·만덕산을 처음 규정상 ‘성지’로 명시 4개 지역의 ‘성지’ 제도화

원기 86년(2001) 4개 지역을 ‘사대성지(四大聖地)’로 명칭 변경. 별
도로 ‘성지’ 범주 신설

대종사 관련 ‘사대성지’와 대
원정사급 선진 관련 ‘성지’의 
구분

원기 94년(2009) 기본적으로 같은 체계 유지 성지 개념 및 구분 유지

원기 98년(2013)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으로 전면개정. ‘대성지(大
聖地)’와 ‘성지(聖地)’로 재분류

현재의 문화재 체계로 재구
성

이와 같이 원불교의 성지 개념은 영산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관행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소태

산 대종사의 주요 행적이 집중된 네 지역을 포괄하는 제도적 ‘성지’로 확대되었고, 이후 소태산 

대종사와 대원정사급 선진을 구분하는 ‘대성지’와 ‘성지’의 체계로 정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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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불교 성지의 의미와 과제

1. 성지의 장소성과 고유한 의미

현행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은 대성지를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및 제중사업 등 

교단 창립과정에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지 역

시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과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 일대”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행 규정에서 성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관련된 역사적 터와 구조물

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성지를 단지 터와 구조물이 모여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같은 장

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사건이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후대의 

공동체에 어떻게 기억되고 계승되었는가에 따라 그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성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뿐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이

루어졌으며, 그 장소가 공동체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땅’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

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에서 ‘땅’은 인생의 생명을 지탱하는 터전이

자 탐욕과 소유욕을 증폭시키는 구속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22) 이를 더 근원적으

로 보면, 인간·자연·생명이 서로 관계 맺으며 삶을 이어가는 생명의 장(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태산이 대각 후 읽고 찬탄하였다고 전해지며,23) 정산이 『회보』에서 그 내용을 해석24)하기도 

한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그 첫머리부터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추상적인 교리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이

루어진 설법과 수행의 사건과 함께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원불교의 성지 역

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진 삶과 사건, 가르침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

로 이해할 수 있다. 

성지의 위치는 그 이름에서도 확인된다. 익산, 영산, 변산, 만덕산, 성주는 모두 지명이면서 동

시에 각 성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처럼 성지의 명칭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공간

적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명칭만으로는 각 장소가 지닌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충분히 

22) 이승윤. 2026. ｢박경리 <토지>의 생명사상: 공존 상호성과 생명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90집. 
우리문학회. 241쪽.

23) 김영두. 2010. ｢불갑사 수도암 『금강경(金剛經)』 음역본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5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xxv-xxvi쪽.

24) 『회보』 제26호(1936. 7월호)부터 제30호(11·12월호)에 걸쳐 『금강경해』를 연재하였다. 김현승. 2023. ｢정산 
송규의 『금강경해』에 대한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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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교단과 공동

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대성지인 영산·변산·익산·만덕산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산은 네 대성지의 의미를 각각 ‘근원’, ‘제법’, ‘전법’, ‘초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영산 근원 성지는 새 세상의 주세불이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

공사로 영육 쌍전의 터전을 닦고 법인성사로 법계 인증을 얻어 새 회상을 크게 열어 주신 대

성지이니라. 또 변산 제법 성지는 대종사께서 일원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삼학 팔조 

사은 사요의 교강을 밝혀 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 초선 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니라. 또 

익산 전법 성지는 대종사께서 천여래 만보살을 모으시고 일원의 심인을 찍도록 해 주신 곳이

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주세불의 법력으로 제생 

의세의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미년에 열반하신 대성지이니라.25)

이 법문은 네 대성지를 단순한 지리적 구분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영산은 

탄생과 대각, 방언공사와 법인성사를 통해 ‘근원’의 의미를 지니고, 변산은 교강의 제정이라는 점

에서 ‘제법’, 만덕산은 최초의 훈련과 초창 인연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초선’, 익산은 교법의 전개

와 훈련·교서 결집 및 교단의 중심 형성이라는 점에서 ‘전법’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제법·초선·전법’이라는 표현은 각 성지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가, 아니

면 그 장소의 고유한 의미를 대표하는 핵심어로 보아야 하는가?

<표 4> 대산종사의 법문에 나타난 원불교 대성지의 의미

대성지 대표 의미 주요 내용

영산대성지 근원성지 탄생·대각·방언공사·법인성사와 새 회상의 창립

변산대성지 제법성지 일원의 원만한 진리에 바탕한 삼학팔조·사은사요의 교강 
제정

만덕산대성지 초선성지 최초의 훈련과 초창 인연의 형성, 총부 건설의 준비

익산대성지 전법성지 교단 형성, 정기·상시훈련, 교서 결집, 제생의세의 경륜 
전개와 열반

<표 4>에서 보듯이 네 대성지는 각각 ‘근원·제법·초선·전법’이라는 대표적 의미로 설명되고 

25) 『대산종사법어』 신심편 5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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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명칭은 각 성지의 역사적 특징과 소태산의 주요 행적을 간결하게 드러낸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그러나 하나의 대표어가 그 장소에 축적된 모든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산만 하더라도 탄생과 대각, 방언공사와 법인성사, 초기 공동체의 형성 등 여러 

사건이 중첩되어 있으며, 익산 역시 교단 형성과 훈련, 교서 결집, 전법, 열반 등 복합적인 의미

를 지닌다. 따라서 각 성지의 의미를 하나의 대표어로 한정하기보다는 그 장소에 축적된 여러 의

미 가운데 핵심적인 특징을 압축하여 드러내는 대표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성지의 의미는 과거의 특정 사건에 의해 한 번 정해지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

소에 축적된 역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후대의 해석과 실천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 현재 성주성지

가 ‘평화성지’로 설명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 확장의 한 사례이다. 영산의 ‘근원’, 변산의 ‘제법’, 

만덕산의 ‘초선’, 익산의 ‘전법’이 주로 소태산의 구체적인 행적과 교단 창립과정의 역사적 사건

을 중심으로 부여된 대표어라면, 성주의 ‘평화’는 정산의 삶과 사상, 특히 삼동윤리26)의 정신을 

그 장소와 연결하여 해석한 의미가 강하다.

이처럼 성지에 부여되는 대표적 의미는 그 장소의 역사적 특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동시에, 

후대의 공동체가 그 역사와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하는가를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성지의 

고유한 의미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재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계속 재구성

되고 계승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지의 장소성과 고유한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곧 그 의미가 오늘

날 순례와 참배, 보존과 해석, 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문제로 

연결된다.

2. 성지의 현재적 실천과 공동체

성지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소이지만, 그 의미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

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근원·제법·초선·전법’과 같은 대표적 의미 역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명칭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그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떠한 가치를 

계승하며 실천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지는 과거의 역사가 남아 있는 장소인 동

시에, 그 의미를 현재의 공동체가 게승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장소이다.

원불교에서 성지는 실제로 보존과 관람의 대상27)만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니다. 성지를 찾

26)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4장. 
27) 관람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특정 종교의 ‘거룩한 영역’을 넘어 대중적 소비문화와 결합하여 성지의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과도 관계된다. 허남진. 2010. ｢한국 종교성지의 현대적 의미｣. 『종교문화연구』 14호. 한신인문
학연구소.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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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배하며 순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지에 담긴 교단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확인해 왔다. 「성지 순례의 노래」에서도 영산을 새 회상의 터전이자 인류의 

복전으로 노래하고 있고28), 또한 원기 71년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에 참석한 각 종교 대표들이 

익산 성지와 영산 성지를 참배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29) 이처럼 성지는 단순히 과거의 유적

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되새기는 공간

이다.

대산 역시 성지를 장엄하는 문제에서 외형적인 시설이나 환경의 정비만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

다. 그는 성지의 외형적 장엄보다 교단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30) 이는 성지의 의미가 터와 구조물을 보존하는 데서 완성되

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성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공간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현

재의 삶 속에서 계승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지의 현재적 실천은 이미 정해진 의미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데에만 있는가. 성지가 

공동체의 기억과 실천 속에서 살아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에 축적된 역사와 사상을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하는 것 또한 성지를 이어가는 중요한 실천이다. 성지의 대표적 의미가 하나의 고정된 

명칭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확장될 수 있다.

성주성지는 이러한 의미의 형성과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기 84년(1999)에 제정된 「성

주성지찬가」에서는 성주를 ‘우리의 성지’, ‘은혜의 성지’, ‘거룩한 성지’로 노래하고 있으며, 정산

종사의 탄생과 구도, 그리고 삼동윤리의 제창을 성주성지의 중요한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31) 그

러나 이 노래에서는 오늘날 성주성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평화성지’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

는다. 이는 ‘평화성지’라는 표현이 적어도 당시에는 성주성지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후 정산종사의 삶과 사상, 특히 삼동윤리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승하는 과

정에서 ‘평화’가 성주성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의미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지의 의미가 과거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아

니라, 그 장소에 축적된 역사와 사상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의 문제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의 재해석은 성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공동체적 실천

이다.

익산성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익산은 소태산이 교법을 전하고 교단의 중심

28) 『원불교성가』 제157장 법성에 굽이치는(성지순례의 노래).
29) 『대산종사법어』 동원편 11장.
30)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48장.
31) 『원불교성가』 제172장 맑은 정신 높은 기상(성주성지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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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한 ‘전법성지’라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익산이라는 장소의 역사는 원불교의 역

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는 마한과 백제의 역사, 미륵사지와 미륵신앙을 비롯한 

오랜 역사와 종교문화적 기억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전법성지 익산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연결하여 백제 미륵사의 미륵하생 신앙과 소태산이 익산에서 지향한 용화세계32)의 관계를 새롭

게 해석하는 것33)은 익산이라는 장소에 축적된 종교적 의미를 현재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실천

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익산의 ‘전법’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대신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법이라는 역사적 중심 의미를 유지하면서, 익산이라는 장소에 축적된 보다 긴 역사와 종교문화

적 전통과 소통함으로써 성지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성주의 의미가 정산종사의 삶과 삼

동윤리를 바탕으로 ‘평화’라는 현재적 의미로 확장되었다면, 익산 역시 ‘전법’이라는 대표적 의미

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지난 역사·문화·종교적 기억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지의 의미는 이미 완성된 이름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 위에서 공동체

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해석하며 이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성지 이외의 역사적 장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

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태산의 삶과 교단의 역사는 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의 대성지에만 한

정되어 전개된 것이 아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도 소태산의 행적과 초기 교단의 

활동, 전법과 교화의 역사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들의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형성해 가는 일과 함께, 교단의 역사적 공간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서

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성지의 범위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과 초기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진 더 넓은 공간적 관계망을 오늘의 공동체가 다시 발견하

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지의 현재적 실천은 순례와 참배, 수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지를 보존하는 일, 그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 지역의 역사와 대화하는 일, 교육과 교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하는 일, 그리고 기존에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적 장소를 새롭게 발견하고 연결

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결국 성지는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공동체가 그 역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어 가는 공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지는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의 사건이 성지의 역사적 토대를 이루지만,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현재의 공동

체에 주어진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적 해석과 실천의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불교의 

32) 『대종경』 전망품 16장, 17장.
33) 최완규. 2017. ｢전법성지(傳法聖地) 익산의 역사 문화적 배경｣.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06-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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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정신을 기준으로 할 때 성지의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

제로 이어진다.

3. 개교정신과 성지의 확장

성지의 현재적 실천과 의미의 확장은 결국 성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 규정에서 성지는 소태산과 교단 선진의 탄생·구도·대각·제중사

업과 관련된 터와 구조물이 밀집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원불교 

성지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성지

를 종교적 의미에서 보다 넓게 바라볼 경우, 성지가 반드시 과거의 특정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만 

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산이 사용한 ‘성지’라는 표현은 주목된다. 정산은 “나는 일상 이렇게 심고 하

노라. ~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 뿐으로써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

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34)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성지’는 영산이나 익산

과 같은 특정한 지명을 가리킨다기보다, 광명과 평탄과 행복이 실현되는 삶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예전』의 신정절 심고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이 나라 모든 백

성이 전 세계 인류와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 주옵시고”35)라고 기원한다. 

이때의 ‘평화의 성지’ 역시 특정한 성지의 고유명칭이라기보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살

아가는 이상적 삶의 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용례는 원불교에서 ‘성지’라는 말이 반드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남아 있는 특정 지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종교적 신비체험의 방식에 따라 해당 종교의 ‘성스러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36) 

그러나 원불교의 성지에서 ‘성스러움’을 이해할 때 이를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체험에만 근거하

여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원불교의 성스러움은 오히려 개교정신이 어떠한 삶과 사회를 

지향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물질개벽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통해 ‘광대무량한 낙원세

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37) 그렇다면 성지의 역사적 출발점이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사건이 

34)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7장; 『예전』 예문편 제3부 교례예문 40. 예회 야회 심고(1).
35) 『예전』 예문편 제3부 교례예문 59. 신정절 심고.
36) 박광수. 2004. ｢‘원불교 성지(聖地)’와 관련한 ‘성스러움’의 인식체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7집. 원광

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21쪽.
37) 『정전』 개교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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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지의 사상적 지향은 그 정신이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데 있다. 즉 성지의 역사적 기준이 소태산의 삶이라면, 성지의 사상적 기준은 개교정신이다. 

이는 성지를 과거에 대한 기억의 공간에서, 나아가 미래를 향한 실천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한

다. 소태산은 장차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자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8) 

이러한 전망을 개교정신과 연결한다면, 원불교의 성지는 교단 내부의 역사적 장소에 머무르지 않

고 정신개벽과 도덕적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는 공간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다만 여기

서 말하는 확장은 현행 규정상의 성지의 범위를 곧바로 확대하자는 의미라기보다 성지가 지향하

는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보다 넓게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적 인식은 원기 57

년 영산선원에서 거행된 성축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기 57년도 대각 경축 및 개교기념의 달을 맞이하여 성축제 연예문화행사 추모법회를 갖고 

지난날의 산 모습을 체받는 계기를 가졌으며 교리 토론대회를 열었다. 실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체육 행사에 있어서는 원기 백년대의 세계 인류의 성지 순례의 모습을 

가장행렬로 보여주어 영산 성지의 미래상을 그려 보는데 큰 의의가 되었다.39)

이는 실제로 당시 세계인이 영산을 순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세계인이 찾아오는 성지로

서 영산의 미래를 상상하고 표현한 것이었다. 즉 영산은 소태산의 탄생과 대각, 방언공사와 법인

성사가 이루어진 과거의 장소인 동시에 장차 세계인과 만나는 장소로 전망되고 있었다.

대산이 원불교의 성지를 “우리만의 성지가 아니라 세계인의 성지”40)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성지는 특정 종교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이면서도, 그 장소에 담긴 

정신적 가치가 보편성을 가질 때 다른 종교인이나 일반인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실제로 

대산이 천도교의 용담성지를 찾아 참배한 사례41) 역시 성지라는 공간이 자기 종교의 경계를 넘

어 다른 종교의 역사와 정신을 존중하고 만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결국 원불교에서 성지의 본질을 단순히 특정한 터와 구조물의 집합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조건은 성지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정신이 형

성되었으며 그것이 오늘과 미래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가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지

는 개교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성지는 개교정신의 실현을 통해 미래와 연결된다. 영산이 장차 세계인이 찾아오는 성지

로 전망되었던 것처럼, 성지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

38)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13장.
39) 원불교정화사. 위의 책. 부록 10쪽.
40)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15장.
41) 『대산종사법어』 동원편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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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곳에 담긴 정신과 가치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미래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지는 과거의 역사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개교정신의 실현을 통해 미래에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가 현행 규정상의 ‘대성지’와 ‘성지’의 범위를 곧바로 확대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성

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성지의 지정은 역사적 사실과 교단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성지가 지향하는 종교적 의미는 그러한 제도적 범위에만 한

정될 필요는 없다.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그곳에 담긴 

개교정신을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성지의 의미

가 확장된다. 결국 원불교의 성지는 ‘어디가 성지인가’라는 장소의 문제와 함께 ‘어떠한 삶과 세

계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실천의 문제를 함께 묻는 공간이다.

Ⅴ. 결론: 성지는 기억하는 곳인가, 만들어가는 곳인가?

본 연구는 ‘원불교인에게 성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원불교에서 성지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나타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태산의 삶과 십상, 초기 교단의 기록과 사업보고서, 성지 관련 규정의 변화, 그리고 정산과 대

산의 법문 등을 중심으로 원불교 성지의 역사적 형성과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원불교 성지의 역사적 원형은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산이 

소태산의 일생을 십상으로 정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의 탄생과 발심, 구도와 대각, 방언공사와 

법인성사, 제법과 전법, 열반의 과정은 영산, 변산, 익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소태산 재세 당시의 자료에서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라는 표현이 현재까지 확인

되지 않는다. 장소를 의미하는 ‘성지’라는 명칭은 정산 시대에 들어와 영산을 중심으로 구체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원기 43년 이후 「사업보고서」에서는 성지복구, 개발, 성역화, 장엄, 

답사와 순례 등의 활동이 확인된다. 이는 성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명칭이나 제도로 존재했던 것

이 아니라,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현장을 후대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보존하며 다시 찾아가

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지 인식은 이후 제도화를 통해 그 범위와 유형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었다. 원기 

60년 「사적 및 유물관리법」의 제정 당시에는 아직 ‘성지’가 별도의 제도적 범주로 규정되지 않았

으나, 원기 74년 1차 개정에서는 영산·변산·익산·만덕산의 특정지역을 ‘성지’로 명시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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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86년에는 이 네 지역을 ‘사대성지’로 구분하고, 대원정사급 선진과 관련된 지역을 별도의 

‘성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주성지가 포함되었다. 원기 98년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으

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는 ‘대성지’, ‘성지’, ‘사적’, ‘유물’이라는 현재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은 성지가 관행적인 명칭에서 출발하여 교단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념으로 정착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지는 단지 터와 구조물이 밀집된 물리적 공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영산의 ‘근원’, 

변산의 ‘제법’, 만덕산의 ‘초선’, 익산의 ‘전법’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성지의 의미는 그 장소

에서 이루어진 삶과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적 의미 역시 

그 장소의 모든 의미를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명칭이라기보다, 각 성지가 지닌 핵심적 특징을 드

러내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성주성지가 정산의 삶과 삼동윤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평

화’의 의미와 연결되고, 익산성지가 ‘전법’이라는 중심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보다 오래된 

역사·문화·종교적 기억과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지의 의미는 역사적 근거 위에서 

공동체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계속 확장되고 풍부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성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성지를 찾고 참배하고 순례하는 일, 그곳의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 그 의미를 수행과 교

화의 과정에서 되새기는 일, 그리고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교단의 역사적 공간을 새롭게 발견

하고 서로 연결하는 일도 성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실천이다. 성지는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

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공동체가 그 역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장소이다.

나아가 원불교에서 성지의 의미는 개교정신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정산이 말한 ‘부처

님의 성지’와 『예전』의 ‘평화의 성지’는 성지가 반드시 과거의 특정 사건이 일어난 지리적 장소

만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불교가 물질개벽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통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성지의 역사적 기준이 소태산의 삶과 교단 창립의 사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상적 기준은 개교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지의 역사적 기준은 소태산

의 삶이고, 성지의 사상적 기준은 개교정신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현행 규정상의 대성지와 성지의 범위를 곧바로 확대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제도적 성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도적 성지의 지정은 역사적 사실과 교단의 규

정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성지가 지향하는 종교적 의미까지 그 제도적 범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대산이 원불교의 성지를 ‘우리만의 성지가 아니라 세계인의 성지’라고 하였

듯이, 성지에 담긴 정신적 가치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세계인과 공유될 때 성지는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를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성지는 기억하는 곳인가, 만들어 가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둘을 서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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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답할 필요는 없다. 성지는 과거의 역사와 삶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지가 되며, 그 기억을 오늘

의 삶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계속 성지로 살아간다. 성지는 과거의 역사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는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현재에 살아나고 미래에 다시 형

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불교의 성지는 소태산과 교단 선진의 삶을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개교정신이 오늘의 삶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실천의 공간이

다. 

따라서 ‘성지는 기억하는 곳인가, 만들어가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둘을 서로 분리하여 

답할 필요는 없다. 성지는 과거의 역사와 삶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지가 되며, 그 기억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계속 성지로 살아간다. 성지는 과거의 역사에 의해 주

어지기도 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는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현재에 살아나고 미래에 다시 만들

어지는 장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불교의 성지는 소태산과 교단 선진의 삶을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개교정신이 오늘의 삶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실천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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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원불교 서울 성적지 자료 연구
-초기 교도 관계망과 교화공간의 형성을 중심으로-

정경훈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Ⅰ. 머리말

원불교의 창립과 초기 교단 형성을 이해하는 데 영산·변산·익산이 차지하는 공간적 의미는 매

우 크다. 영산은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탄생과 구도·대각 및 방언공사로 

이어지는 창립의 원초적 공간이고, 변산은 교법의 구상과 초기 제자들의 결속이 심화된 수행의 

공간이며, 익산은 불법연구회가 조직적인 교단의 면모를 갖추어 간 중심 공간이었다. 그러나 원

불교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종교운동의 범위를 넘어 근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제

강점기의 수도 경성(京城)이다.

경성은 원불교사에서 단순한 지방 교화처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소태산은 원기 9년(1924) 

3월 30일 첫 상경 이후 원기 28년(1943) 마지막 상경까지 약 19년에 걸쳐 100회 이상 경성을 

왕래하였으며, 때로는 보름이나 20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머물기도 하였다. 또한 『월말통신』에서 

『월보』·『회보』로 이어지는 「경성예회록」에는 소태산과 경성 교도들의 법회·훈련·단회·교단 운영 

및 일상적 활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소태산의 경성행이 우연하거나 일회적

인 방문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교화 활동이었음을 보여준다. 

경성교화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시기는 비교적 



2026 제1차 원불교 문화유산 학술대회 64

늦었지만, 관련 자료의 발굴과 정리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

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가 『원불교 경성교화』로 소태산의 경성 행적을 비롯하여 경성출장소와 경

성지부의 변천, 경성교화에 참여한 초기 교도, 관련 법문과 일화 및 장소자료를 광범위하게 수

집·정리하였다. 특히 기존 교단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던 가회동·계동·당주동·창신동·돈암동 

등 경성의 여러 장소를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에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이후 서울 성적지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동진화의 출가 이전 행적을 비롯하여 공식 교단 기록만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술자료와 일화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초기 경성교화의 생활상을 

복원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도 이동진화의 초기 생애와 경성교화 과정

을 밝히는 데 이 저술의 자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원불교 경성교화』는 무엇보다 경성교화 관련 자료의 발굴과 사실 복원을 목적으로 하

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개별 장소가 어떠한 인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고 변화하였는지, 또는 

여러 장소 가운데 어떤 공간을 역사적으로 보다 중요한 성적지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가 경성교화 연구에 필요한 ‘점(點)’을 충실하게 복

원하였다면, 이제는 그 점들이 서로 어떠한 ‘선(線)’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역사적 공간망을 이루

었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서울교당 93년사』 1·2이다. 이 저서는 서울교화의 발원과 서울교당

의 성장과정을 교당사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경성출장소에서 서울교당으로 이어

지는 조직적 계승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서울교당 창립유공인의 생애, 법회와 교

무활동, 교당조직의 변천, 관련 사진과 회고자료 등이 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 교도들의 사

회적 배경과 활동을 복원하는 데 유용하다. 『서울교당 93년사』가 서문성의 『원불교 경성교화』와 

더불어 경성교화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의 참고문헌에서도 확인

된다.2)

당시 경성은 식민지 통치의 중심이자 철도·전차·신문·출판·학교·병원·백화점 등 새로운 제도와 

문물이 집중된 근대도시였다. 따라서 소태산에게 경성은 새로운 교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세 확장

의 장소인 동시에, 급변하는 근대문명을 직접 관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신문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경성의 의미를 물질문명의 관찰을 통한 정신

개벽의 모색지, 시국관찰과 미래세상의 전망지, 새로운 제도와 문물의 탐방지, 법규와 제도의 예

비 시행지라는 네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경성을 익산본관을 넘어선 ‘인적·물적·대외교적 발

1) 서문성, 원불교 경성교화 1·2, 원불교출판사, 2008.
2) 서울교당 93년사 1·2, 원불교서울교당93년사편찬위원회, 원불교출판사, 2016. 『서울교당 93년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성출장소·경성지부에서 오늘날 서울교당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연속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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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파악한 것은 경성교화의 위상을 단순한 지방교화사에서 원불교 초기 교단 형성과 문명 

인식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태산의 경성행 자체가 지닌 사상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저술이다. 이 책은 소태산이 왜 경성을 반복적으로 찾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경성

을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근대도시로 파악하고, 소태산이 이곳에서 근대문명

의 실상을 관찰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신개벽과 교단의 미래를 구상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성의 인연 네트워크, 여성 지도자, 근대적 교통과 문물, 다양한 경성 법문 등을 폭넓게 다

루어 경성교화를 단순한 교당 발전사가 아닌 소태산의 문명 인식과 종교적 실천의 공간사로 확

장하였다. 「경성예회록」을 중심으로 일기기재법, 신정 상장예법, 은부모시자녀결의법, 재가교무, 

임시 여자수위단, 유공인 성적 사정, 일원상 봉안, 독립 법당, 종각과 설법례, 교리강습회 등 여러 

교단 법규와 제도가 경성에서 먼저 시행되거나 실험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은 익

산본관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지방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법규와 제도를 실제 교화현장에

서 시험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4)

이 연구는 경성의 역사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분석의 중

심은 어디까지나 ‘법규와 제도의 시연지로서 경성’에 있다. 따라서 왜 그러한 제도적 실험이 경성

에서 가능하였는지, 이를 가능하게 한 초기 교도들의 관계망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관계망

이 어떠한 장소에 정착하여 공간적 실체를 획득하였는지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재

가교무의 출현이나 여자수위단의 구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공주·이동진화·박사시화·성

성원 등 경성 여성 교도들의 선행된 인적 관계와 활동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물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육타원 이동진화의 생애

를 전근대적 여성의 삶에서 원불교 교단의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하면서, 그의 

경성교화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다. 특히 1924년 박사시화의 안내로 소태산을 만나고, 

이후 창신동 605번지의 수양채를 불법연구회에 희사하여 경성출장소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였으

며, 대리교무와 경성지부 여자교무·순교 등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이동진화의 

연보에서도 1926년 창신동 가옥의 희사와 경성출장소 설치, 1933년 돈암동 신축 이전이 연속된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다.5) 

3)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 방길튼,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 원불교출판사, 2020.
5) 방길튼, ｢육타원 이동진화의 삶｣,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이 

연구는 개인사 연구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의 인적·경제적·종교적 활동이 사가에서 출장소, 다
시 지부로 이어지는 공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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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경성교화 연구는 자료의 발굴과 교화사 복원, 서울교당의 조직사, 

소태산의 경성행과 문명 인식, 법규·제도의 시행, 핵심 인물의 생애 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

루었다. 반면 경성교화 과정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어떠한 인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고 서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공간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서

울 성적지’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앞서 ‘성적지’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원불교의 공식 문화유산 관리체계에서 ‘성적지’라는 용어는 일정한 제도적 연원을 지니

고 있다. 원기 74년(1989)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의 1차 개정에서는 사적을 성적지(聖蹟趾)·사

적지(史蹟趾)·유적지(遺蹟趾)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성적지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구도·대

각 및 제중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터와 대원정사급 선진의 탄생·구도·제중사업이 이루어진 역사

적 가치가 큰 터를 의미하였다.6) 여기서 ‘지(趾)’는 건축물 자체보다 역사적 사건과 행적이 이루

어진 ‘터’ 또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개념은 서울 성적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

제강점기 경성교화의 실제 전개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지정 여부만으로 연구대상

을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경성의 경우 영산이나 익산과 같이 성적과 관련 구조물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과 초기 교도들의 이동 및 관계에 따라 여러 장소가 

도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는 소태산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경유한 곳인 

반면, 어떤 장소에서는 새로운 교도가 입교하였고, 법문과 수행이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장소에

서는 사가가 공동 교화공간으로 전환되고 교단의 조직과 제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서울 성적지

의 역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태산이 방문하였는가’라는 기준을 넘어,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인연과 법문, 교화와 조직적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서울 성적지’는 현행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상의 공식 문화유

산인 ‘성적’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한정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성적’의 개념을 기본적인 제도

적 준거로 삼되, 일제강점기 서울교화사에서 소태산과 초기 교도들의 행적이 이루어지고, 인연·

법문·수행·교화·조직의 형성과 발전이 확인되는 역사적 장소를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서울 성적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서울 원불교 성적지는 소태산과 초기 교도들의 종교적 행적이 남아 있는 장소를 기본으로 하

면서,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형성하고, 법문과 수행 및 교화활동이 이루어지며, 그

6) 이후 원기 98년(2013)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의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종래의 ‘성적지’라는 명칭은 ‘성적(聖
蹟)’으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규정에서도 소태산과 대원정사급 선진의 종교적 생애 및 제중사업과 직접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큰 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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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계와 활동이 이후 교단의 조직과 서울교화의 발전으로 지속된 역사적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적지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성교화에서 나타나

는 장소마다 역사적 성격과 비중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공간이 

보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경성역이나 박람회장처럼 소태산이 근대문명을 관찰하거나 이동과정에서 거쳐 간 장소가 있는가 

하면, 이공주의 계동 사가처럼 지속적인 야회와 교화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도 있다. 또한 이동진

화가 자신의 수양채를 희사하여 공식적인 경성출장소가 성립한 창신동과, 이후 독립된 종교공간

으로 발전한 돈암동은 서울교화의 공간적·제도적 전환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소이다. 이처럼 단

순한 행적지와 지속적인 교화공간, 그리고 교단 조직이 형성된 장소는 그 역사적 성격을 구분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원불교 문화유산 관리체계에서 ‘원불교 서울교당 창신동 터’와 ‘원불교 서울교당 돈

암동 터’가 각각 성적으로 공식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 장소가 서울교화사에서 지닌 중요성

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한다. 반면 당주동이나 가회동·계동의 초기 교화공간은 공식 지정 여부와 

별개로, 경성교화의 시작과 초기 교도 관계망의 형성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

야 할 역사적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공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적’과 아직 지정

되지 않았으나 서울교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구별하면서, 이들이 상호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교화공간을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성적지의 역사성은 인물·인연·법문·사건·공간·지속성·제도성·연결성의 

결합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장소의 가치는 단순히 소태산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으며, 어떠한 법문과 수행이 이루어졌고, 그

것이 새로운 교화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후의 출장소·지부·교무·수위단 등의 조직으로 어떻

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경성교화의 전개는 ‘사람의 만남→인연의 확대→사가의 교화

공간화→경성출장소의 성립→경성지부의 조직화’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관계망의 공간화’라고 부르고자 한다. 즉 서울의 성적지는 처음부터 종교적 장소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법문과 수행 및 교화활동이 반복되면서 

특정 공간에 역사적 의미가 축적되고, 그것이 다시 교단의 조직과 제도로 발전함으로써 형성된 

장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성적지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장소도 보다 분명하게 선별할 수 있다. 당주동 

임시출장소는 소태산의 첫 상경과 새로운 경성 인연이 형성된 초기 교화공간이고, 가회동·계동의 

사가는 박사시화·이동진화·이공주·성성원 등 초기 교도들의 생활관계가 교화관계로 전환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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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창신동 605번지는 이동진화 개인의 수양채가 희사를 통해 공동의 교화공간으로 전환되

면서 사적 관계망이 제도적 교화망으로 발전한 결정적인 장소였다. 이어 돈암동 회관은 회원 증

가와 교화의 확대에 따라 독립된 법당을 갖춘 종교공간으로 발전하였으며, 예회·훈련·교리강습과 

일원상·법상·종각 등의 종교적 상징과 의례가 공간적으로 구현된 장소였다.

따라서 서울 성적지는 개별적인 ‘점(點)’의 집합이라기보다 사람과 인연, 법문과 이동, 교화와 

조직에 의해 서로 연결된 ‘망(網)’의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 성적지의 보존 문제

와도 직결된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공간은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도시개발, 도로 확장과 필

지의 분할·합병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그 결과 창신동·계동·돈암동 등 상당수의 장소는 

당시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거나 옛 주소와 현재 공간을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울 성적지의 보존은 건축물의 물리적 원형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문헌·사진·지도·지적도·옛 주소·구술·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 관계와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은덕문화원은 본고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제강점기의 핵심 성적지와 동일한 역사적 범주에 놓

이는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이라는 고밀도 도시공간에서 역사적 건축공간의 보전과 현장해설·교

육·문화활동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성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건축적 원형이 소실된 성적지의 경우에도 현장 표지와 지도·사진·법문·인물

관계망·디지털 자료를 연계한다면, 물리적 유구의 부재를 넘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첫째, 소태산의 상경과 초기 경성 교도들의 연원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울교화의 인적 기반을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개인의 사가가 교화공간으로 

전환되어 창신동 경성출장소와 돈암동 경성지부로 발전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이공주·이동진화·박사시화·성성원 등 초기 여성 교도들의 관계망과 활동이 담당한 역할

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당주동, 계동·가회동, 창신동, 돈암

동 등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성적지를 제시하고, 이들을 개별 유적이 아닌 하나의 서

울 원불교 역사문화 네트워크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소태산의 상경과 경성 초기 교도 관계망의 형성

1. 첫 상경과 경성교화의 출발

소태산의 경성교화는 원기 9년(1924) 첫 상경을 중요한 기점으로 한다. 그는 1924년 3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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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음 경성에 오른 뒤 원기 28년(1943)까지 약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성을 왕래하였다. 경

성은 단순한 순회교화처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교단의 가능성을 모색한 주요 교화지

역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상경의 횟수보다 소태산과 경성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관계가 어떤 장소를 통해 지속적인 교화망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는 서울 성적지의 형성과도 직결된다. 성적지는 단순히 소태산이 지나간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이 형성되고, 다시 교화와 조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

득하였기 때문이다.

첫 상경 당시 소태산은 최도화를 길잡이로 남대문정거장에 도착하여 숭례문 인근 태평여관에 

머물고, 성성원의 집에서 유숙한 뒤 서중안의 주선으로 당주동에 임시출장소를 마련하였다. 이후 

박사시화의 안내로 북촌 가회동에 거주하던 이동진화를 만나게 되었다. 남대문정거장이 경성 진

입의 관문이었다면 태평여관과 성성원 가는 체류공간이었고, 당주동 임시출장소는 새로운 교화관

계가 형성되는 초기 접점이었다.

즉 초기 경성교화는 독립된 교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동·숙박·사가·임시 교화공간을 사

람의 관계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이런 점에서 당주동은 창신동 경성출장소 이전의 초

기 교화공간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경성교화의 첫 번째 특징은 ‘장소의 선행’보다 ‘인연의 

선행’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최도화·박사시화와 초기 연원관계

초기 경성교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태산과 개별 교도의 만남뿐 아니라 누가 누구를 연결하

였는가라는 연원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도화·박사시화·이동진화로 이어

지는 관계이다.

1924년 첫 상경 당시 최도화가 소태산의 경성행을 인도하고, 박사시화가 다시 이동진화를 소

태산에게 안내함으로써 ‘최도화 → 박사시화 → 이동진화’의 연원관계가 형성되었다.7) 이때 소태

산은 이동진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둘이 있는 것이요. 하나는 바른 스승을 만나서 부처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대도를 성취한 다음에 창생을 건지는 일인 것이요.”8)

7) 방길튼, ｢육타원 이동진화의 삶｣,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39쪽. 방길튼은 『육타원종사문집』, 498~499쪽 참조하여 이동진화의 연보를 제시한 바, 본고에서도 이를 기
준으로 작성하였다. 

8) 『대종경』, ｢인도품｣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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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여 주저하던 이동진화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어찌 그런데 있소? 큰일을 해야 제.”9)

이 법문은 경성교화가 단순히 신자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한 개인에게 성불과 제중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교화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동진화

는 이후 만덕산을 찾아 입회하고 익산본관의 정기훈련에 참여한 뒤, 자신의 창신동 수양채를 교

단에 희사하였다.

따라서 이동진화의 변화는 ‘당주동의 만남 → 법문 → 삶의 전환 → 만덕산·익산의 수행 → 

창신동 가옥 희사’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당주동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

라 법문과 인연을 통해 경성교화의 핵심 인물이 형성된 ‘인연 생성의 공간’이었다.

또한 박사시화는 단순한 소개자에 머물지 않고 이후 이공주·김삼매화 등과 새로운 종교적 관

계를 맺고 여자수위단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초기의 친교관계가 연원관계로 전환되고 다시 교단

의 조직적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10) 따라서 서울 성적지 역시 방문 여부보다 그 장소에서 

형성된 인연이 이후 어떠한 교화와 조직으로 이어졌는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이공주·이동진화와 생활관계망의 교화공간화

경성 초기 교화망의 형성에서 이공주와 이동진화는 자신의 생활공간과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교화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동진화는 경성에서 소태산을 만난 뒤 만덕산과 익산으로 이동하여 수행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다. 이어 원기 11년(1926) 자신의 창신동 가옥을 불법연구회에 희사하여 경성출장소 설립

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경성에서 형성된 인연이 익산의 훈련을 거쳐 다시 경성의 교화공간

으로 환원된 사례이다. 따라서 경성과 익산은 단순한 ‘본부-지방’의 관계를 넘어 사람의 이동을 

통해 수행과 교화 경험이 순환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공주의 계동 사가는 사가의 교화공간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원기 14년(1929)부터 

이곳에서는 정규 예회에 참여하지 못한 교도들을 위한 야회가 열렸으며, 강담과 『월말통신』 낭

독, 교리문답 등이 이루어졌다. 참석자가 한 사람뿐인 경우에도 모임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당

9) 박용덕, 『구수산 칠산바다』, 원불교출판사, 2003, 171쪽.
10)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16쪽. 후대 여자수위단 관련 자료에서도 최도화는 ‘경성회원들을 인도한 경성회원들의 총 연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박사시화·이동진화·이공주 등 경성에서 입회한 주요 여성 교도들이 수위단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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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성교화가 규모보다 개별 인연의 지속과 밀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공주 가는 사적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교화공간이었다. 사가는 단순히 건물

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형성된 가족·친족·지인의 관계까지 교화망과 연결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가회동·계동의 사가는 독립된 종교건축물이 아니었음에도 생활세계와 교

화세계가 만나는 초기 서울교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성적지의 관점에서도 이들 사가의 의미는 단순히 ‘소태산이 방문한 집’이라는 데 있지 않다. 특

히 계동 이공주 가처럼 지속적인 교화행위가 확인되는 장소는 초기 서울교화의 실제 모습을 보

여주는 중요한 성적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정확한 위치와 건물 변천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

다.

4. 여성 교도 관계망과 경성교화의 확장

초기 경성교화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교도들이 관계망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최도화·박사시화·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김삼매화 등은 초기 입교자이면서 새로운 인연

의 매개자, 공간 제공자, 법회 운영자, 평의원과 교무로 활동하였다.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는 이공주·김삼매화·성성원·이동진화 등이 경성지역 일기법과 유념

무념대조법의 실시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한 법회 참석자가 아니라 새로운 수행법을 적

극적으로 실천한 핵심 회원이었다. 이공주는 일기법식을 시행하고 다른 선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맡았으며, 이후 경성출장소에서 재가교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원기 15년(1930) 창신동 경성출장소에서 소태산이 임시 여자수위단을 구상할 때 박사시

화·최도화·이동진화 등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이공주가 중앙에 배치되었다. 이는 초기의 여성 친

교망과 교화망이 점차 교단의 공식 지도체계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역할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박사시화가 이동진화를 연결한 것과 

같은 인연의 매개자, 둘째, 이공주의 사가와 이동진화의 창신동 수양채처럼 교화공간의 제공자, 

셋째, 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으로 이어지는 교화 실무자와 지도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경성의 여성 교화망은 특정한 한 인물의 지도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여성 교

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매개하고 공간과 재원을 제공하며 교화실무에 참여함으로써 상

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는 서울 성적지를 소태산의 행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

며, 초기 교도들 상호 간의 관계가 발생하고 지속된 공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

결국 첫 상경에서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성립에 이르는 초기 경성교화는 완성된 조직이나 독립

된 시설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기존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낳고, 새로 형성된 교도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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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과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교화에 제공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를 압축하면, ‘소태산의 상경 → 기존 인연의 매개 → 새로운 경성 인연의 형성 → 사가의 

교화공간화 → 공동 교화공간의 성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곧, 人 → 緣 → 法 → 家·場 → 實踐 → 組織 → 聖蹟의 과정이다. 초기 경성에서는 성적지

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 인연을 형성하고 법문과 교화가 반복되면서 특정 장소

에 역사적 의미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 성적지는 단순한 소태산의 행적지가 아니라 

사람과 인연, 법문과 실천이 공간에 축적되어 형성된 역사적 장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Ⅲ. 사가(私家)의 교화공간화와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성립

1. 가회동·계동 사가의 교화기능

원기 9년(1924) 소태산의 첫 상경을 전후하여 형성된 경성의 초기 교화망은 독립된 교당이나 

회관이 아니라 교도들의 사가(私家)를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소태산은 기존 교도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가회동·계동 등 초기 교도들의 집은 숙박·만남·법문·

상담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공주의 계동 사가는 사가가 실제 교화공간으로 기능한 대표적 사례이다. 원기 14년

(1929)부터 이곳에서는 정규 예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도들을 위한 ‘야회(夜會)’가 열렸으며, 강

담·교리문답·『월말통신』 낭독 등이 이루어졌다. 참석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모임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초기 경성교화가 규모보다 개별 인연의 지속과 교화의 밀도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계동 이공주 가는 단순한 개인 주거가 아니라 가정과 교화처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

한 공간이었다. 초기 도시교화에서 사가는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가족·친족·지인과 같은 사회관

계가 축적된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교화망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가

회동·계동의 사가는 소태산의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초기 경성교화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중

요한 성적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11)

2. 사적 관계망에서 공동 교화공간으로

사가 중심의 교화는 교도의 증가와 예회·훈련·행정사무의 확대에 따라 한계를 드러냈다. 개인

의 집은 인연 형성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설 공간이 

11)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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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였다.

원기 11년(1926) 음 7월경 경성회원 10여 명이 경성출장소 설립을 발기하였고, 이동진화가 자신의 

창신동 수양채를 희사함으로써 경성 교도들은 처음으로 지속적인 공동 교화공간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방출장소 설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단 본부의 일방적 지원보다 경성

회원들의 자발적 필요와 합의가 먼저 있었고, 그 결과 개인의 사적 재산이 공동체의 공간으로 전

환되었다. 따라서 창신동 출장소의 성립은 ‘사가의 일시적 공공화 → 상설적 공동 교화공간의 형

성’이라는 공간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또한 공동공간의 형성은 곧 운영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예회와 단회, 교무와 주무, 회원 관리 

등 일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해지면서 초기의 친교적 관계는 점차 조직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창신동은 ‘인연의 공간화’가 ‘관계망의 제도화’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다.

3. 이동진화의 희사와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성립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성립에서 이동진화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양채였던 창신

동 605번지의 목조 초가 두 동과 대지를 불법연구회에 희사하였다. 『불법연구회창건사』 관련 기

록은 이를 목조 초즙 5간 1동과 4간 1동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시가 약 1,000원에 상당하

였다고 전한다.12)

이동진화의 희사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이 아니었다. 그는 1924년 박사시화의 소개로 소태산을 

만나 “큰일을 해야 제”라는 법문을 받은 뒤 만덕산에 찾아가 입회하고, 익산본관의 정기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창신동 가옥의 희사는 경성에서 형성된 인연이 수행과 훈련을 거

쳐 다시 경성의 공동체 공간으로 환원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수양채가 경성출장소

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함축한다.

개인의 귀의 → 수행공동체 참여 → 공도(公道)에 대한 헌신 → 사적 재산의 공동체화 

→ 교화공간 성립

그의 역할은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단 활동과 의견 제출에 참여하였으며, 원기 17

년에는 정식 교무 부임 전까지 대리교무로 예회를 운영하였다. 이는 초기 경성교화가 중앙 교역

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가 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창신동 605번지는 귀의·수행·희사·교화·조직화가 한 장소에 집약된 공간이라는 점에

12) 방길튼, ｢육타원 이동진화의 삶｣,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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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한 역사성을 지닌다.13) 서울 성적지 가운데서도 향후 위치와 범위를 우선적으로 정밀 고

증해야 할 핵심 장소라 할 수 있다.

4. 창신동의 법석화와 관계망의 제도화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단순한 집회소를 넘어 소태산의 법문과 제자들의 문답, 예회와 단회, 수

행법과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는 법석(法席)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원기 11년(1926) 12월 이공주·성성원과의 문답이다. 소태산은 창신동에서 

「재가선법」과 「고락의 원인」을 설하고, 이공주에게 좌선과 염불을 권하였다. 이어 이공주와 성성

원에게 각각 시구를 내려주었는데, 이 두 시구는 훗날 영혼천도에 사용되는 ‘성주(聖呪)’의 기연

이 되었다.14)

이 사실은 창신동이 이미 만들어진 교법을 전달하는 장소를 넘어 제자들의 질문과 문답을 통

해 새로운 교법의 기연이 형성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창신동의 역사성은 단순한 출장

소라는 행정적 지위보다 더욱 크다.

이곳에서는 여성 교도 관계망의 제도화도 이루어졌다. 원기 15년(1930) 소태산은 창신동에서 임

시 여자정수위단을 구상하였고, 박사시화·최도화·이동진화 등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이공주가 중앙

에 배치되었다. 같은 시기 이공주는 경성출장소의 재가교무로 선임되어 예회를 주례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 친교망과 교화활동이 공식적인 지도조직과 직분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태산이 경성을 떠난 뒤에도 경성회원들은 단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이

동진화가 대리교무를 맡아 예회를 지속하였다. 이는 창신동이 소태산의 상경 때만 기능하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교도 스스로 운영하는 자생적 공동체 공간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초기 경성교화의 인적 관계망이 처음으로 물리적·제도적 실체를 획

득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람의 인연은 공동체로, 사가의 공부는 정기적인 예회와 훈련으로, 

여성 교도들의 관계망은 교무와 수위단의 지도체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단순한 소태산의 방문지가 아니라 교화공간의 성립, 교법의 기연, 여성 지도력의 형성, 재가교무

와 자율적 공동체 운영이 중첩된 핵심 성적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교도의 증가와 조직의 확

대에 따라 창신동 회관은 점차 협소해졌고, 경성교화는 보다 독립적이고 규모 있는 돈암동 회관

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13) 특히 답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창신동 일대는 필지와 도로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향후 당시의 지적도·
토지대장·사진·주소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4)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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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 교도 네트워크와 경성 교화조직의 제도화

1. 이공주와 재가교무의 출현

경성 초기 교화에서 여성 교도들의 역할은 단순한 후원이나 법회 참여에 머물지 않았다. 박사

시화·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 등은 새로운 인연을 연결하고, 사가를 법회와 야회의 공간으로 제

공하며, 교단 실무와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창신동 경성출장소가 성립한 뒤 이러한 활동은 

점차 공식적인 직분과 권한을 지닌 교화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공주이다. 이공주는 경성 주무로 문서와 사무를 담당하고 교무의 교화활

동을 보조하였으며, 교무가 공석일 때에는 사실상 출장소 운영을 맡았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

로 원기 15년(1930) 제8회 평의회에서 경성출장소 교무로 선임되었고, 재가교무로 첫 예회를 주

례하였다.

이공주의 교무 임명은 새로운 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인물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미 축적된 교화역량이 공식 직분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는 평의원으로 교

단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일기법과 유념무념대조법 등 새로운 수행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확산

하였다. 따라서 이공주는 법문을 수용하는 교도에서 벗어나 이를 교화현장에서 실행하고 조직적

으로 전파하는 매개적 교화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경성 여성 교도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인 친교와 사가 중심의 교화에서 벗어나 

주무·평의원·재가교무라는 공식 조직으로 진입한 전환점이었다.

2. 이동진화의 대리교무·여자교무 활동

이동진화 역시 경성교화의 조직화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창신동 수양채를 희사하여 경

성출장소의 물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단 활동·의견 제출·평의원 활동을 통해 회무에 적

극 참여하였다.

특히 이공주가 익산총부로 떠난 뒤 정식 교무가 부임하기 전까지 이동진화가 대리교무로 예회

를 운영한 사실은 경성 내부에서 지도역할을 스스로 계승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형성되었음

을 보여준다. 이어 원기 18년(1933)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경성지회 여자교무로 임명된 뒤 돈암

동 회관에서 약 4년간 활동하였다.15)

이 시기 이동진화는 예회 사회, 교과 설명, 강연과 감상담, 교도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의 여성 교도들이 공간 제공과 인연 연결에 주로 관여하던 단계에서 나아가, 예회 진행

15) 방길튼, ｢육타원 이동진화의 삶｣,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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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리 해설자·상담자·지역 대표자로 공식적인 교화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동진화의 활동은 ‘공간 제공 → 회무 참여 → 대리교무 → 여자교무 → 교단 의사결

정 참여’라는 여성 교화지도력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경성과 익산을 왕래하며 훈련과 

교화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경성 여성 네트워크는 지역적 친교집단이 아니라 경성과 익산을 

연결하며 교법과 조직 경험을 순환시킨 인적 네트워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성성원과 여성 교화지도력의 지속

성성원의 사례는 경성의 여성 교화지도력이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

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계동 이공주 가의 야회에 참여하며 초기 사가 교화공동체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이동진화가 지병으로 휴무하자 원기 22년(1937)부터 돈암동 경성지부의 여자담

당교무를 맡았다.

성성원이 원기 26년(1941)까지 약 5년 동안 여자교무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경성의 여성교화

가 일시적인 개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도체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도 

이동진화는 비공식적으로 상담과 교화 지원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직책 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과 역할을 가진 여성 교도들이 공식·비공식 영역에서 교화를 분담하면서 지도력을 재생산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돈암동 회관의 역사적 의미 역시 건축물 그 자체보다 그 공간에서 

교화지도력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평가해야 함을 보여준다.

4. 여자수위단과 여성 지도력의 조직화

경성 여성 교도 네트워크가 교단 전체의 지도체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여자수위단이다. 그 전조는 원기 13년(1928) 소태산이 경성 여성회원들에게 “여자 중에

서도 초창기 구인 기도와 같이 기도를 드려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한 데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여성회원들이 실제로 기도식을 봉행하였고, 이공주는 중앙단원의 역할을 맡았다.16)

소태산이 초창기 구인(九人)의 기도라는 창립기의 핵심적 종교행위를 여성회원들에게 상기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 경성의 여성 교도들에게 단순한 신앙생활을 넘어 회상 창립과 교

단 운영의 주체로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수행의 경험은 원기 15년 창신동 경성출장소에서 임시 여자정수위단을 구상하는 

16)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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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이어졌다. 박사시화·최도화·이동진화 등이 단원으로 참여하였고 이공주가 중앙에 배치되

었다. 이후 여자수위단 시보단과 정식 여자수위단으로 발전하면서 경성교화의 주요 여성 인물들

은 지속적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경성 여성 교도 네트워크는 ‘친교관계 → 수행공동체 → 교화 실무 → 공식 직분 

→ 교단 지도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공주의 야회 운영·주무·재가교무·평의원·수위단 중앙단원, 이동진화의 가옥 희사·대리

교무·여자교무·평의원·수위단 활동, 성성원의 야회 참여와 여자교무 활동은 서로 분리된 개인적 

경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조직화 과정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경성의 여성 교도 네트워크는 특정한 몇몇 예외적 여성의 활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여러 인물이 상호 연결되어 인연의 매개, 공간 제공, 수행 실천, 회무와 교화를 분담하였고, 이러

한 역할이 점차 공식 직분과 지도체계로 전환되었다. 결국 경성에서 형성된 여성 관계망은 사가

와 친교를 기반으로 출발하여 교단 조직의 제도적 자산으로 발전한 네트워크형 지도구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Ⅴ. 창신동에서 돈암동으로 ― 교화공간의 확대와 기능 분화

1. 창신동 회관의 한계와 돈암동 신축

원기 11년(1926) 이동진화의 창신동 수양채 희사로 마련된 경성출장소는 초기 서울교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가회동·계동 등 교도들의 사가에 분산되어 있던 교화활동이 창신동이라는 

하나의 공동공간으로 수렴되었으며, 이곳에서 정례적인 예회와 단회, 소태산의 법문, 재가교무의 

활동, 여자수위단의 구상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성교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본래 개인의 수

양채를 개조하여 사용하던 창신동 회관은 공간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창신동 회관은 이동진화가 희사한 목조 초가 두 동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독

립적인 종교시설을 목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아니었다. 따라서 회원의 증가와 예회·훈련의 정례

화, 교무와 주무 등 회무 담당자의 증가에 따라 보다 넓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교화공간이 요구되

었다. 방길튼의 연구 역시 회원 증가로 창신동 회관이 협소해지자 낙산 아래 돈암동 ‘앵두나무골’

의 약 600여 평 부지에 새로운 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정리하였다. 신축 회관은 원기 18년

(1933) 11월 3일 준공·낙성되었다.17) 이는 돈암동 신축이 단순히 건물이 노후하거나 공간이 협

17) 이동진화의 연보에서도 원기 18년 가회동 가옥을 정리하고 전무출신한 뒤 경성지부 여자교무로 발령되었으
며, 같은 해 11월 3일 돈암동 회관으로 신축 이전한 사실이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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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이루어진 이전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경성회원의 증가, 교화인력의 제도화, 예회와 훈

련의 확대가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창신동에서 돈암동으로의 이전은 경성교화의 성장과정에서 공간의 양적 확대와 교화기

능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신동이 개인의 사가를 공동

교화 공간으로 전환한 장소였다면, 돈암동은 처음부터 보다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종교공간을 전

제로 조성된 장소였다. 즉 경성교화의 공간은 ‘私家 → 出張所 → 獨立會館’이라는 단계적 변화

를 거친 셈이다.

이 공간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적 위상도 변화하였다. 경성출장소는 원기 19년(1934) 제6회 

정기총대회를 거쳐 지부로 승격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후 지부장이라는 공식 직책까지 갖

추게 되었다. 공간의 독립과 조직의 승격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돈암동 회관

의 성립을 경성교화가 보다 안정된 지역 교단조직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2. 독립 법당의 출현과 종교공간의 재구성

돈암동 회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독립된 법당의 출현이다. 방길튼은 돈

암동 회관을 불법연구회에서 독립적인 법당 형식으로 건축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기록

에 따르면 돈암동 회관은 일식과 양식을 절충한 신식 목조 기와집으로 지어졌으며, 법당에는 약 

300 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18)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있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경성교화

의 공간이 이제 기존 주택의 전용(轉用)을 넘어 종교활동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계획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는 데 있다. 창신동에서는 기존 주택 안에서 예회와 법문, 단회 등의 여러 기능이 하

나의 공간에 중첩되어 있었다. 반면 돈암동에서는 회관 자체가 법회와 설법, 훈련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되면서 종교행위에 적합한 내부구조가 점차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소를 빌려 교화하는 단계’에서 ‘교화의 목적에 맞게 장소를 구성하는 단계’로

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신동까지는 사람과 관계가 공간을 종교적으로 사용하였

다면, 돈암동에 이르러서는 종교활동의 방식이 공간 자체의 형태를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울 성적지의 역사성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돈암동의 가치는 단순히 경성

지부가 일정 기간 사용한 회관이라는 데 있지 않다. 초기 서울교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종교건축이 등장하고, 그 내부에서 원불교 특유의 예회·설법·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

18)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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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기존 연구 가운데 돈암동 회관을 후일 익산총부 대각전의 ‘예시적 건축물’로 보거나 소급

하여 ‘대각전’이라 명명할 수 있다는 견해는 흥미로운 해석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적인 역사적 사

실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는 돈암동 회관이 독립된 법당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이 익산 대각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것

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건축사 자료와 도면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돈암동 회

관을 ‘경성교화에서 독립 종교공간이 본격화된 장소’라는 범위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3. 예회·훈련·교리강습과 교화기능의 분화

돈암동으로의 이전은 단순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넘어 교화활동의 내용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관련 예회록과 이동진화의 활동기록을 보면 돈암동 회관에서는 정기

적인 예회뿐 아니라 교과 설명·강연·감상담·단회·동선·하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동진화의 활동은 돈암동 회관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동진화는 원기 18년 전무출신 후 경성지회 여자교무로 임명되어 돈암동 회관에서 약 4년 동안 

활동하였다. 그는 예회의 사회를 맡고 교과서를 설명하였으며, 강연과 감상담을 통해 교리를 전

달하는 한편 회원들의 개인적 고충을 듣는 상담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회보』에 나타난 활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동진화는 돈암동에서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과정」, 「재가공부법」 등을 설명하였고, 「수양」·「일체유심조」·「사은」·「극락」 등의 주제로 강연

하였다. 또한 하선과 동선에 참여하고 예회를 주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돈암동 회관이 단순한 

정기 법회의 장소가 아니라 교리교육·수행훈련·상담·조직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 교화공

간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원기 21년(1936) 병자 하선 기간에 시행된 교리강습회는 이러한 

기능 분화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태산은 당시 돈암동 경성지부에 상경하여 하선 

기간 중 매일 저녁 한 시간씩 교리강습을 시행하였으며, 경성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9)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초’라는 단정 자체보다 경성에서 시행된 교리강습이 이후 지방 교화에

서 반복·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교

리강습회는 돈암동 공간의 성격이 기존 예회 중심의 교화에서 한 단계 확장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강습은 일정한 기간과 시간표를 갖춘 집중적인 교리교육이었으며, 기존 회원뿐 아니라 보

19) ‘교리강습회의 시초’를 어디로 볼 것인가는 자료의 기준에 따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보고에서
는 영광 교리강습회를 효시로 파악한 사례도 있으며, 방길튼은 이를 지속성과 제도화의 차이로 설명하면서 실
제 최초 시행은 경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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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돈암동에서 

‘예회 → 훈련 → 강연·설명 → 집중 교리강습’으로 교화기능이 세분되고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공간의 확대가 단순한 수용인원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교화 프로

그램 자체의 복합화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4. 일원상·종각·법상과 공간의 의례화

돈암동 회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종교적 상징과 의례를 구현하는 시설이 점차 갖추어졌

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돈암동이 단순한 모임장소를 넘어 원불교의 고유한 신앙과 의례가 

시각적·공간적으로 표현되는 장소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일원상(一圓相)이다. 원기 22년(1937) 『조광』 6월호에 실린 불법연구회 관

련 기사에는 돈암동 회관 내부의 일원상을 직접 관찰한 내용이 남아 있다. 기자는 회당 내부에 

“큰 목판에 푸른빛으로 원형”을 그린 일원상이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였다.이 기록은 적어도 

1937년 무렵 돈암동 회관에 일원상이 실제로 봉안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익

산총부 대각전에 일원상이 공식 봉안된 원기 20년(1935) 이후부터 1937년 『조광』 기사 이전 사

이에 돈암동에도 일원상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20)

한편 돈암동 회관 건축 당시인 1933년부터 일원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

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일원상이 ‘푸른빛’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자료

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일원상 색상의 변천이나 『조선의 유사종교』에 나타난 청색 자수 일원도 

등을 근거로 1935년 이전 제작 가능성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돈암동 회관에 1933년부터 실제 

일원상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하다.21)

그러나 세부 시설의 정확한 형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암동에 이르러 법

당·법상·종각·일원상이라는 요소들이 하나의 종교적 공간체계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창신

동에서 법문과 예회가 주택공간을 종교적으로 전유하였다면, 돈암동에서는 종교적 상징과 의례가 

공간 자체에 고정되었다. 이를 본고에서는 ‘공간의 의례화’라고 부를 수 있다.

곧 ‘사가의 교화공간화 → 출장소의 공동체화 → 돈암동 회관의 의례공간화’라는 단계적 변화

가 이루어진 것이다.

20)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18쪽.

21) 본고에서는 1937년 이전 돈암동 회관에 일원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은 확인되지만 정확한 조성시기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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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성 교화망의 확장과 서울 성적지의 형성

1. 단일 교화거점에서 도시 교화망으로

앞서 살펴본 창신동 경성출장소와 돈암동 경성지부는 일제강점기 원불교의 서울교화가 일정한 

조직과 공간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성교화를 창신동과 

돈암동이라는 두 개의 회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태산은 원기 9년(1924) 첫 상경 이후 

반복적으로 경성을 왕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성역을 비롯한 교통공간, 당주동과 북촌 일대의 

사가, 창신동·돈암동의 교화거점뿐 아니라 당시 경성의 다양한 도시공간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경성교화의 역사적 실체는 특정 회관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기보다 사람의 이동을 따라 여러 

장소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경성은 소태산에게 단순한 지방교화처가 아니라 익산본관을 넘어선 “인적·물

적·대외교적 발판”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경성이 물질문명을 관찰하며 정신개벽을 모색한 장

소, 시국과 미래세상을 전망한 장소,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탐방한 장소, 교단의 법규와 제도를 

예비적으로 시행한 장소라는 중층적 의미를 지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22) 이러한 평가는 경성

교화가 교당 내부의 종교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문명환경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경성의 원불교 관련 공간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

화를 조직하고 지속한 핵심 거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태산과 초기 교도들이 이동·체류·교류하거

나 근대문명을 관찰하면서 경성교화의 의미를 확장한 연계 공간이다.

전자에는 당주동의 초기 임시출장소, 계동·가회동의 교도 사가, 창신동 경성출장소, 돈암동 경

성지부 회관 등이 해당한다. 이 공간들은 새로운 교도가 입교하거나, 법회와 야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조직되며, 교무와 수위단 같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교화사

의 중심성을 갖는다.

후자에는 경성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관문, 숙박과 이동의 장소, 당시의 근대적 문물과 사회현

실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도시공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교화조직의 거점과 동일

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소태산이 경성을 어떠한 도시로 인식하고 경험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서울 성적지를 단순히 ‘소태산이 다녀간 모든 곳’으로 확대할 경

우 각각의 장소가 지닌 역사적 비중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적지의 연구와 보존

22) 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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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방문 자체뿐 아니라 그곳에서 형성된 인적 관계, 발생한 사건, 활동의 반복성, 이후 

교단사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점에서 경성교화의 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단순히 확산되는 동심원적 구조보

다, 여러 장소가 사람의 이동과 관계에 따라 이어지는 망상적(網狀的) 구조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2. 인물·공간·사건의 결합과 성적지의 형성

서울 성적지의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소를 물리적 공간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인물-관계-공간-사건’의 결합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초기 경성교화의 장소들은 대부분 특정 인물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주동의 초기 교화공간은 소태산의 첫 상경과 새로운 경성 인연의 형성이라는 

사건과 관련되고, 계동 이공주 가는 정규 예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도들을 위한 야회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계동 이공주 가는 정규 예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도들을 위한 

야회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면, 가회동과 이동진화의 생활공간 역시 별개

의 의미를 갖는다. 이동진화는 박사시화를 통해 소태산과 인연을 맺은 뒤 만덕산과 익산의 훈련

에 참여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 자신의 창신동 수양채를 불법연구회에 희사하였다. 따라서 

이동진화와 관련된 가회동·창신동의 공간들은 한 인물이 입교→훈련→공적 헌신→교화조직 참여

로 변화하는 생애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 돈암동 회관은 다시 다른 성격의 역사성을 지닌다. 창

신동이 개인의 희사에 의해 공동체 공간이 성립한 곳이라면, 돈암동은 이미 형성된 경성 교화조

직이 회원의 증가와 활동의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종교공간을 직접 조성한 곳이었다. 돈암동에

서는 동선·하선과 교리강습이 이루어지고, 법상·종각·일원상과 같은 종교적 시설이 점차 마련되

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장소에 인물의 활동, 교단의 제도, 수행과 의례, 종교적 상징이 중첩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적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요소를 함

께 살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물성이다. 소태산과 초기 교단의 핵심 인물이 그 장소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

는 문제이다.

둘째는 사건성이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입교, 법문, 회합, 조직의 성립, 교단 제도의 시행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가를 살펴야 한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일회적인 방문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예회·야회·훈련 등 일정 기간 반복적

인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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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제도성이다. 해당 장소에서 형성된 활동이 이후 출장소·지부·교무·수위단과 같은 교단

의 공식 제도나 조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는 연결성이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다른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여 이후의 교화

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한다.

3. 서울 성적지의 위계와 핵심 장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소태산 행적지를 동일한 차원의 ‘성적지’로 평가하기보다, 역사적 

성격과 비중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서울의 원불교 성적지는 역사적 기능에 따라 몇 개의 층위로 구

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화사의 전환점이 된 핵심 성적지이다. 본

고에서는 당주동 초기 교화공간, 계동 이공주 가, 이동진화와 관련된 가회동 생활공간, 창신동 경

성출장소, 돈암동 경성지부를 이 범주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서도 창신동과 돈암동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창신동은 이동진화의 개인 수양채가 희사를 통해 교단의 공동공간으로 전환된 장소이다. 이곳

에서는 소태산의 법문과 예회, 재가교무의 활동, 여자수위단 구상 등 초기 경성교화의 중요한 사

건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창신동은 단순한 최초의 회관이 아니라 ‘관계망이 물리적 공간

과 공식 조직을 획득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돈암동은 이러한 관계망과 조직이 다시 독립적인 종교건축과 의례공간으로 발전한 곳이다. 신

축 회관에서 동·하선, 교리교육과 강연이 이루어지고, 일원상·법상·종각 등 종교적 상징시설이 

갖추어짐으로써 경성교화는 주택형 출장소의 수준을 넘어 보다 완결된 도시 종교공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돈암동의 하선·교리강습과 관련한 자료는 경성지부가 단순히 지역 신도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교화방법을 실시하고 다시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기능까지 담당하였

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계동 이공주 가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창신동·돈암동보다 작았지만, 그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동 야회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열렸다는 사실은 사가의 교화공간화를 실

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특히 참가자가 한 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야회를 

계속한 기록은 초기 경성교화의 세밀한 생활상과 교화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주동의 초기 임시출장소 역시 1924년 첫 상경기의 인연 형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소이지만, 향후 보다 정확한 위치·운영기간·기능에 관한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

계에서는 경성교화의 발단을 보여주는 초기 성적지로 평가하되, 후속 자료 발굴과 현장 고증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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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동의 이동진화 관련 공간 역시 동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이동진화가 소태산과 

인연을 맺고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생활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

적지로서의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가옥 위치와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 교화활동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핵심 성적지는 다음과 같은 연속적 구조 속에서 이

해할 수 있는데 단순한 연대순 배열이 아니다. 각 장소가 경성교화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를 상징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주동 ― 초기 인연의 형성

계동·가회동 ― 생활관계와 사가교화의 형성

창신동 ― 관계망의 공동체화·제도화

돈암동 ― 독립 종교공간과 도시교화의 정착

4. ‘점(點)’이 아닌 ‘망(網)’으로서의 서울 성적지

영산이나 익산의 원불교 유적은 일정한 지역 안에 창립기의 핵심 장소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

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서울의 성적지는 도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성은 

서울 성적지의 약점이라기보다 오히려 경성이라는 근대도시에서 이루어진 교화의 역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소태산은 기차를 타고 경성에 들어왔고, 교도의 집에 머물렀으며, 개인 사가에서 새로운 사람

을 만났고, 이후 창신동과 돈암동이라는 교화거점을 이용하였다. 경성의 여러 장소들은 고정된 

하나의 중심을 둘러싼 부속공간이라기보다 사람의 이동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의미를 획득한 장

소들이었다. 그러므로 서울 성적지를 개별적인 ‘점 문화유산’으로만 보존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건물 하나를 복원하거나 표지석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경성교화의 실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성적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연결관계이다.

예컨대 이동진화의 경우를 보면, 당주동에서 ‘소태산과의 만남 → 만덕산·익산의 훈련 → 가회

동 생활 → 창신동 수양채 희사 → 경성출장소 활동 → 돈암동 여자교무’라는 하나의 이동과 활

동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그의 생애자료는 경성에서의 입교와 창신동 회관 희사, 돈암동 여자교

무 활동을 연속된 과정으로 보여준다. 이공주 역시, ‘사가의 교화활동 → 계동 야회 → 경성 주

무 → 재가교무 → 여자수위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장소를 연결하고, 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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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진 경험이 다시 인물을 변화시키며 교단조직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네트워크형 성적지’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네트워크형 성적지’란 각각의 장소가 독립적인 유적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물·법문·사

건·이동·조직이라는 관계를 통해 서로의 역사적 의미를 보완하는 성적지의 집합을 뜻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창신동은 창신동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동진화가 어떻게 소태산

과 인연을 맺었는지, 왜 자신의 집을 교단에 희사하였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제도가 성장하

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비로소 그 장소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돈암동 역시 단지 

독립 법당이 있던 장소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창신동에서 성장한 교도 관계망과 교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돈암동이라는 독립 종교공간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 성적지의 보존과 활용에서도 장소를 보존하는 것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경성의 도시성(都市性)과 성적지의 의미 확대

경성교화의 성적지를 평가하는 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당시 경성 자체가 지닌 근대도시적 성

격이다.23) 이 관점은 서울 성적지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한다. 원불교 성적지 가운데에

는 교당이나 교도의 집과 같이 직접적인 교화활동이 이루어진 공간뿐 아니라, 소태산이 근대도시

의 현실과 문물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법문과 사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장소도 존재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두 유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가 ‘교화 핵심 성적지’라면, 후자는 ‘경성 문명체험 관련 성적지’ 또는 ‘연계 성적지’로 구

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장소를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

한 것이다. 예컨대 창신동과 돈암동은 법회·조직·제도의 지속성이 확인되는 핵심 성적지이고, 경

성의 근대문물과 관련된 여러 행적지는 소태산의 문명인식과 경성행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연계적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을 나눈다면 향후 서울 성적지를 조사할 때도 보다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① 인연형성 성적지

② 사가교화 성적지

23) 방길튼은 경성을 ‘시대와 문화의 고속도로’에 비유하면서, 소태산이 경성에서 물질문명과 시국을 관찰하고 새
로운 문물과 제도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성교화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도시화에 따른 새
로운 인간관과 사회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방길튼, ｢소태산과 경성교화의 의의｣, 원불교사상
과 종교문화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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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단조직 성적지

④ 수행·법문·의례 성적지

⑤ 근대문명 체험·관찰 성적지

이러한 분류는 서울에 산재한 원불교 관련 장소를 단순한 답사목록에서 벗어나 하나의 역사적 

체계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해방 이후 서울교화로의 계승

본고의 시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경성에서 형성된 인적·공간적 교화망이 

해방과 함께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동진화의 경우 일제강점기 경성출장소와 경성지부에서 활동한 뒤 해방 후에도 서울지부 교무

와 교감으로 다시 서울교화에 참여하였다. 그의 생애자료에는 해방 이후 서울지부 교무로 부임하

여 전재동포구호사업을 후원하고, 서울교화의 새로운 공간 형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앞서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태평여관·전재동포구호 관련 장소 역시 일제강점기 경성 

성적지와 직접 같은 시기와 성격으로 묶기는 어렵지만,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서울의 인적 교화망

이 해방 이후 사회구호와 공공활동으로 확대되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경성에서 축적된 것은 교당 건물만이 아니었다. 초기 교도들의 관계와 조직운영 경험, 도시

교화의 방법, 여성교화 지도력, 사회적 네트워크가 함께 축적되었다. 기존 연구가 소태산이 경성

의 인연들을 훈련하여 해방 이후 수도 서울교화의 동력이 되도록 하였다고 평가한 것 역시 이러

한 연속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서울 성적지 연구는 1945년 이전의 역사적 장소를 찾아내는 작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장소에서 형성된 사람과 조직이 해방 이후 어떠한 활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경성 성적지의 장기적인 역사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서울 성적지의 역사적 가치는 건축물의 현존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로 원형

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인연과 사건이 문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후 교단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역사적 장소성은 여전히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의 과제가 제기된다. 즉 어떠한 기준으로 서울 성적지를 보존할 것

인가, 원형이 소실된 장소의 기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분산된 성적지를 어떠한 방식

으로 하나의 역사문화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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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서울 성적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존 방향

1. ‘성인의 자취’에서 ‘관계의 장소’로

앞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경성교화의 전개과정은 원불교의 서울 성적지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

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적(聖蹟)’은 성인이 남긴 자취를 

뜻하며, 성적지는 그 자취가 깃든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소태산이 방문하거나 

머물렀고, 법문을 하였거나 특정한 사건을 남긴 장소들이 일차적으로 성적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경성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행적지를 모두 동일한 역사적 비중을 지닌 성적지로 파

악하기는 어렵다.

소태산은 원기 9년(1924) 첫 상경 이후 원기 28년(1943)까지 장기간에 걸쳐 경성을 반복적으

로 왕래하였고, 「경성예회록」에는 원기 13년부터 원기 25년까지 상당 기간 경성 제자들과의 구

체적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소태산의 경성 행적과 관련된 장소는 적지 않을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어떤 장소는 이동 과정에서 잠시 경유한 곳인 반면, 어떤 장소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형성되었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예회와 훈련이 지속되거나 교단의 조직과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

졌다. 이들 공간을 단순히 ‘방문 여부’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경우 서울 성적지가 지닌 역사적 

층위와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본고는 서울 성적지를 ‘성인의 자취가 있는 장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인과 

교도, 교도와 교도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된 장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

해 서울 성적지의 가치는 소태산 개인의 행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진 

만남·법문·수행·입교·교화·조직화의 결과가 이후 교단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동 이공주 가는 중요한 사례이다. 원기 14년(1929)부터 이곳에서는 정규 

예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도들을 위한 야회가 이루어졌다. 초기 야회에서는 강담과 『월말통신』 낭

독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모임이 지속되었다. 이공주 가가 중요한 이

유는 단순히 소태산이나 초기 제자가 방문하였다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일정 기

간 지속적인 교화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활동이 경성 교화공동체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다.

창신동 605번지의 경우는 더욱 명확하다. 이동진화는 자신의 수양채였던 창신동의 가옥과 대

지를 희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성출장소가 성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이후 소태산의 법문, 예회, 

재가교무 활동, 여자수위단 구상 등 초기 교단사에서 주목할 여러 사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창

신동은 단순한 소태산 행적지라기보다 개인의 종교적 인연이 공동체적 공간으로 전환되고,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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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망이 제도적 조직으로 정착한 장소라는 성격을 갖는다.

돈암동 회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암동은 경성지부라는 공식 조직의 공간이자, 이동진화 등의 

교화활동이 지속되고 예회·훈련·교리교육이 이루어진 장소였다. 이동진화가 경성지회 여자교무로 

임명된 뒤 돈암동에서 예회 사회, 교과서 설명, 강연, 상담 등을 담당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돈암동의 의미는 회관 건축물 그 자체뿐 아니라 그곳에서 축적된 인물·교리·조직·의례의 역사적 

중첩성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서울 성적지는 ‘인물의 자취’와 ‘관계의 지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인물성·사건성·지속성·제도성·연결성이 성적지의 역사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러 요소가 중첩될수록 그 장소는 단순한 행적지를 넘어 핵심 성적지로 평

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가 제안하는 서울 성적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울 원불교 성적지는 성인의 자취가 남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법문과 수행이 이루어지며, 그 관계가 교화와 조직으로 지속된 역사적 장소이다.

이는 성적지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성교화의 실제 역사에 비추어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 멸실·변형 성적지와 역사적 장소성의 문제

서울 성적지의 보존을 논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일제강점기의 공간과 오늘날의 서울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경성은 해방과 한국전쟁,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 도로의 신설과 확

장, 필지의 분할과 합병을 거치면서 도시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문헌에 기록된 옛 

지번을 현재의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당시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

다.

이번 현장답사에서 창신동 경성출장소 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

났다. 당시 주소와 현재의 지번 및 도로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주소만을 기준으로 

옛 공간을 확정하기 어렵고, 문헌과 사진, 주변 지형과 필지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창신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동·가회동·돈암동을 비롯한 서울의 여러 성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물이 사라졌거나 원형이 크게 변형된 경우 해당 장소의 성적지로서의 가치도 사라

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문화유산에서 물리적 원형은 물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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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가치이지만, 서울 성적지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자체의 기억과 관계 역시 

중요한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 성적지는 처음부터 웅장한 종교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공주의 집

이나 이동진화의 수양채처럼 보통의 생활공간이 교화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러한 특성상 건축물의 규모나 미술사적 가치만으로 성적지의 중요성을 판단할 경우 초기 경성교

화의 중요한 흔적들이 오히려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성적지에서는 ‘물리적 원형성’과 ‘역사적 장소성’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평가할 필

요가 있다. 건물이 현존하고 원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물리적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

다. 반면 건물은 변형되었지만 위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존·해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었더라도 장소의 위치와 역사적 사건

이 문헌적으로 충분히 고증된다면 표지·지도·디지털 복원 등의 방식으로 그 기억을 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성적지의 현황을 향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① 원형 또는 주요 흔적이 남아 있는 성적지,

② 건물은 변형되었으나 위치가 확인되는 성적지,

③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옛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성적지,

④ 문헌상 존재는 확인되지만 현재 위치에 추가 고증이 필요한 성적지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보존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태에 맞는 조사와 보전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현재 공간의 정확한 범위와 변천을 보다 정

밀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동진화의 연보에는 창신동 605번지 가옥이 원

기 11년 경성출장소로 전환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옛 지적도와 토지대장, 

당시 건물 및 주변 사진을 대조한다면 성적지의 정확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돈암동 회관 역시 건축·의례·교화사적으로 중요한 만큼 옛 회관의 정확한 입지와 건물구조, 이

후 토지 및 건축물의 변천을 별도의 조사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서울 성적지 가운데 창신동과 

돈암동은 특히 공간 변화 자체가 경성교화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연속 유산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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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지도·사진·구술의 교차검증과 성적지 조사방법

서울 성적지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로 성격이 다른 

자료를 교차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히 도시공간의 변화가 심한 서울에서는 교단 문헌의 기록만으

로 현재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현재의 지리정보만으로 당시 사건의 성격을 복원하기도 

어렵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동시대 교단 문헌이다. 『월말통신』·『월보』·『회보』와 이에 수록된 

「경성예회록」은 당시 경성에서 언제, 누가, 어떤 예회와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실제 「경성예회록」은 원기 13년부터 원기 25년에 이르는 기간의 활동을 상당 부분 기

록하고 있어 소태산과 경성 제자들의 구체적인 교화생활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원불교 교고총간』·『원불교 자료총서』·『원불교 제1대 창립유공인 역사』 및 개별 인물의 

문집과 전기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예회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의 가족관

계와 입교경로, 가옥 희사, 직책 변화, 생활공간 등을 보완해준다. 예컨대 이동진화의 창신동 가

옥 희사와 이후 경성지부 여자교무 활동은 인물자료를 통해 시간적 연속성이 보다 분명하게 확

인된다.

셋째, 옛 지도와 지적도·토지대장·주소자료가 필요하다. 경성부 시기의 정·동·번지와 현재의 행

정주소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 지번을 현재 공간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필지 단위

의 추적이 요구된다. 특히 창신동 605번지, 가회동 이동진화 관련 가옥, 계동 이공주 가, 돈암동 

회관 등 본고가 핵심 성적지로 제시한 장소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정밀 고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주변의 산세·도로·

인접 건물·담장 등을 통해 옛 위치와 공간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돈암동 회관과 

같이 독립적인 회관과 종각 등의 시설이 존재했던 곳은 사진자료가 확보될 경우 문헌에서 기술

한 공간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다섯째, 구술 및 현장해설 자료 역시 보조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서울답사에서 

문화해설사가 설명한 창신동 터의 위치와 변천, 이공주 가와 관련된 현장정보 등은 문헌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간의 기억을 제공하였다. 다만 구술자료는 기억의 변화와 후대의 해석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보다는 동시대 문헌·지도·사진과 상호 대조하여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서울 성적지 연구의 기본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교차검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단 기록 → 인물자료 → 옛 주소 → 고지도·지적도 → 사진 → 구술 → 현장 확인

여기에서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를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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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서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이 축적되면 단순히 성적지의 위치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장소에 대하여 인물·시기·사건·법문·관련 자료·공간변천을 하나의 표준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서울 성적지 통합 DB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핵심 성적지의 우선 보존과 단계적 조사

서울 전역에 관련 행적지가 산재해 있는 만큼 모든 장소를 동일한 수준에서 동시에 보존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역사적 중요성과 현존 상태, 훼손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

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네 유형의 장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계동 이공주 가를 비롯한 사가교화 공간이다. 이곳은 초기 경성교화가 교당이 아닌 생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계동 야회의 지속적인 운영은 사가가 실제 교화기

능을 담당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둘째, 창신동 경성출장소이다. 이곳은 이동진화의 개인 수양채가 공동의 교화공간으로 전환된 

장소이자, 경성의 관계망이 물리적 공간과 조직을 획득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여자수위단 구상

을 비롯한 주요 교단사적 사건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조사와 보존이 요구된다.

셋째, 돈암동 경성지부 회관이다. 돈암동은 창신동에서 형성된 인적·조직적 기반이 독립 종교

공간으로 확대된 곳이다. 이동진화의 교무활동 등 경성 교화조직이 안정적으로 작동한 공간이라

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당주동 및 가회동의 초기 인연 형성 공간이다. 이곳들은 경성교화의 출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지만, 다른 장소에 비하여 위치와 공간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료조사와 위치 고증을 우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적지로서의 보존방식

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분은 성적지의 중요성을 고정적인 순위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장소가 

지닌 역사적 성격에 따라 보존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창신동과 돈암동은 경성교화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핵심 거점이므로 정밀 학술조사와 위치 고

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계동은 ‘사가교화’라는 서울 초기교화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장소로 

해석·복원할 필요가 있다. 당주동과 가회동은 자료를 추가 발굴하여 역사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

게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 네트워크’와 은덕문화원의 활용 가능성

서울 성적지의 보존은 개별 장소마다 표지석을 세우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앞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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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경성교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장소가 사람의 인연과 이동을 통해 연결되었다

는 데 있다. 따라서 보존방식 역시 개별 유적 중심에서 ‘네트워크형 보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본고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 기본축은 ‘당주동 → 가회동·계동 → 창신동 → 돈암동’으로 이어지는 경성교화의 주요 공

간이다.

각 장소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당주동은 초기 인연의 형성, 계동·가회동은 사가와 생활

관계의 교화망 전환, 창신동은 공동체와 조직의 성립, 돈암동은 독립 종교공간의 정착을 각각 상

징한다. 이들을 하나의 역사적 동선으로 연결하면 일제강점기 원불교 서울교화의 발전과정을 공

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성역·근대 문물 관련 행적지와 같은 연계 장소를 추가하면 ‘소태산 경성행’의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핵심 교화 성적지와 단순 행적지는 동일한 수준

으로 제시하기보다 성격별로 구분하여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표지와 디지털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다. 예컨대 현장에 간략한 표지판이나 QR 코드를 두고, 이를 통해 당시 지도와 사진, 관련 인물, 

법문, 예회기록, 공간의 변천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멸실된 건물의 경우에는 과거 사진과 3

차원 또는 평면 복원도를 제공한다면 물리적 원형의 부재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물관계망을 함께 제공한다면 서울 성적지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박

사시화·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 등 초기 교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어떤 집과 회관을 

이용하고 어떤 조직활동으로 발전하였는지를 시각화한다면 본고에서 논의한 ‘관계망의 공간화’가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창덕궁 인근 북촌에 위치한 덕문화원은 향후 서울 성적지 보전과 활용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은덕문화원 자체를 일제강점기의 경성 핵심 성적지와 동일

한 역사적 범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 도심의 역사적 건축공간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

물지 않고, 현장해설과 교육·문화활동을 통해 그 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성적지의 보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장소를 ‘과거의 박제된 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

사적 공간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오늘의 방문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관

점에서 은덕문화원은 물리적 공간의 보전과 현재적 문화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향후 서울 성적지 가운데 원형 공간 또는 역사적 건축물이 확보되는 경우 단순 

기념관으로만 운영하기보다, 자료 전시·학술조사·현장해설·교육·법문 읽기·도시답사 등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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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역사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은덕문화원을 서울 성적지 전체를 연결하는 해설·자료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즉 개별 성적지가 각각 독립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

여, 은덕문화원과 같은 기존 문화공간에 서울 경성교화 관련 상설 또는 기획 전시, 디지털 지도, 

답사 출발점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여기에서 계동·창신동·돈암동 등 현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보존과 활용, 학술연구와 대중교육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결합할 수 있다.

Ⅷ. 맺음말

본고는 일제강점기 원불교의 경성교화를 소태산의 개별적인 행적이나 서울교당의 연혁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초기 교도들의 인적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관계망이 사가(私家)와 출장

소·지부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장소들이 오늘날 서울 성적지로 어떠한 역

사적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성교화는 단순한 지방교화의 확대가 아

니라 원불교가 근대도시와 접촉하면서 인적·공간적·조직적 기반을 새롭게 형성한 중요한 과정이

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태산은 원기 9년(1924) 첫 상경 이후 원기 28년(1943)까지 장기간에 걸쳐 경성을 지속적으

로 왕래하였다. 기존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당시 경성은 소태산에게 물질문명을 관찰하고 정신

개벽을 모색하는 공간이자, 시국과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경험하며 교단의 법규

와 제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경성예회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는 경성이 소태산의 

일시적 방문지가 아니라 경성 제자들과 지속적인 교화·훈련·회무가 이루어진 핵심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에서 보다 주목한 것은 경성교화가 처음부터 독립적인 교당이나 완성된 조직을 통

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태산의 첫 상경과 더불어 최도화·박사시화 등 기존 인연이 

새로운 경성 인연을 연결하였고, 박사시화를 통해 이동진화와 같은 새로운 교도가 소태산을 만나

게 되었다. 이동진화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입교에 그치지 않고 만덕산과 

익산의 정기훈련, 다시 경성으로의 귀환과 교화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동진화가 자신의 창신

동 수양채를 불법연구회에 희사하여 경성출장소의 물적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한 사람의 종교적 

인연이 공적 공간의 형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초기 경성교화는 무엇보다 장소보다 인연이 선행한 교화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사

람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특정한 집과 장소가 교화의 의미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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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공주의 계동 사가를 비롯한 초기 교도들의 주거는 숙박이나 단순한 모임의 장소를 넘어 

법문·교리문답·야회와 교도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사적 생활공간이 

공적인 종교공간으로 변화하는 ‘사가의 교화공간화’라는 경성 초기교화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

다.

이 과정에서 여성 교도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였다. 박사시화·이공주·이동진화·성성원 등을 

비롯한 경성의 여성 교도들은 새로운 인연을 연결하는 매개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활공간과 

경제적 기반을 교화에 제공하였고, 나아가 평의원·주무·재가교무·여자교무·수위단원 등 공식적인 

직분을 담당하였다. 이동진화가 창신동 회관을 희사하고 대리교무와 돈암동 여자교무로 활동한 

사실, 이공주가 주무에서 재가교무로 발전하고 여자수위단의 중앙단원으로 참여한 사실, 이후 성

성원이 여성교화의 역할을 이어간 과정은 경성에서 형성된 여성 관계망이 친교망→교화망→교단 

지도망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성립은 이러한 인적 관계망이 구체적인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개인의 사가에 분산되어 있던 교화가 창신동이라는 상설 공간으로 집중되면서 예회·단

회·훈련·회무가 보다 정례화되었고, 재가교무와 대리교무의 활동, 여자수위단의 구상 등 교단 조

직의 제도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곳에서 이공주·성성원과의 문답을 계기로 훗날 ‘성주

(聖呪)’로 이어지는 시구가 형성된 사실은 창신동이 단순한 회관을 넘어 법문과 교법의 기연이 

형성된 법석(法席)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성교화는 돈암동 회관의 신축과 함께 다시 한 단계 변화하였다. 창신동이 개인의 수

양채를 교화공간으로 전환한 주택형 회관이었다면, 돈암동은 회원의 증가와 조직의 확대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성된 보다 본격적인 종교공간이었다. 돈암동에서는 예회와 동·하선, 교리강습, 교과 

설명과 강연 등이 이루어졌으며, 일원상·법상·종각과 같은 종교적 상징과 의례시설도 갖추어졌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돈암동 회관이 독립된 법당의 초기 사례이자 각종 법규와 예법의 시행공간

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이곳은 경성교화가 생활공간 중심의 교화에서 독립적 종교공간 

중심의 도시교화로 전환된 장소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은 일제강점기 원불교의 서울 성적지를 단순한 소태산의 방문지 목록으로 이해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의 여러 장소는 각기 다른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당주동은 첫 

상경과 초기 인연의 형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계동·가회동 일대의 사가는 생활관계가 교화관계

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창신동은 관계망이 공동체와 제도로 전환된 장소이며, 돈암동은 

독립적인 종교건축과 교화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서울 성적지는 ‘入京 → 

人緣 → 私家 → 出張所 → 支部 → 都市敎化網’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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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관계망의 공간화’ 또는 ‘네트워크형 성적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 하였다. 서울 성적지의 역사적 가치는 한 장소가 홀로 지니는 물리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장소에서 누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법문과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공

간·조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있다. 이를 보다 압축하면, ‘人 → 緣 → 法 → 家 → 場 → 

實踐 → 組織 → 聖蹟’이라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곧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한 인연이 법문과 

수행으로 심화되고, 개인의 집과 공동공간에 정착한 뒤 제도와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마침내 역사

적으로 기억해야 할 성적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특히 주목해야 할 서울 성적지는 당주동의 초기 교화공간, 계동 이공주 

가를 비롯한 초기 사가, 창신동 경성출장소, 돈암동 경성지부 회관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창

신동과 돈암동은 서울교화의 공간적·조직적 발전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

로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계동 이공주 가 역시 일정 기간 지속된 야회를 통해 사가교화의 실

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당주동과 가회동의 관련 공간은 경성교화

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정확한 위치와 공간기능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헌·

지도·지적자료의 고증이 필요하다.

서울 성적지의 보전 역시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은 해방과 전

쟁, 산업화와 도시개발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의 공간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많은 관련 건물이 

멸실되거나 변형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건축물의 현존 여부만을 성적지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으

로 삼기 어렵다. 원형이 남아 있는 장소는 적극적으로 보존하되, 건물이 사라진 경우에도 문헌·

옛 주소·고지도·지적도·사진·구술자료를 교차검증하여 역사적 장소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창신동 605번지와 돈암동 회관의 경우에는 향후 필지와 건물의 변천까지 포함한 별도의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나아가 서울 성적지는 각각을 분리된 유적으로 보존하기보다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 네트워크’

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당주동에서 계동·가회동, 창신동, 돈암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동선을 구

축하고, 각 장소의 관련 인물·법문·사진·지도·사건을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한다면 경성교화의 

발전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멸실된 성적지의 경우에도 현장 표지와 디

지털 복원, QR 기반의 자료열람 등을 활용하여 장소의 역사적 기억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의 원불교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은덕문화원은 향후 서울 성적

지 보존·활용의 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은덕문화원 자체를 일제강점기의 핵심 경성 성적지

와 동일한 역사적 범주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적 공간의 보전과 현장해설·교육·문화활동을 결합

하여 장소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은덕문화원을 서울 

성적지 관련 자료와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는 해설 거점이나 답사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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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창신동·돈암동 등의 현장과 연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서울 성적지를 보전한다는 것은 과거의 건물을 복원하거나 소태산의 이동 흔적을 확인하

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원불교가 근대도시 경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들이 스스로 교화의 주체로 성장하며, 사적 공간을 공적 종교공간으로 바꾸고, 다시 하나의 교단 

조직과 도시교화망을 형성해 간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 성적지는 

원불교 내부의 기념공간을 넘어, 일제강점기 한국 신종교가 근대도시와 만나 새로운 종교공동체

를 형성해 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대 종교문화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현재 확보된 교단 문헌과 기존 연구, 현장답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성적지의 전

체적 구조와 주요 대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 성적지의 정확한 지번 변천과 

건축적 원형, 당시 주변 도시환경까지 충분히 고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경성예회록』의 시기별 

전수 분석, 초기 교도들의 주소와 이동경로에 대한 DB 구축, 당시 경성부 지적도와 토지대장·신

문자료의 대조, 관련 사진과 구술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서울교화의 인적·공간적 관

계망을 한층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될 때 서울 성적지는 단

순한 ‘성인의 자취’가 아니라 사람과 법, 공간과 조직이 함께 만들어낸 살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으

로 보다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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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원불교 만덕산성지(萬德山聖地) 연구
- 의의와 중요성

박병훈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염승준(관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Ⅰ. 머리말

만덕산성지(萬德山聖地)는 원불교의 주요 성지1)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의의는 대체로 

개별 사건이나 초기 교단사의 한 장면으로 설명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만덕산은 회상창

립을 위한 소태산의 ‘내면의 계획’2), 회상의 창립을 위한 ‘준비공작’ 그리고 원불교 초기 인물과 

사건의 기억이 축적된 인연의 장소인 동시에, 원기 9년(1924) 5월 “한 달 동안 선(金光旋주관)

“3)을 계기로 집단수행의 형식이 시험되고 이후의 정기훈련(定期訓練) 전통으로 이어진 장소이며, 

1) 원불교 홈페이지(https://won.or.kr/)에서는 원불교의 대표적인 5대성지로 영산 대성지(근원성지), 변산 대성
지(제법성지), 익산 대성지(전법성지), 만덕산 대성지(초선성지), 성주 성지(평화성지)를 제시하고 있다. 만덕산 
대성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원불교 익산총부 건설 이후 소태산 대종사가 12인 제자와 처음으로 선
(禪)을 수행한 곳입니다. 원불교 초기 공부법(수행법)을 체계화하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로서, 새 
교법을 지도·훈련하며 수행의 방향을 세운 성지입니다.” (검색일: 2026.9.10.) 초선지를 비롯하여 만덕산 농원
을 포함한다.

2) 송규(宋奎, 1900~1961), 『佛法硏究會創建史』 第十四章 大宗師의 蓬萊山修養과 本會의 準備工作, 自始創
七年(壬戌)至八年(癸亥)

3)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1장 새 회상(會上)의 공개(公開)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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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정기훈련을 통해 성지성(聖地性)이 기억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만덕산성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원불교 교단 안에서 어떻게 종교적 의미를 획득하고 지속해 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만덕산성지에 대한 기억의 지속은 2024년 5월 6일 원불교좌포선수련원에서 “훈련, 

정신을 깨우다 만덕, 인연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린 ‘원불교 만덕산 초선 100주년 기

념 대법회’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기존 한국 신종교 성지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신종교성지 양상에 대한 연구4)가 있으며, 개별 교단에 대해 천도교,5) 증산

교단,6) 대종교,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8) 등이 다뤄진 바 있고, 원불교 성지에 대해서는 

여타 교단의 성지에 비해 많은 연구와 단행본들이 있다. 원불교의 전반적 성지에 대한 연

구와 단행본9)부터 영산성지,10) 익산성지,11) 변산성지,12) 만덕산성지,13) 성주성지,14) 기

4) 허남진. 2017.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 한국 신종교 성지를 첫째, 교조의 종교체
험과 관련된 장소, 둘째, 교조와 성인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 셋째, 교조와 성인의 유해가 묻혀있는 장소, 넷
째, 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다섯째, 현세의 이상세계 건설지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5) 천도교 홈페이지에서는 성지로 수운대신사에 대해 생가터, 여시바윗골, 적멸굴, 용담정, 은적암, 경주 회곡(회
리마을), 흥해 매곡동, 문경 조령, 대구장대, 태묘를 제시하고, 해월신사에 대해 황오리 생가터, 검곡(금등골), 
울진 죽변리, 예천 수산리, 상주 동관음, 영양 용화리, 영덕 영해, 영월 직동, 영월 소밀원, 단양 장현곡, 인제 
귀둔리와 양양관아, 정선 미천리, 정선 적조암, 단양 사동, 정선 무은담, 인제 갑둔리, 단양 샘골, 목천 구내리
(복구정), 익산 사자암, 공주 가섭암, 보은 장내리, 상주 전성촌, 고성 왕곡마을, 김천 복호동(용호리). 충주 외
서촌, 인제 성황거리, 진천 금성동(용산리), 진천 부창리, 상주 왕실촌, 완주 삼례역,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 취
회지(장내리), 인제 느릅정, 치악산 수례촌, 상주 높은터, 이천 앵산동, 여주 전거론, 원주 송골, 해월신사 순도
지, 천덕산 묘지를 제시하고, 의암성사에 대해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띠울마을 의암성사 고택, 청원 생가터, 
예천 용문사,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일본 중국으로의 외유), 봉황각, 중앙대교당, 보성사 터, 태화관, 서
대문형무소, 상춘원 터, 춘암상사에 대해 생가터(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를 제시하고 이외에도 동학혁명유
적지, 3.1운동유적지를 제시하고 있다(검색일: 2026.9.9.). 이에 대한 답사류의 책들은 많이 있으나 ‘동학성지’ 
혹은 ‘천도교성지’라는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한 학술적 연구는 드문 듯하다.

6) 차선근. 2009.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東ASIA宗敎文化硏究』 창간호; 허남진. 2014. 「대순진리
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22; 김진영. 2018. 「증산 순례길 제언」. 『대순사상논총』 31; 박
인규. 2019. 「증산 강일순 생가터의 고증과 종교문화적 의의」. 『종교와 문화』 36; 김진영. 2025. 대순진리
회 순례지 조성과 문화관광적 함의 : 강증산 생가터의 고증ㆍ복원을 중심으로」

7) 김동환. 2013. 「대종교 성지(聖地) 청파호 연구 -종교지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7; 임찬경. 
2013. 「대종교 성지 청파호 연구 -역사지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7.

8) 시마다 다카노리. 2011. 「통일교 세계성지에 관한 역사적 연구 : 일본 세계성지 8개소를 중심으로」. 청심신
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편승. 20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성지 유래 연구」. 『신종교연구』 34. 양
편승의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지를 생애성지, 세계성지, 행적성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어 개관에 도움이 된다.

9) 박광수. 2004. 「‘원불교 성지(聖地)’와 관련한 ‘성스러움’의 인식체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7. 단행
본으로 다음이 있다. 박달식·김영수. 1986. 『(원불교의 사적)새 회상 거룩한 터』. 원불교원광사; 서문성. 
1999. 『원불교 성지 : 원불교 성지안내의 길잡이』. 원불교출판사.

10) 전남대박물관·영광군. 1993. ‘원불교 유적’,  「영광군의 미술사 유적 유물」,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보고
서』; 주강현?. 1995. 「낡은 시대가 거하고 새 시대가 당래하니 불국토가 예로구나」 『마을로 간 미륵』 1, 대원
정사; 김영수. 2000, 「영산성지 개발과 원불교 성지문화 정립방안」, 『원불교문화논총』 4, 일원문화연구재단; 
박맹수, 2005, 「원불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1; 남궁문· 서임기. 
2007. 「원불교 영산성지 법인기도봉 위치 측량결과 보고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5; 조인철. 2012. ｢원
불교 영산성지의 풍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1; 단행본으로 다음이 있다. 방길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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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적지15) 등이다. 

이중 원불교성지에 대한 시각들로 박맹수16), 박광수17)의 연구가 있다. 박맹수는 원불교 

영산성지를 한국근대 종교문화유산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바람

직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곧 원불교라는 개별 교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

대기와 맞물린 종교문화유산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박광수는 종교학의 ‘성스

러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종교학적 시각에서 원불교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체계를 

통해 원불교 성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은 만덕산성지 역시도 한국근대 종교문

화유산의 하나이며 종교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만덕산성지를 『불법연구회창건사』와 『원불교교사』를 근거로 소태산의 만덕산 만덕

암으로의 행가(行駕)와 재가(在駕) 시점과 기간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만덕산 성지가 지금 교단의 

정기훈련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구의 근대 물질문명의 지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역사성을 갖는 성지임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만덕산성지는 ‘초선성지(初禪聖地)’로 

불리는데 1924년 만덕산에서의 ‘선(禪)’은 원기 10년(1925)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의 실시”로 불법연구회 정기훈련(定期訓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신이 망각되고 물리

주의와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18세기 서구 근대 물질문명이 19세기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의 상황에서 종교 교단에서 공동체 

2017. 『소태산 대종사 숨결따라 : 원불교 영산성지 순례기도집 : 깨달음의 길! 영산성지 노루목 길』. 원불교출
판사; 방길튼. 2021. 『(명상과 법문으로 순례하는) 영산성지 사용법』. 원불교출판사 원불교영산성지사무소; 방
길튼. 2021. 『소태산, 영광靈光을 수繡놓다』. 원불교출판사 원불교영산성지사무소.

11) 최완규, 「전법성지 익산의 역사 문화적 배경」,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73; 김귀성, 2026, 「불법연구회 익산
총부 기지 선정의 배경」,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108. 보고서로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2010. 『원불
교 영산·익산 성지 보존정비 종합계획』. 원불교성지사업회; 전라북도 익산시·아리건축사사무소. 2018. 「원불교 
익산성지 : 기록화조사보고서」, 전라북도, 단행본으로는 다음이 있다. 방길튼. 2016. 『소태산 대종사님 발길따
라 : 전법의 길 익산성지 대종로!』. 원불교출판사. 김성철 외. 2019.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 : 지역 스
토리텔링』, 익산문화관광재단; 방길튼. 2024. 『소태산 법문 따라 익산총부를 걷다』. 원불교출판사.

12) 방길튼. 2016. 『소태산 대종사 마음따라 : 제법의 길 변산성지 석두암 길!』.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7. 
『소태산 대종사 마음따라 : 원불교 변산성지 순례기도집 : 제법의 길! 변산성지 봉래정사 길』.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20. 『변산전 : 소태산, 변산 행적과 말씀』. 원불교출판사; 서문성. 2020. 『천하 구원의 그물을 짜다 
: 원불교 변산성지』. 원불교출판사.

13) 서문성. 2011. 『십이인연의 꽃자리, 만덕 : 원불교 만덕산성지』. 원불교출판사.
14) 모인조. 1999. 『가고싶은 성주성지』. 원불교출판사 정산종사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
15) 서문성. 2004. 『만남의 땅: 원불교 화해, 원평 인근 성적지』. 원불교출판사; 서문성. 2008. 『원불교 경성 교

화』 1,2. 원불교출판사. 방길튼. 2016. 『소태산! 서울(京城)을 품다 : 「원불교 서울 성적지」 기연 법문 및 순
례 길라잡이』. 원불교; 방길튼. 2016. 『경성전 : 소태산의 서울 기연법문 이야기』. 원불교; 서문성. 2021. 『소
태산 경주를 걷다 : 개벽길 순례』. 원불교출판사.

16) 박맹수. 2005, 「원불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1.
17) 박광수. 2004. 「‘원불교 성지(聖地)’와 관련한 ‘성스러움’의 인식체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27집. 원

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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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훈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구현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 종교 성지로 망각되지 않고 인식·형성된 것은 근현

대 한반도 종교사의 관점에서 무척 희소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동학의 최제우, 강증산, 

김일부 등 개인의 체험 및 수양을 통한 깨달음의 장소가 성지로 된 경우는 있지만 “훈련

법의 발표와 실시”를 통해 공동체의 수행의 의미에 대해 성지로서의 중요성을 인가한 것

은 서구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과의 단절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종교사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며 원불교 만덕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가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만덕산 성지에 대해 그 수행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여 현재의 만덕산이 원불교 성지로서의 가치가 단지 원불교 교단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서구 근대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위기를 간파하여 ‘정기훈련’을 통해 물질에 현혹

되어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현대문명의 위기로 인한 병든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원불교 만덕산 성지가 갖는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인류 정신문명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 원불교 교단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

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일반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Ⅱ. 만덕산 ‘초선(初禪)’에 대하여

만덕산은 진안·임실·완주 3개 군 경계에 소재한 761.8m 높이의 산이다. 그리고 원불교 

성적 제11호인 ‘만덕산 초선터(萬德山初禪址)’는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산11로 

만덕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성적 제11호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少太山朴重彬大宗師, 1891~1943)가 제자들과 첫 선회[初禪會]를 

열었던 터”로 “정산 송규 종사(鼎山宋奎宗師, 1900~1962)와 만덕산 미륵사에서 인연된 

삼타원 최도화(崔道華)의 주선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이곳에서 원기 7년(1922) 말부터 3

개월 여를 적공하였고, 원기 9년(1924) 12명의 제자와 한 달 선회(禪會)를 열었다.”18) 

『원불교교사』에서도 1924년 만덕산에서의 한 달 동안의 선(禪)이 언급이 된다.

원기 9년(1924·甲子) 5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禪)(金光旋주관)을 나시

며, 김대거(金大擧)를 만나시었고, 이듬해(원기10·1925)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

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시었다.19)

18)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가 적공한 시기가 1922년 말로 표현되는데, 이는 음력이며 양력으로 하면 1923년이 된
다. 본고에서는 소태산 적공 시기를 일률적으로 1922년 말부터로 표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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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1921년 소태산이 정산에게 차츰 때가 되어간다며 정산에게 발걸음 

내키는 대로 가면 만날 사람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에 정산은 부안, 고부, 태인, 모악산을 

경유하다 만덕산 미륵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삼타원 최도화를 만나게 된다. 이후 “전북회상

과 서울회상의 총 연원”이라 할 만큼 최도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교단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가

운데 노덕송옥을 인도하여 그 손자인 3대 종법사 대산 김대거를 1924년 초선에 이끌 수 있었고, 

이 초선은 대산 김대거의 구술에 의하면 소태산과 12명20)이 모였는데, 한편으로 소태산, 정산, 

대산이 처음으로 모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이 인연을 바탕으로 대산은 11세의 나이로 출가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용덕은 만덕산이 공식적 초선지가 아님을 지적한다. 불법연구회의 초선지는 만덕

산 만덕암이 아니라 원기 10년(1925) “5월 6일에 … 총부구내에 전음광씨의 사가 신축한 가옥 1

부를 차하여 교무 송규씨 지도하에 남녀 선원 10여인이 전문훈련을 받”았다는 『불법연구회창건

사』 17장 기록에 의거해서 원불교 초선지는 “익산총부 전음광 신축 사가가 제1회 정기훈련지임

을 기록하고 있어, 만덕산 산제당이 결코 초선지로 성립될 수 없다.”21)고 하여, 사실상의 초선지

는 을축하선을 난 익산 본관의 전음광의 기와집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만덕산 초선지는 11세 

소년 김영호가 대종사 문하에서 처음 선(마음공부)을 났다는 강한 체험의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22)라 하여 만덕산 성지가 3대 종사 김대거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12명이 일정기간 선을 났다기보다는 해당 기간 드나든 인원을 총합하면 12명이라는 말임을 지적

하고 있다.23) 이러한 점들은 타당한 지적이며, ‘초선(初禪)’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박용덕은 한편으로 ‘선난다’는 표현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훈련’, ‘공부’, ‘수양’을 뜻하며 만덕산 

수양은 장차 정기훈련 시행을 위한 시도적인 선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부여하고 있기도 하다.24) 

곧 1925년 익산 전음광의 집에서의 정기훈련 이전의 1924년 만덕산 선 훈련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곧 ‘선(禪)’이 꼭 공식적인 정기훈련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용덕은 또 한편으로 정기훈련 실시 이전의 선은 영산 구간도실이나 변산 봉래정사에서도 있

었다는 점을 들고 있어 ‘초선지’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드러낸다.25) 곧 만덕산 이전에도 선은 존

재했기에 초선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19)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1장 새 회상(會上)의 공개(公開)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20) 김대거의 구술에 의하면 12명은 정산, 최도화, 오창건, 김광선, 전음광, 박사시화, 이청춘, 노덕송옥, 김대거, 

전삼삼, 이동진화, 김삼매화이다.
21) 박용덕. 2021(전면개정판).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1: 구도과정과 도덕공동체 설립준비』, 567-568쪽. 
22) 박용덕. 2021(전면개정판).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1: 구도과정과 도덕공동체 설립준비』, 568쪽. 
23) 박용덕. 2021(전면개정판).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1: 구도과정과 도덕공동체 설립준비』, 567-568쪽. 
24) 박용덕. 2021(전면개정판).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2: 金剛이 現世界하니 朝鮮이 更朝鮮이라』, 32쪽. 이

는 박용덕(수회). 2001. 
25) 박수회(용덕). 2001. 「진안 만덕산의 교단사적 위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63-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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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지는 않았다. 이는 1919년의 구간도실의,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작야선(晝作夜禪)

을 하는 단원 기도실의 활용이나,26) 변산의 경우 『원불교교사』에 “대종사, 봉래 정사에서 새로 

초안된 교강과 교서로 여러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 훈련을 시험해 보시니, 그 성적이 매우 좋

아 모든 신자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진보하였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27) 

이런 점들은 1924년 만덕산 선회보다 앞서는 선 훈련으로 생각 가능할 것이나 다만 만덕산 

선회는 1925년 첫 정기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기간동안 남녀노소의 

다양한 인원이 한데 모여 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선이라 일컬을 수 있는 훈련에 비해 보다 

분명히 불법연구회의 ‘훈련법’에 의거한 선훈련의 최초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단 차

원에서 의미 인가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김경일 역시도 1916년 구인선진에게 비롯

된 월례예회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모든 준비작업이 제자들의 교화훈련과 병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비록 소박하지만 기간, 장소, 입선자(入禪者), 지도자 등을 통해 볼 때 본격적 정기

훈련의 특성을 갖춘 최초 사례를 만덕산 초선으로 보고 있다.28) 

박용덕과 마찬가지로 만덕산성지의 의미에 대해 여러 의문들이 있어 왔다. ‘원불교 개교 반백

년 교단사’를 위해 자문을 위한 공한(公翰)이 만덕산 만덕암이 원불교 초선지로 규정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료적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공한에 의하면 ‘선원(禪院)’은 자명

하여 문제가 되지 않고 “창립인연들의 결속”과 관련해서 ‘인연’이 ‘중요한 역사의 부분’이 불법연

구회 창건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 교고총간』 「교사 시안 자문 공한」29) 자문사항 12항목 가운데 제7항에서 “만덕산에 

在駕시 禪院(비슷한 것) 인연갖는 중요한 역사의 부분인데 창건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 하였고, 『원불교 교고총간』 「제1차 시안담당위원에게 의견서 송달 공한」 ‘7. 제7

문항에 대하여’에서 “만덕산에서의 인연찾는 누락된 부분을 기입하는 것이 加할까 함”(종태, 제

권), “인연 찾는 중요한 역사의 부분을 교사에 넣는 것이 加할까 함”(동진화, 대인)의 의견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에 의거하여 소태산이 “만덕산에 在駕”했을 때, 만덕암이 “禪院(비슷한 것)”

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또 쟁점도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불교  교단

에 있어 만덕산 만덕암이 ‘선원’ 또는 ‘초선성지’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2대 종법사 정산이 

작성하고 소태산이 감수한 공식교단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불법연구회창건사』 ‘시창9년(甲子)’의 

26) 박용덕, 『소태산 박중빈 불법연구회』1, 281-282쪽.
27)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5장 교법(敎法)의 초안(草案) 3. 교강 선포와 첫 교서 초안
28) 김경일, 1985. 「定期訓練의 意義와 그 實踐의 反省」. 『정신개벽논집』 4, 29쪽.
29) 정화사 원기50년 10월, 정화사 사무장, 감수. 자문위원 연구위원(선원 및 대학) 제위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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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내용에서 ‘선원’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지 않은 점, 반면에 『원불교교사』에서는 “원기9년

(1924·甲子) 5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禪)(金光旋주관)”에 대한 내용

이 만덕산 초선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만덕산 만덕암의 초선지로서의 

교단 성적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연구회창건사』는 소태산의 탄생부터 1927년까지의 원불교 교단의 창립 역사로 정산이 

1937년부터 2년간 『회보』 37호부터 49호까지 게재한 기록인데, 만덕산 만덕암에 대해서는 단지 

원기 7년(1922)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만덕암에 행가한 사실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임술 12월경에 오창건, 송도성을 다리시고 진안군 성수면 만덕암에 행가하여 최도화 전삼삼, 전

음광 등을 회견하시고 계해삼월 다시 봉래정사에 환가하사 계시드니[…]”30)

그러나 원기 9년(1924년 5월) 만덕산 만덕암에서의 “한 달 동안의 선”에 대해 『회보』 등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된 바 있어 이 선회가 교단의 초기 역사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덕산 만덕암에서 1개월 선회(禪會)를 열 때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은 식량 문제로 몹시 곤란을 

겪었다. 이때의 곤궁함을 일타원 박사시화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였다. 고산험로(高山險路) 깊은 산

중이라 모든 것이 궁색하여 항상 반찬 없는 공양을 올리게 되므로 그것이 어떻게나 포한(抱恨)이 

되었던 지, 만덕산에서 나오면서 그만 설움이 터져서 수 십리 길을 내쳐 울면서 “이번 길에

는 우리 생불님 시봉 잘할 훌륭한 동지를 만나게 하여 주사이다.”라고 염원하며 내려왔다.31)

한편으로 만덕산 만덕암의 “1개월 선회”의 기간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이혜

화는 1985년 세워진 <만덕산초선지비문>에 기록된 “음력 5월 초 이 산에 다시 오시어 열두 제

자 데리시고 처음으로 한 달 선을 나신 후”에서의 ‘한 달’이란 기간이 『구도역정기』와 『대산종사

수필법문집』, 『최초법어부연법문』 등에서는 선의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을 밝히며, 그 이유로 대산의 기억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초선의 결제와 해제가 분명치 않았을 

것이며 선에 참여한 사람도 늦게 합류하거나 먼저 이탈하기도 하여 꼭 12명이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32)

이처럼 만덕산의 소위 초선은 그것이 과연 첫 선훈련이었는가 하는 의문 외에 기간, 인원 등도 

다소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불법연구회창건사』와 『회보』 등의 사료에 근거한다면, 이는 초기 

30) 『불법연구회 창건사』 「自 시창7년(壬戌) 至 8년(癸亥)」
31) 『회보』 27호 「본회 3대 여걸을 소개함」
32) 이혜화. 2023. 『대산 김대거 평전』. 원불교출판사,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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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역사에서 이 한 달 동안의 선이 수행된 만덕암에서의 선원이 집중훈련을 위한 여건도 마

련되지 못했고 정기훈련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만큼 소태산의 11과목으로 구성된 정기훈련법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만덕암

의 의미가 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불법연구회창건사』에 해당 기록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

이었을 것이며, 또 자주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초의 선지로서의 성지로서의 만덕산의 

의미는 앞서 박용덕의 암시한 바와 같이 3대 종법사 대산 김대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여된 것

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Ⅳ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 1장 동방의 새 불토, 1. 서설에서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 지명, 인

명, 연대만 보고 역사의 진면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그 때의 대세

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잘 해득하여만 능히 역사와 진면을 볼 

수 있고, 내외를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소태산의 단 두 번 그리고 총 4

개월의 만덕산의 행가(行駕)와 재가(在駕)가 그 횟수와 기간에 있어서 영산, 익산, 서울 등의 성

적지와 상대적으로 미미(微微)하지만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주인공의 심경’, 즉 원기7년과 9

년의 소태산의 내면의 계획의 올바른 해득 여하에 따라 성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만덕산성지는 영산성지, 변산성지, 익산성지와 더불어 일찍부터 성지로 인식·분류되었지만, 그 

본격적 의미를 살린 것은 1983년 7월 26일 만덕산훈련원 개원부터이다. 이후 1985년 만덕산 농

원 입구에 초선지 비가 세워졌으며, 1986년 11월 만덕산 초선지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다. 

1987년 만덕산훈련원 본관이 건축되었고, 이와 함께 만덕산 초선지 비 둘레에 돌난간, 판

석 등 추가장엄공사가 완료되었다.33) 초선 훈련의 의미를 살려 1983년 12월 제1회 동선

이 시작되었고, 1990년 8월 제1회 하선이 시작되어 동하선이 지금에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만덕산 초선의 의미가 현재까지 교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서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만덕산에서의 소태산의 적공(積功)과 원불교 정기훈련

1. 1924년 만덕산의 선(禪)과 정기훈련으로의 계승

1919년 3월 “새 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한 휴양처를 물색”하여 전라북도 부안 봉래산 월명암

33) 「성지문화순례/ 만덕산성지」, 『원불교신문(2017.3.3.)』 2026.9.1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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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몇 해 동안 수양하실 계획”으로 ‘월명암’을 행차하시고, 1919년부터 1924년 3월 불법연구

회 창립준비와 이리 부근 총부 건설지 확정에 의해 같은 해 4월 29일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통해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기까지 과정으로 판단해 볼 때, 19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만덕산 만덕암(산제당)에서의 3개월, 1924년 5월 만덕암에서의 한 달 동안 선회(禪會)에 대한 역

사적 시간과 공간을 “회상(會上)의 창립(創立)과 “새 회상 공개”의 준비에 ‘힘을 들여 애씀의 기

간’(積功期) 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따르면 소태산은 1922년 12월경에 오창건, 송도성과 함께 진안군 성수

면 만덕암에 행가하였다. 소태산은 장차 회상 회문 열 만한 준비를 마쳤고 하산의 시기를 기다리

며 “내면으로 그 계획을 생각”하셨다. 그 내면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천된 곳이 1922년 12월 

만덕산으로의 행가다.

大宗師께서 入山後 四年을 經過하사, 將次 正式 會門 열 만한 準備를 大略 맛치시고 이무 下山의 

時期를 기다리시며, 內面으로 그 計劃을 生覺하시더니, 壬戌(원기7년, 1922) 十二月頃에 吳唱建·宋道

成을 다리시고 鎭安郡 聖壽面 萬德菴에 行駕하사 崔道華 全參參 全飲光等을 會見하시고 癸亥(원기 

8년 1923년) 三月에 다시 蓬萊精舍에 還駕하사 계시더니, 五月頃에 金提에 居住하는 徐東風·

徐中安 等을 만나시다.34)

소태산은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다시 봉래정사로 돌아가고 1924년 5월에 다시 만덕산에서 

김광선의 주관으로 한 달 동안 선(禪)을 나게 된다. 그리고 1년 뒤인 1925년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제정 발표”되었다.35)

따라서 만덕산은 19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소태산의 행가기(行駕기) 또는 ‘재가기

(在駕期)’, 1924년 5월 “한 달 동안의 선(禪)”을 나게 되는 역사적인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

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과정을 통해 소태산의 내면의 생각과 계획은 원기 10년(1925) 3월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한 원불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즉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로 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원불교 성적지로서의 만덕산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는 원불교 훈련법의 제정에 주안을 들 

34) 송규(宋奎, 1900~1961), 『佛法硏究會創建史』 第十四章 大宗師의 蓬萊山修養과 本會의 準備工作, 自始創
七年(壬戌)至八年(癸亥)

35)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회상의 공개,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원기 9년(1924·甲子) 5
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禪)(金光旋주관)을 나시며, 김대거(金大擧)를 만나시었고, 
이듬해(원기10·1925)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시었
다. 정기 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冬夏兩期)의 선(禪)으로 하되, 하선
은 음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
정은, 염불(念佛) 좌선(坐禪) 경전(經典) 강연(講演) 회화(會話) 문목(問目) 성리(性理) 정기일기(定期日記) 
주의(注意) 조행(操行) 수시 설교(隨時說敎) 등 11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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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만덕산 행가(行駕)가 소태산의 경륜이 개인에게 개별적 형식이 아닌 적게

는 6, 7명 그리고 10명 내외를 모아 불교의 동하선 전통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켰다

는 점에서 원불교 정기훈련의 모태이자 원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만덕산 초선 이후 1925년 5월 6일에 10여명의 남녀 선원이 원불교 최초의 하선훈련을 그리고 

11월에 20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훈련을 받게 되었으며, 이 1925년의 총부 가옥은 아니지만 

구내 개인 가옥에서 송규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남녀 선원이 5월 6일 ‘하선’과 11월 이춘풍의 

지도 아래 20여명의 남녀 선원이 함께 행한 ‘동선 훈련’은 새 회상 정기훈련의 원시(元始)로 표

현된다.

원기 10년(1925·乙丑)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실 제,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하므로 임시로 구내 개인 가옥(全飮光집) 일부를 빌려 교무 송 규의 지도 아래 10

여명의 남녀 선원(禪員)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교무 이 춘풍(李春風)의 지도 아래 20

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兩期)의 선(禪)이 새 회상 정기 훈련

의 원시(元始)가 되었다.36)

동·하선 정기훈련의 11과목이 원기 10년 제정이 되었지만, 공부인이 공부해야 할 11과목 가운

데 ‘경전’, ‘문목’ 등은 원기 10년까지도 구비되지 못하였다. 새 회상의 첫 교서가 공부인들에게 

보급된 것은 첫 정기 훈련을 이행한 후 3년 후인 1927년 3월 “이공주의 주선으로 [불법연구회 

규약] [수양 연구 요론] [상조조합 규약] 등 3종의 교서를 발간”되었다.

창립 총회 때에 서 중안의 주선으로 [취지 규약서]를 임시 인쇄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이듬

해 부터 매년 2회의 정기 공부에 모든 교재(敎材)를 등서 학습(騰書學習)하던 바, 원기 12년(1927·丁

卯) 3월에 이 공주의 주선으로 [불법연구회 규약] [수양 연구 요론] [상조조합 규약] 등 3종

의 교서를 발간하니 새 회상의 첫 교서가 비로소 공부인들에게 보급되었다.37)

따라서 원불교 동·하선 정기훈련의 원시(元始)는 1925년 5월과 11월이고, 정기훈련의 11과목

이 지정되기까지 이러한 소태산의 내면의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소태산의 만덕산 만덕암의 행가와 한 달 동안의 선(禪)과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

기에, 이들 장소는 원불교 정기훈련법의 제정, 발표 및 실시와 깊은 충분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

36)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회상의 공개,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양은용. 2006. 「『선원일
지』를 통해 본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정기훈련: 1936~1940년(원기 21~25)의 동·하선을 중심으로」. 『원불교사
상과 종교문화』 36.

37)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회상의 공개, 5. 첫 교서의 발간과 교당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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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있다.

앞서 밝혔지만 역사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그 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

경과, 그 법도(法度) 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잘 해득”하여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내

외를 다 비치는 거울”38)이기 때문이다. 소태산의 만덕산의 행가와 주재 그리고 그것의 결

실인 정기훈련법의 제정과 발표는 오늘날 원불교 교단의 정기훈련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소태산 당대 불법연구회의 원시(元始)인 정기훈련의 형식과 내용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서의 가치

와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과학기술 발달의 정점에 도달한 21

세기 오늘날 원불교 정기훈련의 형식과 비교하여 원불교 정기훈련의 전통, 정체성, 진면을 되찾

는 데 의의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불법연구회 당대의 선 훈련과 정기훈련의 과정은 최초의 정기훈련이 시작된 후 8년이 지난 원

기 18년(1933)부터 원기 25년(1940)까지의 선원일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원불교 

정기훈련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하선 정기훈련은 오늘날에도 시행하기 힘들 정도의 

집중수행의 과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원기 18년(1933) 구타원 이공주가 수필한 「동선(冬禪) 필기노트」, 시창 21년(1936)~25년

(1940) 「동·하선 선원일지(禪院日誌)」, 시창 21년(1936) 「제22회 하선(夏禪) 남 선원일지」, 시창

21년(1936) 「제23회 하선(夏禪) 남 선원일지」, 시창 21년(1936) 「제23회 동선(冬禪) 남 선원일

지」, 시창 23년(1938) 「제26회 하선 남 선원일지」, 시창 23년(1938) 「제26회 여 선원일지」, 시

창 23년(1938) 「제27회 동선 여 선원일지」, 시창 24년(1939) 「제29회 동선 여 선원일지」, 시창

25년(1940) 「제31회 동선 남 선원일지」, 시창 25년(1940) 「제31회 동선 여 선원일지」 그리고 

시창 25년(1940) 「제31회 경진년 동선 성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39) 

소태산의 정기훈련법 제정까지의 소태산의 내면의 계획, 훈련법에 제정과 시행 그리고 불법연

구회의 동하선 정기훈련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의 소태산의 내면, 심경, 그 법도 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해득할 때 만덕산의 성적지로서의 역사적 진면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시창18년 동선(冬禪) 필기노트(구타원 이공주 수필)〉, 〈시창21년~25년 동⋅하선 선원일지(禪

院日誌)〉는 현재 원불교 훈련기관, 각 교당의 훈련 그리고 육영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등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원불교 정기훈련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소태산의 정기훈련법의 위대

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38)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1장 동방(東方)의 새 불토(佛土) 1. 서설
39) 이 자료는 현재 이승훈 편저의 『원각성존圓覺聖尊』 (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필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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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창21년 제22회 하선(夏禪) 남(男) 선원일지〉선원(禪院) 과정표40)

시창 21년 제22회 하선 남 선원일지 선원 과정표에서 볼 때, 오전 8시부터 3시간 경전, 오후 

3시간 일기 및 독서, 오후 1시간 30분 염불, 회화, 강연의 과정이다. 일기 시간에 일기만 한 것

이 아니라 현재 원불교 훈련에서는 행해지고 있지 않은 ‘독서’도 함께 했다. 이러한 과정은 남 

선원일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창 21년 제22회 여 선원일지에서도 공통적이다. 

‘경전’ 시간에는 육대요령41)과 불교혁신론(조선불교혁신론), 정전요론, 진묵대사⋅원효대

사⋅서산대사⋅부설거사 사부시(四浮詩), 선문보감 등을 읽었다. ｢정기 일기⋅주의⋅조행｣을 

해석했으며, ‘교무선생님의 불교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현재 원불교 정기훈련에서 

이러한 독서 과정은 부재하다, 정기 훈련 기간에 불교와 도교의 다양한 경전을 집중적으로 학습

했다.

‘일기 및 독서’ 시간에는 독서, 교무 설법, 일기 방식에 대한 설명, 일기 감정, 경전 문답, 한문 

배움이 있었고 이 시간에 회보를 읽고 틀린 글자를 고치기도 했다. 당시 불법연구회에서 『회

보』는 “보경”으로서 “신중히 취급해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이 《회보》를 一個雜志로써 볼 것이 아니요 오즉 한 個의 寶經으로써 愼重히 取扱하야 熱讀

하여야 할 것이다.42)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시분까지 염불과 동시에 회화와 강연이 있었다는 점은 오늘날 

원불교 정기훈련에서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 시기는 불법연구회의 정기훈련의 황금

40) 이승훈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필법설집-, 〈시창21년 제22회 하선 남 선원
일지〉, 2024, 미발행, 330쪽.

41) “원기18년 4월 1일 발행된 원불교 초기교서의 하나로, 원명은 보경寶經육대요령이다. ‘寶經(보배경전)이라
는 존명尊名이 부여된 교단 최초의 정식 경전이며, 교리의 강령을 6장으로 나누어 밝혔기에 ’육대六大‘라 이
름붙였고, 현 정전正典의 초본이다.” 이제룡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필법설집
-, 〈시창21년 제22회 하선 남 선원일지〉, 2024, 미발행, 331쪽. 각주 235인용. 

42) 『회보』 13호, 회설 「《會報》를 인쇄함에 際하야」, 불법연구회 발행, 소화10년(1935년) 1월. 

선원(禪院) 과정표

시별(時別)
오전 4시 반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반까지 오전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오후 9시 반까지

상순(上旬)

좌선 경전 일기 및 독서

염불

중순(中旬) 회화

하순(下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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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하선의 기간 동안 오전 3시간 경전 시간에 당시 원불교 

교서뿐만 아니라 불교 관련 경전을 읽었다는 점,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30분 동

안 독서, 교무설법, 경전 문답, 한문 배움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선 기간 동안 수양반은 ‘독서’를 일기반은 ‘(일기) 저술’을 하기도 했다. 독서가 수양반에 속했

다는 것도 경전을 이론 공부로 간주하는 오늘날의 관점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당대 

불법연구회는 전통 불교의 교와 선의 일치의 전통을 당시 실질적으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실천

하고 실행했다. 경전 시간에는 소태산이 직접 출석하여 ‘경전 시험’을 보았고, 회화 시간에는 각

자가 자신의 ‘회화 문제’43)―박창기: 불佛에 대한 감상, 조일관: 시비를 초월을 하자, 최장훈: 효

도에 대하여―를 갖고 연마를 해서 발표를 했고 ‘회화 시험’을 보고 평가를 했다. ‘염불⋅회화⋅
강연’ 시간에는 석가여래 전기傳記 팔상록, 古經 전등록, 업보차별경, 수심결, 육조대사 

단경 등을 낭독하고 육조단경 강의도 있었다.44) 강연 시험, 회화 시험을 통한 평가도 있었다.

주목할 것으로 11과목 중의 하나인 회화의 경우 오늘날 교무훈련 프로그램에서 지금과 같이 

하나의 공동주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해 상호 발언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과 달리 달리 

각자가 혜두를 단련해야 하는 ‘회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연마할 독서 시간이 있었으며 그

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까지 있었다. 

〈시창25년도 제31회 경진년 동선 성적〉45)에서 성적은 ‘근태성적’(3개월 총수, 정기휴일, 결석, 

지참(遲參), 조퇴, 실공부일수), ‘수양과 성적’(염불⋅좌선⋅경전), ‘연구과’, ‘취사과’로 구성이 되

어 있다. ‘수양과 성적’에 염불과 좌선과 함께 현재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사리연구 훈련과목’에 

속하는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오늘날 원불교 훈련기관과 육영교육기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태산 대종사의 ‘해제시 훈사’ 법설을 통해 불법연구회 당대 원불교 3개월의 집중수행의 의미

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만덕산 만덕암에서의 한 달 동안의 선회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원불교 정기훈련을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 훈사에 따르면 입선 

3개월 동안 매일 8시간의 공부 과정이 엄수되었고 타처 출입과 서신 내왕도 구속을 주었으며 동

하선 3개월의 입선 공부를 ‘안거 생활’이라 표현하여 의식주를 위한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며 염불, 경전, 한문, 회화, 강연, 법문을 통하여 3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정신을 수양하여 시

끄럽고 번거한 정신을 온전히 모으는 법과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법”을 공부하였고 입선 

43) 이제룡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필법설집-, 〈시창22년 제24회 하선 남 선원
일지〉, 2024, 미발행, 407쪽.

44) 선원 과정에서 다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룡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
필법설집-, 2024, 미발행, 330-524쪽 참조. 

45) 선원 과정에서 다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룡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종경 선외選外 수
필법설집-, 2024, 미발행, 525-5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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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단련하여 얻은 수양력과 일이나 이치 간에 알아진 것을 그대로 실천궁행하여 공부한 

보람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시고 있다. 전문 입선 때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 실행공부의 

재료를 준비하라 하셨다. 이렇게 3개월의 집중 “입선 중 석 달 동안에는 전문적으로 정신을 수양

하여 시끄럽고 번거한 정신을 온전히 모으는 법과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법 등” 그리고 좌

선, 염불뿐만 아니라 경전, 한문을 배우고 공부하여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경계를 따라 육근을 동

작할 때마다 실행공부를 잘해 전문 훈련 받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원불교가 최근 30여 년 동안 불법의 생활화·대중화·시대화라는 기치(旗幟)로 생활불교로 강조

가 많이 되어 왔지만 그로 인해 전통불교의 안거(安居)와 달리 신앙과 수행의 세속화를 의미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소태산은 3개월의 동하선 입선의 기간이 전통 불교의 안거 이상으로 더 집중

적인 수양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태산의 입선 또는 정기훈련에 대한 엄

격함은 원기 19년(1934) 익산교당에서의 ‘해제시 훈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교당에서 해제식을 거행한바 그때 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입선 중 3개월 동

안에 날마다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또다시 하리오? 그러나 이 해제날에 특별히 해 줄 말이 또한 

따로 있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에 안거 생활하였다는 일과 오늘부터 해제하면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번거한 생활을 할 때에 행할 일을 말해 주려 하노니, 제군은 이 나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각골명심하였다가 그대로 실행 있기를 바라노라. … 이 공부에 취미가 있고 안심

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실로 재미스러운 생활이요 편안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

므로 과거 절집에서도 삼하三夏 삼동三冬 입선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 안거 생활이라고 하였느니라. 

그것을 어찌하여 안거 생활이라고 하느냐 하면, … 그런데 그 모든 괴로운 일을 다 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한가한 곳에 와서 삼시로 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넓고 시원한 방에 앉아서 한담냉설閑談冷說로 

벽돌님 이야기나 하고, 모르는 것은 교무가 있어 가르쳐 주며, 기타에도 모든 일을 이곳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르쳐서 걱정할 일도 없고 그 누가 시비할 일도 없으니 이 과연 편안한 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 생각해 보라! 인간 세상에서 살 때에는 면할 수 없던 모든 담채擔責을 다 떼어 버리고 

매년 삼하 삼동에는 유일의 안락처인 선원에 와서 모든 동지끼리 동거동락하며 좌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경전을 배운다, 한문을 배운다, 회화를 한다, 강연을 한다, 또는 법사의 법문을 듣는다, 이와 같

이 어느 방면으로든지 인도상에 요긴한 법을 배우는 한편에 사이사이 자유로이 쉬며 몸이 아프던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간사가 있어 약을 지어다 준다, 심부름을 해 준다 하니 이것이 안거 생활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 그리고 제군으로 말하면 입선 중 석 달 동안에는 전문적으로 정신을 수양하

여 시끄럽고 번거한 정신을 온전히 모으는 법과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법 등을 공부하였으니, 

오늘 해제하고 세상에 나가거든 그동안에 단련하여 얻은 수양력과 일이나 이치 간에 알아진 것을 그

대로 실천궁행하여 공부한 바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대개 재가 공부할 때에는 실행 공부를 주체 삼고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야 염불 좌선이나 경전 연습 등 수양 연구 공부를 하는 것이요, 전문 입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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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수양 연구를 주체 삼고 실행 공부의 재료를 준비하게 되나니, 제군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거

든 모든 경계를 따라 육근을 동작할 때마다 실행 공부를 잘해 그동안 전문 훈련받은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일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명념銘念하였다가 다음 선禪에 또 와서 배워가기

를 부탁하노라.” 하셨다.46)

이러한 동, 하선은 1937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김경일은 다음과 같이 동하선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김경일은 정기훈련의 변천기를 ①회상창립기(원기 원년-9년), ②동하

선기(원기 10년-22년), ③교무강습회기(원기 23년-54년) ④반백년이후기(원기 55년 이후)로 분

류하였는데, 아래 인용문 내용은 ③교무강습회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이 시기에 정기훈련이 

동하선과 별도로 강습회 형식으로 개설되었으며, 교역자를 위한 기능에서 점차 재교육의 성격이 

가미되어 교단 초기의 동하선적인 특징이 변질되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유일

학림이 개설되고 추후 원광대학으로 발전하여 교역자 양성의 문제가 공공교육기관으로 넘어가면

서 동, 하선 형태의 훈련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변화가 피동적인 것에 그친 것은 아

닌지 음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④반백년이후기에도 원불교의 정기훈련에 있어 성격 규명

과 역사적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기교적 방법을 단편적으로 도입하여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가

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47) 이는 1985년 당시의 비판이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청해야 할 고

언이 아닌가 한다. 이는 한편으로 만덕산 초선의 본래적 의미를 계속해야 떠올려야 할 당위성이

기도 하다.

전무출신의 양적증가와 지방배치등으로 인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冬夏禪과는 별도로 定期訓練은 

講習會형식으로 년 1회씩 개설되었다. 敎務講習會는 초기에 교역자들을 위한 정기훈련의 기능을 담당

하였지만 점차 지방교화의 지원을 위한 재교육의 性格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會上初期의 冬夏

禪的 특징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해방후 唯一學林의 개설에 따라 교역자 양

성을 위한 제도는 추후 國光大學등으로 발전되면서 公共敎育機關의 교육제도로 전환되어갔다. 따라서 

冬, 夏禪형태의 훈련은 소멸되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定期訓練의 변화는 교단의 발전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태의 변화가 定期訓練의 근본의의를 수용하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였는지 아니면 피동적이고 형태적 변화에 그쳐버리지는 아니 했는지 자못 음미

해야할 바가 적지 않다고 믿어진다.48)

그러나 이 분석에서 김경일이 원광대학교 발전, 공공교육기관의 교육제도로의 전환이 동하선 

46) 『회보』 제13호, 「해제 시 훈사」 (수필 이공주), 원기 20년(소화 10, 1935) 1월 4일 발행.
47) 김경일, 1985. 「定期訓練의 意義와 그 實踐의 反省」. 『정신개벽논집』 4, 34쪽.
48) 김경일, 1985. 「定期訓練의 意義와 그 實踐의 反省」. 『정신개벽논집』 4,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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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훈련의 소멸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안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필수 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진단은 오히려 문

제 해결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소태산의 의도했던 정기훈련의 집중수행의 전통이 소멸했다면, 이 문제는 서구 근대성이라는 

시대정신과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신의 존재가 망각되어 실증

주의, 공리주의, 과학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그보다 한 세기 뒤인 19세기 동북아시아에서도 서

구 근대화의 물결로 인해 동양의 형이상자(形而上者)가 단지 관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 

그 형이상자와 합일을 위한 전통 신앙과 수행 역시 세속화되었다. 서구 근대성의 핵심적인 특징

은 초월지경인 신 혹은 진리가 망각되었고 더 이상 그 진리와의 경지와의 합일의 추구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2. 만덕산에서의 소태산의 적공과 그 의미

한편으로 초선 이전, 만덕산에서 1922년 말부터 3개월에 걸친 소태산의 ‘적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구전으로 알려진 소태산과 오창건 선진의 대화에서도 만덕암 첫 번째 행가는 ‘적공

할 때’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원기7년 12월(음) 사산 오창건과 주산 송도성을 대동하고 만덕산 만덕암(초

선터)에 첫 번째 행가하여 3개월 적공할 때 말씀하였다.

“만덕(萬德)이라! 만덕! 좋은 이름이요. 안 그렇소? 사산.”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불성(佛性)이 서린 듯 합니다.”

“옳지! 신심이 목석에까지 이르거늘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절로 선(禪)이 될 것만 같습니다. 선방을 차리면 필시 많은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덕산은 지나가는 걸음으로 들른 곳이 아니라, 그대들과 더불어서 세세생생 인연 맺을 곳이

며, 많은 부처가 나올 곳이요. 정말 좋은 곳이요. 곳곳이 부처이며, 일마다 불공이니, 선방

을 차린다 해도 구태여 자리를 고를 필요가 없을 것 같소.”49)

「회보」 44호에 실린 『불법연구회창건사』 제14장에서 소태산은 1919년에 방언공사를 준공하고 

49) 서문성, 『원불교만덕산성지: 십이인연의 꽃자리』, 원불교만덕산 훈련원 발행. 2023. 이 구전에 명시된 원기7
년 12월(음)은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5장 교법의 초안 4. 창립인연들의 결속의 내용, 원기7년
(1922·己未) “12월, 오창건·송도성(宋道成)을 데리시고 친히가시어, 최도화,·전삼삼(全三三)·전음광(全飮光)·
노덕송옥(盧德頌玉) 등을 만나신 후, 이듬 해(원기8년·1923) 3월에 동래산에 돌아 오시어, 5월에 김제 서 동
품(徐東風)·서 중안(徐中安) 형제를 만나시었다.”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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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역사를 마친 후 봉래정사로의 입산을 결정한다. 오창건과 함께 전북 부안군 산내면 월명암에 

행차하여 10여 일 머무시고 몇 년 간 수양의 계획을 세우시고 1919년 10월 20일에 오창건을 

데리시고 월명암에 행차하시어 21일에 월명암에 도착한다. 

『불법연구회창건사』에서는 봉래산 행차의 이유로 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첫째, 오랫동안 복잡

한 정신을 다시 휴양하기 위하심, 둘째, 재래불법의 교리와 제도를 실지 참고하여 장차 혁신할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초안하려 함, 셋째, 사방에 있는 인연을 서로 연락하여 장차 회문을 열 준

비를 위함, 넷째는 분망한 세상에 또한 중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다. 봉래정사와 만덕산으로

의 왕래, 1922년 말 소태산의 만덕산으로의 행가도 큰 틀에서 이러한 네 가지 행차의 이유에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덕산의 행가와 재가는 “재래불법의 교리와 제도를 실지 

참고하여 장차 혁신할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초안”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불법연구회창건사』에 따르면 1920년 소태산의 법설의 요지는 대개 관심입정, 견성성불 하는 

방법, 4월에는 “본회의 교리강령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을 발표”하

시고 4월 이후로 모든 신자에 대하여 교화 방식이 이 교강 이해로써 공부의 주력을 삼게 하신다. 

선회이든, 초선이든 집중훈련으로서의 정기훈련이든 많은 대중이 함께 공부에 주력하는 것은 혼

자만의 힘으로 일원세계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태산의 핵심과제임이 틀림없고 그것이 훈련

이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필수적이다. 이때 소태산은 본 회의 모든 교과서 초안으로 분망하시고 

두 권의 저서 『조선불교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이 초안되었다. 『수양연구요론』은 소태산의 친

저이며 원불교 최초의 교서다. 이 최초의 교서가 산재되어 있는 사료에 근거하여 만덕산 만덕암

에서 집중적으로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불교혁신론은 재래 조선불교를 시대에 적응하여 대중교화를 의미한 것이요, 수양연구요론은 

수양 전문의 방식과 각 항 연구 조목을 지정하여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의 실제를 밟게 

하는 경전이다.50)

 다음은 『수양연구요론』의 소태산의 서문으로 ‘간명히 수양의 본원’을 알리기 위해 ‘정정요론

(定靜要論)’을, ‘연구의 방편을 밝히기 위하여 삼강령 팔조목과 각문목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人生의 要道는 修養에 있고, 修攘의 목적은 硏究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慧福을 구함에 있다. 그

러나 모든 敎法이 세상에 유행하여 사람마다 혜복을 구한다 하나, 실상(實上) 그 근원을 알지 못함

으로 학설만 익번(益煩)하고 고해가 점심(漸深)하도다. 

본서는 가장 간명히 수양의 본원을 알리기 위하여 정정요론(定靜要論)을 말하고, 연구의 방편을 

50) 『불법연구회창건사』, 제14장 대종사의 봉래산수양과 본회의 준비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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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기 위하여 삼강령 팔조목과 각문목 순서 등을 설명하였으니, 本會 제시(諸氏)는 수양의 빠른 힘

을 얻어 연구의 사항을 밝혀내어 암매(暗昧)한 인간의 선도자가 되시기를 절망(切望)하는 바-라.

정묘(丁卯) 춘(春) 

소태산 識 51)

『수양연구요론』이 공부인으로 하여금 수양 전문의 방식과 각 항 연구 조목을 지정하여 공부인

으로 하여금 그 공부의 실제를 밟게 하는 경전이니, 이 경전이 원불교 최초의 정기훈련의 11과

목의 한 과목인 경전의 주요한 핵심 교재로 사용되었다. 『수양연구요론』은 공부인에게 수양 전문

의 방식과 각 항 연구 조목을 지정하여 공부의 실제를 밟게 하는 경전으로 ‘정읍 손바래기’(강순

임)으로부터 정산종사에게 『정심요결』이 입수된 1917년부터 1927년에 보급이 되기까지 그 준비

기간만 해도 10년의 기간이 준비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소태산은 “본 회의 모든 교과서 초안에 매우 분망”하셨는데, 불법연구회창건사

에서 그 ‘분망한 시기’를 원기 5년(1920)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수양연구요론』의 집필 기간을 

넓게 잡는다면 원기 3년(1917) 정산종사가 『정심요결』을 입수52)한 시기를 시점으로 원기 5년

(1920) 봉래정사 주재부터 원기 7년(1922)부터 원기 8년(1923) 3월까지의 만덕산 3개월의 재가

기(在駕期) 그리고 다시 익산 불법연구회 창립 직전의 원기 9년(1924) 봉래정사에서 소태산의 지

시로 이춘풍이 이 『정심요결』을 번역하기까지의 기간을 『수양연구요론』을 마련하는 분망한 시기

로 잡을 수 있다.

『항타원종사문집(恒陀圓宗師文集)』 ‘성리교육(性理敎育)’에 의거하면 소태산은 1924년 가을에 

“익산(益山) 땅에 총부를 정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산”하였다. 이때 소태산은 이춘풍에서 봉래정

사 수호를 당부하였는데, 이 기간에 “대종사가 주고 간 정정요론(定靜要論)을 번역”을 하게 된

다.53) 『불법연구회창건사』에 따르면 1920년 4월에 이미 『수양연구요론』이 초안 되었다고 밝히

고 있지만 『항타원종사문집』에 의거하면 1924년 가을, 대종사 봉래정사 주재하실 때까지 원불교 

최초의 교서 『수양연구요론』은 지속적으로 연마가 되고 있었다. 

 「무시선법」에 따르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하는 ‘대승선’으로서의 선의 정

신으로 볼 때, 만덕산 만덕암이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 소태산과 오창건의 대화가 구두로 전해지

고 있듯이 ‘선방’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소태산이 행가하고 

재가했던 봉래정사와 만덕산은 불법연구회 회문을 열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51) 소태산 識, 『수양연구요론』, 소화2년 5월 27일 인쇄, 5월 28일 발행, 발행소 불법연구회
52) 박정훈. 2002. 『정산종사전』, 원불교출판사, 581쪽.  
53) 선진문집편찬위원회 편. 1979. 『恒陀圓宗師文集』, 원불교중앙총부.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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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태산이 ‘교강 선포와 첫 교서 초안’, ‘창립 인연들의 결속’, ‘회상 공개의 준비’의 기간이라

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조명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만덕산에서의 한 달 

동안의 선도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만덕산은 원불교 정기훈련의 모태가 되어 소태산의 훈련법의 

정통성을 반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Ⅳ. 만덕산 성지의 의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만덕산 성지에 대해 분명한 의미 부여는 대산의 법어에서 잘 드러난

다. 예컨대 다음 만덕산 훈련원 본관 봉불식에서 행한 대산의 법문은 여러 성지에 대해 그 성격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만덕산의 성지적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영산대성지는 대종사님 색신여래 탄생지요, 대종사님 법신여래 탄생지요(大覺), 법인성사로 법계인

증을 얻은 대회상 발상지요, 방언공사로 영육쌍전의 큰 길을 밝혀 주신 거룩한 만고일월의 대성지다.

변산은 제법의 성지로 일원의 원만한 진리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인바, 삼학의 원만한 수행

으로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를 밝혀 주셨고, 사은의 원만한 신앙과 보은으로 세계평화의 원리요 

대도를 밝혀주셨고, 사요의 원만한 실천으로 세계 평등의 원리요 대도를 밝혀 주셨다.

만덕산은 초선의 성지로 갑자년 봄부터 십이제자를 데리시고 훈련의 첫 시범을 보이셨다. 총부 건

설의 첫 준비로 영광의 몇몇 제자(팔산·사산·원화 할머니·평산) 성주의 몇몇 제자, 진안의 몇몇 제자

(최도화·전삼삼·노덕송옥·안경신·전음광), 전주(이청춘), 서울·남원 등의 특별 제자를 규합하기 시작

하셨다. 

익산 중앙총부의 대성지는 천여래 만성현을 제우(際遇)하시고 집대성하신 자리로 일원심인을 찍어 

주신 자리요. 갑자로 비롯해서 백천만 무량갑자에 이르기까지 정기훈련 십일과목과 상시훈련 육조로 

대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신 성지요. 교서의 전편을 친히 대결집하신 결집대성지요. … 천불만

성의 탄생지는 다 성지로 추앙한다.54)

영산은 소태산이 태어난 탄생지임과 동시에 법인성사로 법계인증을 받은 교단의 발상지이며, 

변산은 일원의 진리와 삼학과 사은사요를 밝힌 제법성지, 만덕산은 총부건설의 준비를 위한 인연

을 규합한 장소이면서 훈련의 첫 시범을 보인 ‘초선 성지’, 익산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대훈련

을 실시한 성지이면서, 교서를 결집한 중앙총부성지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는 원불교 4대 

성지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교인들에게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만

54) 만덕산훈련원. 2009. 『만덕산 초선성지 88년』. 원광사,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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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은 훈련의 첫 시범을 보인 ‘초선의 성지’로, 익산은 교서의 결집 외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성지라 하여 초선 성지와는 구별한 것이다. 사실 1925년 익산총부에서 정기·상시 

훈련을 제정한 것의 비중이 크기에 그 이전 1924년의 선 훈련은 체계를 잡지 못한 단계에서의 

예비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 그 의미를 다소간 축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성격

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만덕산 초선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덕산훈련원에 전주교구 주관 및 총부 후원으로 본관 숙소를 지은 뒤 가진 낙성봉불식

에서 내린 다음 대산의 법문은 보다 만덕산 성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곳 만덕산은 영산·변산 ·성주·익산 총부와 더불어 길이 보호되고 기념하여야할 성지인 것입니

다. …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최도화 정사를 만나시었고 이로 인해 원기 9년 5월 즉 갑자년에 

익산 총부를 건설한 직후에 만덕암(김씨 산제당)에서 교단 최초의 선을 나게 되었는데 이 때 정산

종사님을 비롯 오창건·김광선·전음광·최도화·박사시화·이청춘·노덕송옥·전삼삼·김삼매화님·이동진

화 종사께서 처음으로 선을 나시게 되어 저는 그 때 대종사님을 처음으로 뵙고 출가의 계기가 되

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곳은 교단 5대 성지 중의 하나요, 대종사님께서 친히 성적을 나투신 

성지요 대종사님께서 법연을 찾으신 곳이며 교단 최초의 훈련지요 초선지며 열두 제자가 대법보에 

오른 성지며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시킬 효시적 성지로서 법생지가 되고 은생지가 되어 교단 만대에 

길이 숭앙무궁할 대성지가 될 것입니다. … 만덕산은 전주와 진안에 이어 성수에 연하여 있어서 만

덕산과 같이 크고 넓은 덕을 갖추신 자비스런 부처님이 한국에 탄생하실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 

만덕산은 초선의 성지로 선갑자 봄부터 십이제자를 데리시고 훈련의 첫 시범을 보이신 곳이요 총부 

건설의 첫 주비지(籌備地)로 영광·성주·진안·전주·서울·남원 등 지역에서 몇몇 특별 제자를 규합하

시기 시작하시다.(정산종사·오창건·김광선·전음광·최도화·박사시화·이청춘·노덕송옥·전삼삼·이동진

화·김삼매화·김대거(대산종법사))55)

만덕산 성지를 교단 최초의 선을 난 곳, 곧 초선의 장소로 보고 있으며, 대산 자신 역시 출가

를 하게 된 계기를 초선을 통해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초선의 의미 외에도 법연을 찾은 곳, 

12제자가 대법보에 오른 곳,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시킬 효시적 성지로서의 법생지(法生地)와 은

생지(恩生地), 총부 건설의 첫 주비지(籌備地)56)로서의 의미 등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히 만

덕산 성지의 모든 의미를 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만덕산 성지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생지(法生地)와 은생지(恩生地)로 만덕산 성지를 일컬은 것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대산은 다른 법문에서는 영산성지를 은생지와 법생지로 호칭하였는데, 그 뜻을 

“은(恩)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은을 살려주셨고 법이 땅에 떨어져 묻히려는 이 세상에 법을 다

55) 만덕산훈련원. 2009. 『만덕산 초선성지 88년』. 원광사, 185-189쪽.
56) 주비지(籌備地)란 계획하고 준비하는 장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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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밝혀 주셨기 때문”57)으로 풀이하고 있다. 영산성지는 교단이 발생한 중요한 성지이기에 법생

지와 은생지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만, 이러한 호칭을 만덕산성지에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은 물

론 만덕산에 와서 한 법문이기에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영산성지와 같은 중요성을 

만덕산성지 역시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만덕산성지는 원불교 성지체계에서 주변적 장

소가 아니라 핵심 거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남진은 한국 신종교의 성지를 교조 종교체험, 교조와 성인의 행적, 교조와 성인의 유해, 종교

사적 의미, 현세의 이상세계 건설지 등등에 관련한 장소로 구별하고 원불교의 성지를 이 틀에 맞

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곧 영산성지는 교조의 종교체험 관련 장소, 영산성지·변산성지·익산

성지는 교조와 성인 행적과 관련한 장소로 나누고, 익산성지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교조와 성인

의 유해가 묻힌 장소, 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만덕산성지

는 이들 분류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만큼 수행의 장소, 혹은 인연의 장소, 혹은 계획의 장

소[籌備地]로서의 성지의 의미가 드문 경우임을 보여준다. 만덕산은 곧 수행의 성격이 강한 동시

에 회상 창립을 위한 계획·인연의 장소라는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

의 최초 훈련을 기념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계속 동하선의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종교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성지라 할 수 있다.

만덕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오래된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핵심은 한국 근

현대 종교의 독자적인 수행문화가 서구 근대화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이 끊기지 않고 원불교를 통해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역사적 장소라는 데 있다. 따라서 문

화유산적 평가를 내린다면 근대기 역사성, 신종교의 수행사적 가치, 장소성, 지속성, 공동체적 기

억이라는 기준을 종합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보존에 있어서도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

고, 훈련 기록과 구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공간 사용의 변화에 대한 기록화, 교육·답사를 통한 해

설의 정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기훈련의 선원일기가 원불교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훈련 동안의 ‘선원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불교의 교선일치의 전통

이 전통 불교가 아닌 불법연구회에서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고 소태산의 정기훈련이 단지 개인의 

깨달음과 신앙과 수행이 아닌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깊이 연관되었다는 점도 

했다는 종교의 세속화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한반도의 종교적 전통을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점

에서 한국 종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7)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3편 수행(修行) ‘112.은생지(恩生地) 법생지(法生地)’ 한편 다음에서도 영광성지
를 은생지로 호칭하고 있다. “이 곳은 우리 회상의 발생지요, 온 인류의 은생지이므로 우리가 먼저 영산 성지
를 거룩하게 받들 때…”(『대산종사법문집』 제2집. 제9부 행사치사 ‘억조 창생의 북문과 혜문을 열어 줄 대성지
-영산원광원’)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 119

Ⅴ. 맺음말

본고는 원불교 만덕산성지를 단순히 교단 초기의 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소태산의 

적공과 교단 창립 준비, 1924년 만덕산 선회, 그리고 이후 집중훈련이라는 정기훈련 전통의 계승

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수행성지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만덕산의 의의는 ‘교단 최초의 선이 이

루어진 곳’이라는 표지적 설명에만 있지 않으며, 원불교의 수행 형식과 공동체의 인연, 성지의 기

억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만덕산은 소태산이 1922년 말부터 적공하며 교단의 장래를 구상하고,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될 현대문명의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법과 훈련의 방향을 가다듬었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소태산의 봉래산 수양과 교서 초

안 작업을 모두 만덕산에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정기훈련에 사용할 수양연구요론과 같은 

최초의 교서에 집중했던 시기가 만덕산에서의 적공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그리고 1924년 선회

는 불법연구회가 공개와 총부 건설, 교법의 체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만덕산은 이미 마련된 교법을 단순히 전달한 장소가 아니라, 소태산의 내면적 구상과 게획

이 회상 창립을 위한 인연과의 결속의 형식으로 구체화된 장소였다.

둘째, 만덕산 초선을 ‘최초의 공식 정기훈련’으로 곧바로 규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

덕산 이전에도 구간도실이나 변산에서 선과 수양의 실천이 이루어졌으며, 제도화된 정기훈련은 

1925년 익산총부 구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덕산 선회는 특정 장소와 기간에 

남녀노소의 여러 인원이 모여, 지도자와 입선자, 공동체적 수행의 틀을 갖추고 이루어진 선훈련

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훈련은 다음 해 정기훈련법의 제정·시행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만덕산의 ‘초선’은 정기훈련제도의 제도적 출발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예비하고 시

범한 집단수행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만덕산은 소태산의 내면의 계혹과 구상이 구체화 되기 위한 준비의 장소인 동시에 인연

과 교단 확장의 장소였다. 정산·대산을 비롯한 초기 인물들이 만덕산의 인연 속에서 만나고, 이 

경험이 이후 교단의 성장과 교화의 기반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만덕산의 성격을 단순한 선의 장

소 이상의 것으로 만든다. 대산종사가 만덕산을 초선지, 법연을 찾은 곳, 총부 건설의 주비지, 법

생지와 은생지로 설명한 것도 이러한 복합성을 잘 드러낸다. 만덕산은 수행을 통해 개인의 심신

을 단련한 장소이면서, 수행공동체의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어 교단의 외연으로 확장되는 매개 공

간이었다.

넷째, 만덕산의 성지성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동·하선 등 

정기적인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기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실천의 장소임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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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성지는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신도들이 그 장소를 찾고 

수행하며 선대의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만덕산은 과거의 

최초성과 현재의 반복적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살아 있는 수행성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덕산의 성격은 원불교 성지체계 안에서도 독자적 위상을 지닌다. 영산이 교단의 발생

과 대각·법인성사의 기억을 간직한 근원성지이고, 변산이 교법의 초안과 제법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지이며, 익산이 교서의 집대성을 상징하는 전법성지라면, 만덕산은 수행의 시범과 인연의 결집

을 상징하는 초선성지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신종교의 성지가 교조의 탄생지·종교체험지·행적

지·유해 관련지·이상세계 건설지 등으로 주로 유형화되어 온 것과 비교할 때, 만덕산은 공동체 

수행의 경험 자체가 성지 인식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한국 종교사에서 수행

공동체가 장소를 성지로 만들고 계승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만덕산의 가치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원불교 내부의 기념공간에 한정하

지 않고 종교문화유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가치는 오래된 건축물의 유무만으로 판단되기

보다, 근대기 새로운 종교운동이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서구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물리주의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유·불·선 전통 종교의 수행을 계승 발전시켜 독자적인 수행문화를 형성한 

역사성, 그 수행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성에 기반하

여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만덕산의 공간 변천과 훈련 운영에 관한 문헌자료를 정리하고, 참

여자들의 구술을 수집하며, 관련 시설과 경관을 지속적으로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집 중의 하나가 교(敎)와 선(禪)의 일치다. 보조국사 지눌 등 불

교의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위해 노력해 온 불교 전통이 당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명멱이 유지되

었다 할지라도 불법연구회에서 교와 선을 병진하는 동·하선 3개월의 공동체의 정기훈련이 온전

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은 근대 한국 종교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19세

기 서구 근대화로 인해 전통 종교의 신앙과 수행이 급격하게 단절될 뿐 아니라 서구의 과학에 

현혹되어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동양의 전통을 평가절하하는 시기에 그러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한반도의 종교적 전통을 불법연구회가 계승 발전 시켰다는 점에 만던석에서의 한 

달 동안의 선, 그 이후 정기훈련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불법연구회의 동·하선 3개월의 정기훈

련은 근현대 시기의 독자적인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8세기 말 서구의 유일신의 신을 향한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 이신론(理神論)으로 전락하고, 19

세기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구 근대화의 물결로 인해 동양의 전통적인 깨달음, 신

앙과 수행이 급격히 세속화되는 시기다. 전통 불교의 ‘공적영지’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수행, 조

선 유학의 ‘자체지광명’과 ‘미발지각(未發之覺)’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는 

계신(戒愼)과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공구(恐懼)”58)의 미발시공부가 서구 근대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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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도 예외 없이 점차 망각되고 상실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연구회는 그러한 전통

을 단절 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은 불법연구회 당대 선원일지와 『회보』에서 볼 수 있는 소태산

의 해제식 법설과 회원들의 감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태산이 일원(一圓)의 진리, 다시 말해서 유무초월(有無超越)의 초월지경(超越之境)으로서의 

‘정신’과 ‘본래 마음’은 19세기 서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점차 망각되고 상실되는 시기

에고 그러한 경지를 망각한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떤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를 소태산

은 예견했다. 불법연구회에서 서구 근대화와 자본주의체제에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응은 적응대로 해 나아가면서도 그러나 정신을 망각한 물질문명으로 인해 야기될 

서구 근대성의 세속화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했던 점은 그야말로 근대 종교의 역사에서 깊이 주

목해야 할 지점이다. 깊은 깨달음, 깨달음 이후의 탐·진·치의 제거를 위한 신앙과 수행의 실천, 

계문의 철저한 준수, 솔성의 도를 실천했다는 점, 그리고 그 수행의 결과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

원에 머물지 않고 가정,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지향했다는 점이 그리고 그러

한 실천이 봉래정사와 만덕산에서 지속적으로 소태산의 내면의 계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한반

도 근현대 종교사에서 주목해야 할 바이다. 

19세기 서구 근대화가 동북아시아 전역에 맹위를 떨치는 시기, 게다가 사상과 문화의 주체성을 

지켜내기 힘들었던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에 불법연구회의 동·하선 3개월의 정기훈련 선원과정에 

입선인의 진지한 신앙과 수행에 대한 감상과 일기, 경전 공부 등은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가 매

우 높다. 『회보』에 실린 당시 불법연구회 회원이었던 박중식은 자신의 감상문에서 현대 물질문명

의 발달이 ‘광신(狂神)’에 비유하여 주세성자 소태산의 교법과 훈련법이 공자, 석가, 예수의 끊어

진 ‘도덕의 성문(聖聞)’을 깨우는 ‘법종’임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 법종이 현대에도 세상에 국한 

없이 미치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럼으로 釋迦의 法鐘은 印度 一遇에서 울렷지만은 그 소리가 東西洋에 傳播되야 몯은 사람을 R

깨우첫나니 공자의 法鍾은 중국 一遇에서 울렷지만은 그 소리가 東西洋에 傳播되야 몯은 사람을 깨

우첫나니 만일 이러한 法鍾을 世上에 울리지 아니한다면 어찌 몯은 사람들이 참 精神을 찾어 사람다

운 생활을 하게 되리요? 더구나 現代로 말하면 主世聖子의 자최가 끈어진 지 이믜 오래되고 이와 반

면에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야 사람의 정신을 현황케 하는지라 아모 자력 없고 구별 업는 중생들

은 전부 거긔에 精神을 빼앗겨 참다운 本精神은 다 잠을 자고 妄苓된 狂神이 들어 世上을 主張하는 

이때에 다행이도 하나님이 우리 宗師님 같은 大聖人을 내시사 工夫의 要道 三綱領 八條目과 人生의 

要道 四恩四要로써 岐路에서 헤매는 우리 人生을 救濟해 주시나니 이러한 機會를 맛난 우리 人生은 

맛당히 새로운 精神을 發하여 唯我 宗師님의 大法鐘 소리에 깁히 잠든 本精神을 일으키라. 萬一 이

58) 한자경,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2018, 김영사,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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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機會를 맛나 가지고 아모 發願 업시 曠土에 뭇쳐서 口腹 생활만 달게 역이는 者는 곳 精神이 

귀 먹은 者요 蟄蟲處穴과 맛찬가지이다.

中植은 오늘 아참 새벽 鐘소리를 듯고 새삼스러히 그 功德을 늣기는 同時에 우리 宗師님의 

將次 局限 업서 미처갈 法鐘 소리에 精神의 잠을 깨워야 되것다는 生覺이 낫섯다.59)

소태산의 만덕산 만덕암으로의 행가와 한 달의 선회(禪會)는 오늘의 원불교 정기훈련의 근원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21세기 물질문명이 야기하고 있는 21

세기 전지구적 위기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한반도의 역사적 공간이라

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59) 『회보』 19호, 감상 ‘새벽 종소리를 듯고-朴中植, 불법연구회 총부, 원기20년(소화10년, 1935년) 10월 1일 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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